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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 TALK
JTBC 최강야구 트레이너, 야구트레이닝센터 R&FIT 대표 오세훈

가수, 뮤지컬 배우 아이비

LG트윈스 코치 스티브홍

농구기자, KBSN 해설위원 손대범

김포FC 감독 고정운  

팀 글로리어스 대표 선종협

LIIV 샌드박스 E스포츠팀 트레이너 김부원 

FC서울 수석트레이너 박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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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이기광 교수

스포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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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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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22대 회장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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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염

아킬레스건 파열

관절연골병변에 대한 치료

"OCD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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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학
발행일 2023년 5월 30일 봄호 제3권 Digital  
발행처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 대양 AI센터 1-2층)  
발행인 김진수·금정섭·차민석 병원장
 
편집인 조찬호(홍보실장)  
기획 홍보팀 황지성, 이유정  
디자인 홍보팀 장윤진  
촬영 Photograper 손동주, 홍보팀
재활감수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
통계감수 원무과장 정기훈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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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소개

●   금정섭 병원장
●   김진수 병원장
●   차민석 병원장
●   김상범 원장
●   한우솔 원장
●   최혜진 원장
●   이은채 원장
●   이건승 원장

표지모델

●   서민영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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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원장

금정섭 병원장

이은채 원장

김진수 병원장

이건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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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모델 서민영 물리치료사

vol3

어릴 적 유도선수 생활을 하며 잦은 
부상과 오랜 시간 재활치료를 받으며 
많은 치료사 선생님들을 만났었습니다. 
선수라면 재활기간이 몸과 마음이 
아픈 시기지만, 그 시기에 만났던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후 다른 꿈을 찾던 중 제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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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
8월 25일 ~ 11월 20일

체중

체지방

57kg

12.2kg

체중

체지방

47.5kg

4.1kg

# 체중 및 체지방 변화

# 바디프로필 도전 계기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 일상처럼 하곤 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몸을 만들 수 
있을거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몸을 멋지게 가꿔, 그 순간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기에 과감히 도전하게 됐습니다. 

# 바디프로필 계획 
기간은 3개월, 다이어트 식단은 닭가슴살, 계란, 고구마 등 흔히 먹는 식단을 매일 
먹고 소고기, 해산물, 무지방 요거트, 그래놀라 말고는 일절 안 먹고 밀가루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하루 2번, 아침엔 유산소 40분~1시간 , 복근 운동 
10set로 계획을 잡고 체중은 숫자보단 바디체크에 좀 더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준비했습니다. 

# 바디프로필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한다는 목표가 명확히 생기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거르거나 
식단을 어길 생각이 없었고 할 시간을 최대한 만들었습니다. 다하고 끝났을 때의 
뿌듯함과 개운함을 생각하며 운동을 하러 갔고 음식을 질려하는 편이 아니라서 
식단을 먹음에도 그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식사했습니다. 업무나 공부가 
많아 피곤한 날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안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도 매일 분할을 다르게 하여 모든 부위의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복근은 
매일 유산소처럼 운동했는데요. 특별히 신경쓰진 않았지만 촬영 당일 작가님과 
맞춰보니 뒷 라인을 더 신경을 썼고, 힙이나 등부분이 나에게 있어 더 장점이라 
생각해서 베스트 컷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2023 계획과 목표
스포츠의학이란 것은 끊임없는 새로운 분야이기에, 물리치료사인 저로써도 
빠르게 변화되는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하는 것이 저의 직업적 사명입니다. 
학업적으로도 부족함을 느껴 대학원을 진학할 예정이고 자격증은 2개 이상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목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올 한해도 
도전하는 한 해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도 다시 한번 도전~!

31표지모델 서민영 물리치료사

아침

고구마 고구마

닭가슴살 닭가슴살

야채 계란

견과류

바나나

계란

2~4L간식

점심 저녁

# 하루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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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위진 대외협력부장(세종스포츠정형외과)
앤드류 샌드 상무(쓰리소사이어티스)
정기훈 과장(세종스포츠정형외과)

미국 버번위스키 버팔로트레이스를 생산했던
오크통에 쓰리소사이어티스 스피릿을 통입하는 중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한 맥아(몰트)

스피릿을 통입 후 싸인하는 정기훈 과장

,



왼쪽부터
조찬호 홍보실장(세종스포츠정형외과)
도정한 대표(쓰리소사이어티스)
정기훈 과장(세종스포츠정형외과)
강위진 대외협력부장(세종스포츠정형외과)

국내 위스키 시장 규모에 비해 국산 위스키의 실종 기간이 꽤 길다 다른 나

라의 위스키 원액을 수입해 여러 첨가물을 섞어 시판했던 국산 위스키의 실

종도 이제 잊혀질 정도의 긴 세월이 지났다 잔잔하기만 했던 국내 위스키

시장에 한국의 매운맛을 외치며 야심차게 등장한 디스틸러리가 있다 미국

인 교포 대표 스코틀랜드인 마스터 디스틸러 그리고 한국인 직원 이렇게 3

사회가 하나의 목표로 한국의 매운맛을 위해 뭉친 국내 첫 위스키 디스틸러

리 <쓰리소사이어티스>

지난 봄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남양주 화도읍에 위치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를 방문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한 몰트가 가득 찬 벌크업된 대형 포대가

제일 먼저 눈에 띠었다 100% 스코틀랜드 산 몰트만 사용하고 있지만 조만

간 직접 경작한 국산 보리 몰트를 사용한 위스키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2

층으로 올라가면 향긋한 애일맥주의 향이 가득한 공간이 나오고 동으로 제

작된 거대한 증류기 2대가 보인다 몰트를 발효한 원액을 1차 2차 증류와

커팅을 통해 마침내 오크통에 숙성하기 위한 원액인 알코올 도수 70도에 가

까운 맑고 깨끗한 스피릿이 완성된다 몰트향을 한껏 머금은 스피릿은 미국

버진 오크통 미국 버번 오크통 세리케스크 국내산 오크통 등 이외의 여러

종류의 오크통에 여러 테스트 및 배치를 위해 통입된다 쓰리소사이어티스

는 3년이 지나는 동안 시간을 쪼개듯 분할해서 테스트 버전을 리미티드 버

전으로 한정 판매했다 1차 2차 3차 국산이라는 타이틀의 무게감이 느껴지

는 호랑이 독수리 유니콘의 이름을 업고 <기원>이란 네이밍을 공개했다

마침내 2023년 4월 첫 공식 배치1과 CS를 판매했고 5월엔 배치2를 판매 시

작했다 국산 위스키라는 타이틀을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숙성이 되는 <시간의 기다림>이 매우 험난했을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도 작은 의미를 담아 미국 버번(옥수수가 주 원료) 위

스키로 유명한 버팔로 트레이스를 생산했던 오크통에 쓰리소사이어티스의

스피릿 200리터를 담았다 앞으로 3년 4년 5년 몇 년의 숙성이 지났을 때

한국의 날씨와 어울려 어떤 맛을 낼지 기대를 품고 <시간의 기다림>을 숙성

해야 한다 가장 맛스러운 그날 엔젤이 마셔서 사라진 분량을 빼고 남은 <

시간의기다림>을 작은병에담아보려한다 병원의 3년 4년 5년도 스피릿

이 가장 맛스러운 그날 처럼 <시간의 기다림>이 주는 숙성만큼 가장 맛스

러운그날 을맞이하길바라본다

쓰리소사이어티스의 
스피릿 200L를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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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L SPIRIT

<기원> 위스키배치1

차민석 병원장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 병원장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병원장 (세종스포츠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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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프로필 도전기

●   영상의학과 이은채 원장
●  박시은 물리치료사 

수술실 특집

●   수술실 모습
●   변보라 간호사
●   서현화 간호사
●   한희 간호사
●   이경민 여사

원내 랠리톡 

●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 
  장원봉 실장
●   영상의학과 송창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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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정형외과

수술실에서

환자들을만난다

수술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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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픈 몸이 나아지게 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간호사다

누군가 내게 직업을 물어보면 같이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병원의 어느 파트에서 일

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수술실에서

일해요 라고 답한다 그러면 수술실에서

일하는것무섭지않나요 라던가 피보는거

징그럽지않나요 라는질문이이어지곤한다

그러나나는수술실에서일하는것이즐겁다

징그럽지도피를보는것또한무섭지않다

대학교 때 좋아하지 않는 과목 중 하나는

해부학이었다 인체의 모형과 그림을 두고서

무작정 외우라고 시험을 보는데 어찌나

재미가없던지 이걸다외워서어디에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없던해부구조가수술실에서일하면서뼈

근육등여러가지구조들이잘보인다 또한

무시무시한 도구도 많이 있는데 저 도구는

어디에쓰는것인고 라는궁금증과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신규 때는 수술실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재미있었다

변보라

57수술실 특집

이런해부학구조들이반복적인행동과잘못된

습관등으로인해변형되고질환이되어통증이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을 자르고 깎고 때로는

붙이고 필요한조직을이식하며고정하고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과정과 바로잡아지는

과정이좋다

환자들이어떤직업 나이 사연을가지고있든

아픈사람이낫기위해간절한것은동일하다

그렇기때문에그들이수술을통해서잘낫고

자신의삶으로돌아가는것을보는것이좋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협동이

필요하다 나는병원이라는몸속에서협동하는

기관의하나로병원이원활하게움직이기위한

도움을준다 이렇듯누군가에게도움을줄수

있는직업을가진사람이라는것에큰자부심을

갖는다 오늘도 나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수술실에서환자들을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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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수술실에서 원장님을 도와 수술에 참여하는

스크럽을 담당하고 있다 학창시절 의학드라마를

즐겨봤지만 내가 수술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곤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었다 드라마에서 본 수술실의

모습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터라 처음 친구의 권유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산만하고 덜렁거리는 성격을

보유한나와는절대맞지않을것이라는생각했고일에

대한 걱정 반 두려움 반이 있었다 일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이많았지만활동적이고스피드한것을좋아하는

나에게는 잘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점차 들었고

그러다보니10년째~ing다

내가 좋아하는 수술이 있다면 단연코 ORIF(open

reduction internal fixation)수술이다 이 수술은

<개방성골절> 이라는 수술인데 수술부위를 열어서

골절된 뼈를 직접 보고 맞추는 수술이다 여기서

여러 조각으로 부러져 있거나 으스러져 있는 뼈들을

가지런하게 맞춰지는 과정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희열감이 든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원장님께 필요한 나사를 드라이버에 꽂아 드릴 때

속도가맞춰지면서척척진행되는것에재미를느낀다

좋아하는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설레는 반면

어려운 수술이나 처음 들어본 수술을 들어갈 때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어떤

수술을 들어가게 될지 긴장과 설레임이 공존한다

그래서 주문처럼 수술 중에 아무 실수 없이 무탈히

지나가게해주세요라고기도하며출근한다

돌이켜 보면 수술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내가

수술실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단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극복하는등수술실이아니면다른곳에서는

일할 엄두가 나지 않는 나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항상출근하면팀원들과의케미가좋아즐겁게일할수

있어서기분이좋아진다 우리팀원들은서로

부족한점들을잘보완하고비난보다는

격려를아끼지않아배울점도많으며

든든하고자랑스럽다

서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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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환자로

들어가도어떻게생겼는지살펴볼겨를이없었을그런생소한

곳일것이다 그렇다면수술실은어떤곳일까 내가수술실을

처음접하게된건실습을하기위해갔을때이다 수술실의첫

인상은정말차가운공간이었는데세균활동을방지하기위해

항상에어컨이낮은온도로켜져있어추웠고하얀방가운데

덩그러니있는수술용침대와천장에커다란무영등 몇가지

의료기구들 잘 정돈되어 있는 수납장이 전부라 이러한 점

때문에깔끔한공간이오히려더차갑다는인상을주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지켜야할 점들과 주의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처음 겪는 장소에서의 첫

사회생활이라 그런지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실수하지

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는나에게더욱더어렵고차가운

공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겪어보니 그런

인상은점차바뀌게되었는데그이유는어리숙하고불편했던

일들이이제는익숙해진점이큰요인인것같다

수술실에선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하며

춥지만 수술복만 입을 수 있고 신발도 수술실 안과 밖에서

신을신발이따로구분되어있다 이외에도지켜야할규칙들이

몇가지 있는데 대부분감염예방과관련되어있으며수술을

받는 환자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당연하다 생각하며

근무를하고있다 어떻게보면불편할수있는이런규칙들을

환자를 위해 당연하다시피 생각하며 근무하는 수술방

직원들이수술방의차가움과다르게따뜻하게만느껴졌다

60 PART 03          FOCUS

한희
수술방만의 매력을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타

부서는 동료들이 같은 일을 따로 나누어 하지만

수술실은각자가맡은서로다른포지션에서환자

치료라는목적을갖고다같이일하는것이다 작은

수술 하나에도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데 각자가

맡은업무를다같이하다보면마치교향악단에서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에 속해

있는 기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 차갑지만

따뜻한곳 그곳이수술실이다

61수술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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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에모두들감기조심하세요

추위를뚫고나오는새싹처럼봄의기운으로힘차게오늘도일하는

수술팀 우리들을 응원합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입사한지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생소하기도

했지만 팀장님을 비롯하여 예쁘고 선한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서로

양보하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입사 멤버 모두가 지금까지 같이

지내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리며 저 또한 여기의

일원으로함께지냄에자부심을느낍니다

물론어떤일이든지 누구든마찬가지겠지만저역시때로는힘이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요

지인의 소개로 훌륭하신 차민석 원장님과 인연이 되어 수술팀에

합류하게되었는데새로운일이라걱정도많았지만잘적응할수있게

도와준샘들에게다시한번감사함을느낍니다 앞으로도처음처럼

맡은일에충실하며아들같고 딸같은우리샘들과함께오랜시간잘

지내보려고합니다

예쁜 우리 샘들 부족하지만 지금처럼 잘 인도해 주세요 봄 향기

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도하며 우리 수술팀의 모든 샘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월의끝자락에이경민여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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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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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은 써전(Surgeon)에게 전쟁터와 같은 곳이며

특히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지요 환자가

인계되어수술실로들어오고수술을잘마치고나가는

순간까지 모든 구성원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획된

수술을 안전하고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실은 구성원 간의 조화 역할의 분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향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며 근무시간도 응급수술이 있는 경우 급격히

늘어 피로도가 높은 구역입니다 그러나 수술의 개수

수술시간의단축 수술후상처감염률 재수술빈도의

감소 등 여러 결과치에 의해서 수술실은 평가받게

되며 이런 수치를 통해 좋은 수술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여타 수술실과 다르게 거의

모든 환자가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를 이용하여

수술하고 수면유도를 시행하여 환자의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마취과 원장님의 싸늘한 주사한방에

마취가 되고 자리를 잡으면 스르르 잠이 들게 되죠

수술에사용되는모든기구 도구는최고급사양입니다

또한 원내 상처감염 재수술 빈도는 1% 이하의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절개부위가 작고 수술

후 적극적으로 통증조절을 하여 수술 후 통증이 적은

병원으로도이름이알려져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뚝딱 뚝딱 뭔가를 만들고 고치는

자동차정비공이나전기수리공같은직업과비슷하게

소개되는데 저희는 엔진이돌아가고있는자동차 전기

두꺼비집을 내리지 않은 채 수리하는 업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수술을진행하며그렇기에더더욱써전에게

수술실구성원들의도움이필수적입니다

수술실은 개업한 이래 3년간 구성원이 가장 적게

바뀐 부서이기도하며 오래되다보니 손발을 척척 잘

맞추고 수술장에서 몸 한번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는

공간이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수술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수술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업 이후 4월 26일 까지

4989개의 수술과 시술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사고

없이잘돌아가고있는수술실에지면을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수술실은
써전(Surgeon)에게
전쟁터와같은
곳입니다
글김진수병원장

수술팀

편정아 팀장
강은지
김정현
김혜림

변보라
서현화
이경민
이영업

이지원
정아미
한희
황호준

김혜림
최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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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
증량기 6개월, 감량기 3개월

체지방

체지방

13.3kg

10.5kg

체지방

47.3kg 7.9Kg

# 체중 및 체지방 변화

체중
증량 전

증량 후

감 량

체중

체중

50kg

53kg

# 감량기 하루 식단(4주)

아 침

고구마 
100g

고구마 
100g

오트밀 
30 ~ 40g

프로틴
파우더 35g

견과류 
1팩 (28g)

점 심
(2회)

저 녁
(2회)

간 식

닭가슴살 
100 ~120g

닭가슴살 
100 ~120g

아몬드
브리즈 1팩

# 바디 프로필 계획
감량기 식단은 하루 총 고구마 500g, 닭가슴살 제품 500-
600g, 견과류 28g 를 여러 회에 걸쳐 나누어서 먹는 걸로 
하고 상황에 따라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은 오트밀로 
변경하거나 닭가슴살은 프로틴파우더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어요. 이후 한 달 정도 간격으로 탄수화물 
총량을 조금씩 줄였어요.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을 세웠기에, 식단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단 운동을 최대한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였어요. 감량기 중반까지는 평일에도 탄수화물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은 계획보다 추가로 먹고, 주말에는 
정해진 식단 외의 음식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하였어요. 
후반에는 주중 주말 모두 식단을 완벽하게 지키는 대신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 총량을 1200kcal 이상으로 설정하였어요. 
운동은 평일에는 아침 공복유산소 35분 (러닝), 저녁 
웨이트 50-70분, 저녁 유산소 30-60분 (스텝밀, 트레드밀, 
실내자전거)을 매일 하였고 주 2-3회 정도는 점심시간에 
30분정도 계단을 오르거나 걷거나 복근운동을 하였어요. 
주말에는 평소에도 즐기던 장거리 자전거나 등산을 마음껏 
하였고, 그래도 기운이 남는 날은 웨이트를 추가로 하였어요. 

# 바프 준비에 도움이 된 다양한 운동 경험들
러닝, 자전거, 등산이 감량기 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평소에 
하던 아침 러닝은 감량기 때 공복상태로 바꾸어 시행하면서 
체지방감소 효과가 좋았어요. 대신 공복운동은 긴 시간 하는 
경우 근손실이 오게 될까봐 공복러닝을 35분 이하로 제한해야 
했어요. 주말에는 야외자전거를 40-60km정도 타거나 높은 
산을 등산하였는데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주말에 적절히 
치팅을 해도 체중감량 추세에 지장이 없었어요. 

# 바프운동 VS 취미운동
바프를 위한 운동의 매력은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고 특별한 
준비나 장치 없이 체육관에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 그리고 운동이 끝났을 때 나는 스스로를 이겨낸 
멋진 사람이라는 기분을 갖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제가 취미로 하는 운동들은 대부분 야외운동들인데요.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의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얻는 신나는 마음,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과 상쾌함에 기운이 충전되고 힐링되는 
기분, 내가 원하는 운동을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한다는 
자유로운 느낌들이 매력이에요. 

67바디 프로필 도전기

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영상의학과의사이은채입니다

저는이병원에서

CTMRI X ray영상의

정확한판독과초음파

검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 바디프로필 도전 계기
사실 처음에는 바디프로필을 찍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30-40세 
이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기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에 대비하여 
골격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웨이트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목표하는 
골격근량에 도달하기 위해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도 불사하고 증량을 시행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골격근량 증가속도가 더디어졌고, 인바디의 골격근량 
수치증가나 스스로 들 수 있는 바벨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때 PT 코치님께서 바디프로필을 목표로 감량을 
시도하게 되면 그동안 노력해서 만들어진 근육이 보이게 되면서 좋은 자극이 될 것이고, 
감량기 이후 다시 증량할 때에 빠른 골격근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해 
주셨고 이에 감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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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

100 day

체중

체지방

50kg

28%

체중

체지방

45kg

20%

# 체중 및 체지방 변화

# 바디프로필에 도전하게 된 동기
활동적으로 하는 스포츠들을 위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운동은 좋아하는데 웨이트에 대한 흥미가 없었어서 처음에는 흥미를 갖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나 선수들의 재활에 웨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것을 토대로 ‘나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 물리치료사가 생각하는 건강한 바프란?
물리치료사는 몸에 대해 공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굶어서 뺀다는 
생각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 이상의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바프 촬영 후 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사실 딱히 유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웨이트랑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꾸준히 해주면서 행복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웃음). 

# 2023년 계획과 목표
올해는 웨이트를 더 열심히 하고 근육량을 늘려서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과 물리치료사로써 환자나 선수들에게 더 정확하고 안전한 재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식단관리

주로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습니다. 고구마가 지겹거나 
밥을 먹고싶을 때는 곤약밥으로 
대체해서 먹었습니다. 
닭가슴살 섭취가 어려울 경우 
프로틴바나 단백질 쉐이크로도 
보충했습니다.

69바디 프로필 도전기

안녕하십니까

저는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일하고있는물리치료사

박시은입니다

사실이번에

100%만족할만한결과는

못내서조금쑥스럽지만

재밌게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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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개원 멤버로 함께한 계기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의학 병원이라고 칭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여건이나 제도적인 것들 혹은 그 구성원들의 의지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지속적이지가 못한 게 현실인데요. 병원 원장님들 이하 저희 구성원들이 
‘아! 이분들과 같이 일하면 내가 생각 하는 제대로 된 스포츠의학을 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가졌던 그 생각과 모습들이 지금도 
그대로이시고 오히려 더 좀 과해지시긴 했는데요(웃음). 이런 부분때문에 
세종스포츠정형외과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Q. SPC(스포츠퍼포먼스센터)가 하는 업무 
스포츠재활이나 스포츠의학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면 손상 이후의 선수들 혹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뛸 수 있는 수준까지 기능적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SPC에서는 손상을 경험한 
엘리트 선수나 일반인 동호회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있는데 그 수준까지 
만족하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내가생각하는

제대로된스포츠의학을

해볼수있겠다라는기대감으로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오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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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現) 세종스포츠정형외과 SPC 실장
• 現)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RKATA) 이사, 학술위원
• 국제축구연맹 FIFA인증 선수트레이너 
  (FIFA Diploma in Football Medicine)
• 前) 대한스포츠의학회(KSSM) AT관리위원
• 前) KT Sonic Boom 프로농구단 수석트레이너
• 대한스포츠의학회 정회원(KSSM)
•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정회원(RK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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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의 재활 방법 VS 새로운 재활 방법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고 스포츠 재활을 공부하거나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피부로 느끼기엔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프로토콜을 많이 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집도의의 정확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수술이라도 환자 
개인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활에 관련된 선수를 케어하는 
원장님과 저희들 그리고 모든 분들의 논의를 통한 일치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퍼런스도 하고 다른 학회에 참석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활방법은 당연히 
원장님들과 상의하고 프로그램 프로토콜을 수정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선수트레이너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선수트레이너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티비에서 보는 유명한 선수들을 직접 
본인이 케어하고 피부를 맞닿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팀 스포츠 시스템은 
종목마다 다르지만 아직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한화의 이지풍 트레이너가 [뛰지 마라 지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는 선수 트레이너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책제목과 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빨리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지쳐서 못 뛰고 걷는 것도 못합니다. 선수 트레이너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불합리한 것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CENTER

SPORTS
PERFORMANCE\



조동현, 조성민 사진 = KBL

Q. 농구 트레이너가 된 계기
제가 어렸을 때는 마지막 승부, 슬램덩크 같은 농구관련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구를 즐겨하면서 대회도 많이 나가고 
상도 탔었습니다. 그런 과거력 때문에 ‘선수들과 가까이 접하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농구라는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
농구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격렬한 운동입니다. 에너지시스템을 쓰는 것이 
레슬링과 같은 레벨에 있는 종목인데요. 또한, 신장의 유리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라서 좋아합니다.

Q.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는 말에 대한 생각
아이버슨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웃음). NBA 말고도 
제가 처음에 KTF 매직윙스 팀에 들어간 첫해, 바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인상 깊게 본 선수가 상대팀 모비스의 양동근 
선수입니다. 아마 실제 키가 180cm도 채 안 될 텐데, 그 체구에도 엄청난 
파워와 농구기술이 정말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결국 그 선수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경기 때 패배했는데요.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이다’라는 
말 충분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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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는신장이아닌

심장이다라는말

충분히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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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종목에 비해 부상이 많은 이유와 부상 부위
아무래도 컨택 스포츠이기 때문에 뛰고 점프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몸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한 경기 끝나고 나면 선수들의 
팔이나 몸에 손톱자국으로 된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지할 때 발을 밟는 것들로 인한 급성 발목 부상이 많은데요. 실제 통계를 
봐도 농구에서는 발목부상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릎 부상이 좀 
많게 일어나는 것 같고 생각보다 상지손상은 좀 적은 편입니다.

Q. 농구에서 선수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예전에는 십자인대 수술이나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됐을 때 수술하고 
나서 복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의학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활방법이나 선수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보급 되고 발전돼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는데요. 오래 전 양희승 선수 정도가 복귀를 해서 
그나마 커리어를 좀 이어 갔었던 것 같습니다.

Q. KT 소닉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아무래도 가장 열심히 했던 선수들이 기억나는데요. 지금은 모비스 
감독하고 있는 조동현 감독이 몸 관리도 잘하고 연습도 징그럽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KGC에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선수는 제가 
팀을 맡은 뒤 신인 선수로 왔었는데 처음에는 유연성도 많이 떨어지고 
운동능력이 좋은 편이 아닌 선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슈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나머지 선수들도 아직까지 다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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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사선사란?
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영상의학과 팀장 송창배 입니다. 방사선사는 영상의학과에서 일하는 
선생님입니다. 의료영상은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검사하려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그 기술을 학문으로 배우고 터득해서 장비를 통해 검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의사와 환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방사선사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영상의학과로오시면

저도원장님들처럼

환자분의만족도를

최상으로높일수있게

최선을다해서

검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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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사선사로 진로를 정한 이유
아버지께서 평생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몇 년 전에 
퇴임하셨는데요.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했고 그러다 보니 병원은 제게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영상의학과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요. 이것저것 장비도 만져보고 의사 
선생님이 X-ray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아직도 인상 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좋았던 기억이 제가 방사선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영상검사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모르는 심각한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단을 
빨리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그만큼 완치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검사에서 질환을 발견하게 
된 환자분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러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 뿌듯했고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본인만이 갖고 있는 직업병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가족을 따라갔을 때 X-ray 
장비나 CT, MRI가 무엇인지 어느 회사 제품인지 
꼭 확인합니다. 대놓고 물어 보진 않고 문이 열릴 
때 고개만 쓱 내밀어서 장비를 살피거나 안내문 
같은 것을 꼭 확인해서 ‘우리 병원보다 안 좋은 
장비네?’라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아내가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X-ray실 문이 닫히는 찰나에 
장비를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Q. CT와 MRI 장비의 차이점
환자분들도 참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CT는 
방사선을 이용하며 골격이나 장기를 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MRI는 방사선이 
없고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인체에 있는 수소 원자를 
이용해서 신호를 받아서 검사하는 원리인데요. 
근육이나 힘줄, 인대. 이런 연부조직도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것이 무조건 MRI가 
CT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변에 따라서 MRI가 더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고 
CT가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원장님이 판단해서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검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Q. 1.5T MRI 와 3.0T MRI 설명
T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라고 해서 자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보통 1.5T, 3.0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자장의 세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로 영상의 대조도랑 해상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대조도와 해상력이 

좋아지면 인체의 더 미세한 구조물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데요. 영상 정보의 정확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Q.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장점
다른 병원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에 따라서 정해진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변동없이 정해진 
검사 방법대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우리 병원으로 
이직하고 놀랐던 것이 부위에 따라서 검사항목도 
다르고 그 부위에 있는 인대 방향이나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도 검사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는 점입니다. 
검사 항목이 타병원과 다르게 다양해서 놀랐고요. 
경력이 오래된 저도 다시 공부하고 배우면서 새로운 
검사방법을 익히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검사방법을 통한 정확한 검사결과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Q.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께 한마디
우선, 원장님들께서 너무 유명하세요. 제가 여러 
원장님들을 뵀지만 정말 진료도 잘 보고 수술도 
잘하는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영상의학과로 오시면 저도 
원장님들처럼 환자분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 원장님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판독을 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Radiology
technician
Radiology
technician
RadiologyRadiolo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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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  김진수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김상범 원장
●   스포츠퍼포먼스센터 MPC 
  이동욱 팀장

원내교육

병원연혁

환자통계

선수통계

학회·교육·발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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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정형외과 연혁

79병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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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통계

81환자 통계

선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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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통계

배드민턴 58

핸드볼 52

펜싱 32

테니스 31

체조 31

근대5종 24

피겨 23

레슬링 19

수영 17

쇼트트랙 16

스쿼시 16
복싱 16

스피드스케이팅 15

격투기 14

역도 12

아이스하키 12

씨름 11

높이뛰기 3

검도 3

롤러스케이트 3

컬링 3

윈드서핑 2

투포환 2

근대3종 2

다이빙 2

승마 2
요트 2

세팍탁크로 1

스키점프 1

암벽 1

투척 1

싱크로나이즈 1

웨이크보드 1

장대높이 1

줄넘기 1

크로스핏 1

루지 1

플로어볼 1

83선수 통계

탁구 10

마라톤 10

우슈 10

볼링 9

소프트볼 8

클라이밍 7

미식축구 7

하키 7

스키 6

체조 6

사이클 5

사격 5

하키 7
풋살 5

봅슬레이 5

창던지기 4

댄스스포츠 3

스노우보드 3

철인3종 3

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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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JULY

OCTOBER

농구의학컨퍼런스 발표
: 김진수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리옹 생티 정형외과 센터 2달간 연수
: 차민석 병원장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제51차 정기심포지엄 발표
: 김진수 병원장

2022 한국리틀야구연맹 의무위원회 부상방
지 및 재활클리닉 발표
: 금정섭 병원장

22. 07. 02

22. 10. 03

22. 07. 10

22. 10. 11

연수 학회

학회 학회

&':#=>?!&; % @ %ABCD

2022.07~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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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SEPTEMBER

NOVEMBER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제61차 추계학술대회
: SPC 장원봉 실장 발표, 김진수 병원장 발표, 
김상범원장 최우수연제상 수상

싱가포르 국제 스포츠 의학 심포지엄 
INSPIRE 발표
: 김진수 병원장

2022 K리그 의무위원회 세미나 발표
: 김진수 병원장

ESS 운동과학전문가 자격연수 강연
: 김진수 병원장

2022 K리그 주치의세미나 참석 
: 김진수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9월 Regular webinar 강연
: 금정섭 병원장

22. 10. 17 22. 11. 08 22. 11. 27

22. 08. 08 22. 08. 23 22.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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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제52차 정기심포지엄 
발표, ‘올해의 스포츠의학 의사’ 수상
: 김진수 병원장

LA Dodgers 부수석트레이너 
Nakajima Yosuke 초청 오픈토론회
: SPC, MPC

재활 및 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한우솔 원장, SPC, MPC

재활 및 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한우솔 원장, SPC, MPC

2022우리야구컨벤션 발표
: MPC 이동욱 팀장

22. 12. 0422. 12. 03

23. 02. 1023. 01. 06

22. 12. 09

DECEMBER

2023
JANUARY

FEBRUARY

원내 컨퍼런스

재활 및 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한우솔 원장, SPC, MPC

23. 02. 03

학회 학회

MARCH

학회참가 학회참가

학회 원내 컨퍼런스

ESS 운동과학전문가 자격연수 강연
: SPC 장원봉 실장

KBO 2023 NEXT LEVEL TRAINING 
CAMP 교육
: 금정섭 병원장

카타르 AFC medical conference 참가
: 김진수 병원장

2022우리야구컨벤션 발표
: 금정섭 병원장 

2022 AAC3 컨퍼런스 개최 ESS 운동과학전문가 자격연수 강연 
: SPC 장원봉 실장

23. 02. 2123. 02. 18 23. 03. 07

22. 12. 12 22. 12. 10 22. 12. 15

강사

강사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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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컨퍼런스

대한스포츠의학회 제62차 춘계학술대회
: 금정섭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김상범 원장 
참가, 김진수 병원장, 최태석 실장 발표

재활 및 도수치료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한우솔 원장 SPC, MPC

R-KATA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AT자격연수 강연: SPC 박지환 팀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초음파 
Instructor 참가
: 김진수 병원장

KSES(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2023 참가
: 금정섭 병원장

23. 03. 2623. 03. 17

23. 04. 2323. 04. 17

23. 03. 31

MAY

학회참가 학회참가 학회참가 학회참가

2023년 AFC/KFA 지도자 강습회 발표
: 차민석 병원장

R-KATA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AT 자격연수 강의: 금정섭 병원장

KFAS 2023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김진수 병원장, 
김상범 원장

23. 05. 01 23. 05. 13 23. 05. 19

강사

학회 학회

APRIL

재활 및 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한우솔 원장 SPC, MPC 

2023년 AFC/KFA 지도자 강습회 발표
: 차민석 병원장

재활 및 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SPC, MPC

23. 03. 31 23. 04. 08 23. 04. 14

강사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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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leg pain 
after ankle surgery: 
Venous insufficiency
발목 수술 후 하퇴부 통증 정맥부전

Kim Jin Su, MD, phD
Kim Sang Bum, MD
Cha Min Seok, MD

&':#=>?!&; % @ %EFGH

92 PART 04          INFOGRAPIC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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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ortuosity angle on 
CFL MRI and Stress view
자기공명의상(MRI) 사선 관상면 촬영을 통한
종비인대의 비틀림 측정과

부하 방사선 촬영의 결과비교

Kim Jin Su, MD, phD
Kim Sang Bum, MD
Board Certified Specialist in Sports Medicine

94 PART 04          INFOGRAPIC

&':#=>?!&; % @ %EFGH 대한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연제상 수상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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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GH

연세대학교체육교육학과 세종스포츠정형외과스포츠퍼포먼스센터팀장이동욱

세종스포츠정형외과김진수병원장외3인

Functional Evaluation 
using Center of Pressure 
between Chronic Ankle 
Instabillity and Health Contral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와 대조군 간
압력중심점을 이용한 기능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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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킬레스건염
●  아킬레스건 파열
●  관절연골병변에 대한 치료
●  “OCD 라고요?”
●  회전근개파열
 
  

스포츠의학회

●  소개 

●  연혁
●  대한스포츠의학회 
  22대 회장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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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스포츠의학이

계속해서발전하여

스포츠국가경쟁력이높아지고

모든국민들이보다건강하고즐겁게

스포츠를즐길수있도록

학회원과같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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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대한스포츠의학회는계간지인 Korean Journal of Sports Medicine(Korean J

SportsMed KJSM)을발행하여스포츠의학분야의연구결과와임상실습을보급

하는플랫폼역할을합니다 이저널은스포츠의학의광범위한주제를다루는원

본연구기사 리뷰기사 사례보고서등을게시합니다 연구및교육을촉진하는것

외에도사회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정부기관및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일반인 특히어린이와청소년의신체활동및스포츠참여를촉진합니

다 또한운동선수 코치및부모를위한교육자료및리소스를제공하여스포츠

관련부상을예방하고안전하고건강한스포츠참여를촉진하도록돕습니다

포 츠
회

대한스포츠의학회소개

스포츠 의학의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

1982년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를시작

으로연구 교육및임상실습을통해한

국의스포츠의학을홍보하고발전시키

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한스포츠

의학회는의사 연구원 교육자를포함

하여 4000명 이상의전문가가회원으

로있습니다 현재생활스포츠의확산

전문스포츠에대한관심증대 스포츠

산업의성장으로스포츠의학이크게주

목받고있습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의주요목표중하나

는스포츠의학분야의전문가들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학

회와회의 세미나및워크샵등을매년

진행하며 회원들이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공유하고해당분야의주요전

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새로운연구프로젝트및임상

실습의개발로이어질수있는네트워

킹및협업의기회를제공합니다

111스포츠의학

스포츠의학인증전문의
전문과목별현황

(2022년기준)

DEFGH$!"#

IJFGH$$#
KLF$%#

MNO%FGH$&#
JPQ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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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2010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로창립

대한스포츠의학회지로발간결의

FIMS(국제스포츠연맹)가입

대한스포츠의학회지
정기간행물등록(문화공보부)

88서울올림픽기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Med 등재선정

스포츠의학3판번역서출간

스포츠의학필드매뉴얼출간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MOU체결

스포츠의학4판번역서출간

한국반도핑위원회(KADA)MOU체결

대한체육회(KOC)MOU체결

1982 02

1984 05

1984 10

1985 08

1988

2010 11

2011 05

2012 10

2016 01

2016 03

2017 06

2017 08

2017 09

2017 10

2018 03

2018 10

2019 01

2019 02

2019 03

2019 10

진천선수촌개촌기념스포츠의학심포지움

대한핸드볼협회(KHF)MOU체결

대한프로축구연맹(K league)MOU체결

대한스키연맹(KSA)MOU체결

대구스포츠의학심포지움

평창동계올림기념
Sport Medicine Summit Congress개최

대한수영협회(KSF)MOU체결

대한빙상경기연맹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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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20

제5차한일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개최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KATA)
선수트레이너(AthleticTrainer)배출

제5회아시아스포츠의학연맹학술대회개최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학술지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학술지선정

대한복싱협회MOU체결

한국야구위원회(KBO)필드닥터모집

한국도핑방지위원회협동심포지엄개최

대한민국농구협회(KBA)MOU체결

스포츠의학제5판출판기념식

유청소년축구선수과사용예방
가이드북출간

천안아산스포츠의학심포지엄

제1차한일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합동학술대회개최

ACSMWorkshop공동개최

스포츠의학분과전문의제도시행

제5회환태평양국제학술대회개최

2000 06

2002 01

2002 09

2003 09

2006 12

2020 06

2021 07

2021 10

2021 11

1990 09

1997 06

1998

2022 07

2022 10

대한아이스하키협회(KIHA)MOU체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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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형외과에서도 어깨를 전공한 이유
일단 의사를 서포트하는 과는 하고 싶지 않았고요. 
내과 계열은 주로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많아서 좋아
져도 완전 쾌유가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일반 외과도 암 수술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형외과
를 갔더니 병동 분위기가 아주 밝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치료돼서 돌아가고 다
시 일상생활을 하더군요. 내과 계열은 삶의 양을 결
정한다고 하면 정형외과는 환자의 삶의 질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과인데요.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분야를 
하고 싶어서 정형외과를 먼저 택하게 됐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어깨 분야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었
는데 거기에 저도 같이 시류를 타서 전공하게 되었
습니다.

Q. 끊임없는 연구와 눈물 발표의 원동력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환자로부터 배우는 지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해야 
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같
이 사용해야 우리나라 의학이 발전하고 나아가 세
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에서 이

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수술 시연도 많
이 보여주고 수술 테크닉도 얘기해 주고 그것에 대
한 결과를 논문도 쓰면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다 
똑같이 오픈돼서 무슨 환자를 보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거 하고 나면 그다음 것도 
개발해서 쓰면 돼요.” 

Q. 대한스포츠의학회 소개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약 4천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
는데요. 인증 전문의라고 해서 스포츠의학계에서 전
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사 750분을 보유하고 있
는 아주 큰 조직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학생 등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조직
이고요. 연수강좌를 진행하고 스포츠의학 전문가들
을 양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우
리들이 스포츠의학 전문의들을 참여시켜서 국가 대
표나 작은 모임의 스포츠 단체 선수들을 보호하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학문을 
공부하는 공유하는 학회입니다.

115스포츠의학

Q. 국내 스포츠의학의 수준
우리나라는 거의 최고의 지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의무위원은 역대로 북구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IOC에서도 한국의 스포츠의학 수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위원회에 우
리 선생님이 들어가게 됐어요. 게다가 스포츠와 스
포츠의학이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생님들
이 우리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하시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배우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저희 생각에는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
들과 어깨를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는 지금도 야구를 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입니다. 특히, 오승환 선수는 자신의 몸 
관리를 너무도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요. 그동안 오
승환 선수가 저에게 세 번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나 지금이나 손상을 받고 다치고 치료받는 것만 중

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불혹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지금도 본인이 해야 할 훈련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라고 말
하기 보다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주치의로 기억에 남는 
순간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 받을 때 현장에도 있었고 금
메달을 딴 양궁에도 있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올림픽 야구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에서 9회 3 대 
2로 이기고 있었지만 원아웃 만루 위기 상황에서 
“이야 이 난국을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역전패를 당할 뻔한 것을 더블플레이로 지키면서 
우승하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억으로 남
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Q. 교수님이 생각하는 명의의 조건
명의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참 모든 분
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
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뭐가 힘든지 
찾아서 고쳐드리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다시 환
자들과 동료 의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명의가 되
는데 가장 좋은 조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
제나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Q. 세계견주관절학회 한국 개최를 달성한 뒤 다음 
목표
2016년도 제주도에서 진행할 때 70여 개국에서 약 
2천여 명이 오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10대 컨벤
션 중 하나였는데요.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후원을 
해주신 덕에 저희가 성대하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목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학회 사람들 모두의 
욕심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학회
를 가면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그 학회에 발표하려
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나라 학회에서 발표하고 싶어 하게끔 세계적인 학
회가 되는 게 저희들의 다음 목표입니다.

제가알고있는지식과

환자로부터배우는

지식을혼자만

갖고있는것보다는

모든사람에게

공유해야된다는

마음이컸습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야구 대표팀과 박진영 원장

인터뷰 영상 보기

박진
영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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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의Expert Opinion

아킬레스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강한 건으로 걷거나, 달리거나, 점
프를 할 때 종아리 근육의 힘을 뒤꿈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
무게, 종아리근육의 힘을 받으면서 장력을 견뎌야 하는 위치이죠. 그
런데, 이 아킬레스건의 중앙부 섬유는 꼬임이 일어나며, 뒤꿈치와 
종아리 근육으로부터 기시하는 혈관이 가장 얇아지는 부위라 허혈
(ischemia)이 잘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이런 취약한 부위에 반복적인 
힘, 외상이 가해지게 되면, 건의 변성이 일어나거나, 퇴화가 일어나면
서 아킬레스가 아프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염(tedinitis)으로 불리지만, 염증세포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건세포의 퇴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며, 아
킬레스 건병증(tendinopathy)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 외에도 아킬레스건 단축이나, 평발이 있어 뒤꿈치 
축 변화가 있는 경우 아킬레스에 더 많은 장력, 꼬임이 발생하여 아킬
레스건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운동을 많이 한 후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아킬레스 주변이 붓
거나, 만졌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발생초기에는 운동전후 가벼운 통
증이 있으나, 심해지면 운동중에도 통증이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
킬레스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아킬레스를 만졌을 때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거나, 주변에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아킬레스부건
(paratenon)이라는 막에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이
싱과 진통소염제가 도움이 됩니다. 

아킬레스건염이란

아킬레스건염글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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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관계된 
아킬레스통증

운동과 관계없는 
아킬레스통증

01 02운동량을 1/2로 줄인다. 

충격흡수가 좋은 신발인지 확인한다. 

Alfredson을 매일 70개 이상을 시행한다.

운동직후 아이싱을 한다. 

4주간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한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시행한다.

종아리 마사지를 하고, 전신 스트레칭을 해준다.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루에 50개씩 한다.

4주간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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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염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1)비부착성 아킬레스건염(Non insertional

Achilles tendinitis)과 2) 부착성 아킬레스건염(Insertional Achilles tendinitis) 두 가지

로나누어집니다 이번에알아볼것은 1) 비부착성아킬레스건염즉아킬레스의중간에

발생하는통증에대한것입니다

DOCTOR SPECIAL

아킬레스건염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건조직이 퇴행화 된 경우, 
힘줄을 당겨서 자극을 하게 되면 재생이 일
어나게 됩니다. 보통은 15초 이상 최대한 당
겨서 아킬레스건에 부하가 가고 당겨지는 느
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효
과가 알려진 것은 Alfredson 운동 방법입니다.
 

스텝퍼 위에서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도록 뒤
꿈치를 내리는 방법을 뒤꿈치 내리기(heel 
drop)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충분히 늘어나
서 10초이상 당겨지도록 하고, 15-25회씩 
3세트 반복하고 약 3개월정도를 지속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아킬레스건염을 Tendinopathy 
Continuum(Jill Cook)이라는 원칙을 따라 치료합
니다. 아킬레스건에 적절한 부하를 주고 적응과정
을 거치면서 강화를 하면 정상적인 힘줄을 잘 유
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스건에 과부하
(overload)가 걸리면 급성으로 붓고 아픈 반응성 건
병증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과부하를 
조절하고,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지
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거나, 조직의 부분 파열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면 점차적으로 조직이 퇴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킬레스 스트레칭, 종아리근
육의 강화, 주변 하체 근육 강화 등을 시행하여 치료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퇴행성 건병증이 발생하면 다시 원래의 상
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최근에
는 적절한 부하의 조절과 치료로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은 부하의 차폐(stress shield)입니
다. 만약 아킬레스에 통증이 생겨 목발보행을 시행
하거나 전혀 부하를 주지 않게 되면, 부하의 차폐가 
발생하여 손상이 있는 조직이 더 심한 변형을 일으
키고 재생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Alfredson 스트레칭

아킬레스건염치료방법과잘낫지않는경우

건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 비체중 목발보행이나, 장
기간 부목고정 등은 이제 시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잘 낫지 않아 병원을 방문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으로는 체외충격파요법(ESWT), 소염주사제치료
(PDRN), 아킬레스와 부건사이에 용액을 주사하
는 Volume Therapy 등을 시행할 수가 있으나 모
두 치료의 성공률은 2/3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정
말 잘 낫지 않는 경우는 아킬레스를 싸고 있는 막을 
관절경으로 제거하고, 퇴행화 된 아킬레스를 소작
기(radiofrequency)를 이용하여 자극하는 치료, 아
킬레스건 내로 과증식된 미세 혈관을 막아주는 미
세동맥색전술(TAME), 아킬레스와 부착한 족척근
(plantaris)를 제거하는 수술, 엄지발가락 힘줄과 그 
근육을 옮겨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아주 신중
해야 합니다. 수술도 아킬레스건염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Tendinopathy Continuum
을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킬레스건
Achilles tendon

가자미건
Soleus

스트레칭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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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
Achilles tendon

가자미건
Soleus

비복근
Gastrocne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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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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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상범수술설명영상

아킬레스건파열이란

이번에 소개하고 있는 주제는 운동 후 발생한 중간부위 아킬레스
건 파열 (주로 아킬레스건염을 경험한 적이 있는!)이고, 그에 관련
된 수술 및 재활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킬레스건은 반복적인 
높은 부하를 받을 때 손상 받기 쉽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을 당
하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대다수가 이전 아킬레스건염의 증상
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킬레스가 시큰거린다, 오래 
걷거나 운동 중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운동을 중단했다, 운동 
후 아킬레스 통증 및 부종이 있다, 아킬레스건염으로 병원에서 치
료받은 적이 있다.  등등… 저도 역시 같은 경험을 해봤고요. 이런 
환자들 중 운동 시 수상을 당했다면 보통 중간부위 아킬레스건 파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열상, 좌상 (날카로운 물질에 베
이는 상처) 또는 외상 (둔기에 의한 타격)에 의해 아킬레스건이 파
열되는 경우, 자가면역질환 병력 (강직성 척추염, 골 부착부 건병
증)을 가지고 있어서 종골 부착부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경
우, 수술 이후에 아킬레스건이 재 파열되는 경우 등 다양한 기전
들이 있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수술의 방법 또한 변하게 됩니다. 

아킬레스건파열 수술해야하나요

어떤운동좋아하세요 회복후어느정도까지운동하길원

하세요  제가 외래에서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에게 항상 묻는 말

입니다. 뭘 하다 다쳤는 지, 연령대가 어느정도 인지, 기저질환은 
없는지 등을 당연히 확인한 후에 말이죠. 60대 미만의 젊은 환자
에서 축구, 농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 또는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
은 라켓운동 등 activity가 높은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경우 수
술을 통한 운동 복귀의 가능성이 더 높고, 더 빠른 복귀가 가능합
니다. 다만 “저는 요가만 하고, 걷기 정도만 해요. 등산도 높은 산
은 오르지 않아요.”, “회복해도 더 이상 격렬한 활동은 원하지 않
아요” 와 같은 의견을 주시는 환자 분들은 충분한 상의 후 설명
을 드리고, 비수술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극명하
고, 정형외과 의사들 간의 의견도 다양하지만, Return to Sports
를 위해서 수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상범원장 아킬레스 파열 MRI

아킬레스 파열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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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그친구이번에농구하다가아킬레스건이끊어져서수술한

대 뻑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깜짝 놀라고 무서웠다더라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2020년 5월 농구시합중아킬레스건파열을당했죠 그때는정

말앞이깜깜했습니다 수술 재활 길고긴터널같은과정을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리고 차갑던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는농구 풋살등원

하는운동을소화하면서지내고있습니다 운동을좋아하는사람

이라면누구나피할수없는운동중부상 그중심각한손상중

하나인아킬레스건파열에대해서들려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건수술과재활치료기간

LA Lakers의슈팅가드이자NBA챔피언을

5회수상한NBA선수중 Legend of legend

인 Kobe Bryant는 2013년 Golden State

Warriors와의경기에서아킬레스건파열을

당한후 9개월뒤복귀했고 6경기만에무

릎부상을당하고말았지만 2016년은퇴할

때까지시합으로복귀할수있었습니다

많은정형외과의사들이아킬레스건환자들

을좋아하지( ) 않는이유는그만큼수술하

는 의사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수술을잘해도예후가만족스럽

지못한경우도있고요

저는아킬레스건을다치고 김진수교수님

께수술을받았습니다 마취의불편함 수술

의두려움 긴재활과정을모두겪었죠 그

과정들을유투브로담아환자분들께도움을

드리기도했습니다 그경험들을환자분들

과공유하면서그분들이회복하고운동에

복귀할때행복감은이루말할수가없죠

부상이없어서병원에오시지않는게가장

행복한일이지만 아킬레스건을다쳐서오

시는환자분들을저는항상반기고 좋아합

니다 아직까지는말이죠☻

DOCTOR SPECIAL

그렇다면수술은언제하는게좋나요 라는

질문을많이하시는데 수술은 2주이내에즉

급성기가지나기전에하는것이좋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고, 이유는 수술 이후 회복에 대한 
예후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
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수술하는 방법은 
Mini open 아킬레스건 봉합술으로 불립니다. 즉, 
최소 절개 (3~4cm 미만)만 시행 후 수술을 하게 되
는데, 견고하게 고정이 가능 하면서도, 상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고, 합병
증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수술 후 상처가 
커서 다양한 불편감들을 호소하는데 특히 신발 고를 
때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환자 분들은 그런 불편감이 
없어서 좋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아킬레스건 봉합술 이후에는 Vacopad라고 하는 
Walking boots를 3개월 간 착용하게 됩니다. 기본 
재활 및 보행은 수술 후 4주 차부터 가능하게 되고, 
운동으로 완전 복귀는 보통 9~10개월 가량 걸리게 
되죠. 보통 아킬레스건 수술 이후 운동 능력이 회복
되기까지 또는 아킬레스건이 완전 회복되기까지 2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다수 환자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보게 되는
데, 잘 관리해서 운동으로 복귀시키는 것까지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코패드 착용방법

Mini open 아킬레스건 봉합술

3~4cm 미만
최소 절개

약15cm 절개
기존 봉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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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연골병변에대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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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미세천공술후 Scaffold(지지체)로보호하는수술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으로 비교적 작은 
병변 (< 1.5cm2)에 사용된다. 연골하판(subchondral 
plate)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골수와 손상된 연골사이 
통로를 만들어 골수의 여러가지 인자들이 연골을 형성하
게 만드는 방법이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기존 의 방법보
다 손상부위 주위 벽을 더 수직으로 세우고, 직경이 작은 
드릴로 보다 깊게, 많은 수의 천공을 통해 구멍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기술한 미세천공술 후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Scaffold(지지체)로 덮어줘 흘러나오는 연골을 형성
하는 인자의 농도를 높여주고 연골을 재생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자가장골능(골반뼈)에서 채취한 골수흡입액(Bone-
Marrow-Aspirate Concentrate, BMAC)에 포함
된 조혈모세포 중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를 추출하여 연골재생을 도모하는 방법
이다. 세포 분리, 배양 등의 과정이 필요 없어 수술
장에서 한번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나이
나 환자에 따른 세포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비교
적 작은 병변에 이용된다. 

자가골수농축액(BMAC)과 Scaffold(지지체)를이용한연골재생술

연골하판골수손상연골

Scaffold

중간엽
줄기세포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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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차민석

운동중부상으로손상을입거나노화와염증으로인한변화에의해서든소실된연

골은재생되지않는다 연골을재생하기위한많은노력들이있어왔고또새로시도

되고있다 여러가지치료방법이알려져있으나잘못알려진사실로인해틀린처치

를받기도한다 연골병변치료에관하여정리하여본다

제대혈유래동종줄기세포 (카티스템 )
이식술을이용한연골재생술

자가늑연골세포(카트라이프 )를
이용한연골재생술

탯줄로부터 얻어진 제대혈 유래 동종 줄기세포를 증식과정을 통하여 
증폭시킨 후 연골 손상부위에 구멍을 만들어 세포를 주입하여 연골 형
성을 이끄는 방법이다. 카티스템 이라는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환자 본인의 8, 9,10번 갈비뼈 중 하나에서 연골을 채취한 뒤 6주간의 
배양, 증식과정을 거쳐 구슬 형태(pellet)의 연골세포로 만든다. 이후 
손상부위에 주입된다. 2번의 수술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다른 
수술과 달리 연골하골의 손상이 없어 재활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카
트라이프 라는 상품으로 최근 출시되어 있다. 

연골 재생치료제
(카티스템) 도포

일정한 간격으로
미세한 구멍을 냄

손상부위를 
내시경으로 
확인 후 다듬어줌

01

02

03

8

9

10

갈비뼈에서 연골채취

구슬형태의 연골세포

6주간 배양&증식

손상부위에 주입

DOCTOR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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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된 상태에 따라 OCD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
뉩니다. 1단계는 연골과 뼈에 상처가 낫지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 2단계는 부분적으로 분리가 되었지
만 원래 위치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 3단계는 완전
히 분리되었지만 위치가 변하지 않은 경우, 4단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관절의 다른 부위로 이동해 있는 
경우입니다. 

1단계나 초기 2단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반복적인 던지기 동작을 멈추
고, 운동범위 회복 및 부기 감소를 위해서 안정 및 
재활을 시작하며 정기적으로 손상 부위의 치유를 확
인하며 복귀를 결정합니다. 치유가 되어 복귀하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2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쉽지
만 비수술적 치료로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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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D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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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금정섭

중학교 1학년투수인 14세남자입니다 질문이있어요
팔꿈치가아파서병원에갔는데오씨디래요 오씨디(OCD)가뭔가요

저는초등학교 6학년포수입니다 OCD인데수술안해도된다고해요
아직아프긴한데괜찮을까요 한달간공안던졌어요

1

2

AI 보다 뛰어나고 싶은 Chat KJS,  @shoulder 
docjs 금정섭원장이 알려드립니다. 팔꿈치의 박리
성 골연골염을 영어약어로 OCD라고 합니다. 주로 
팔꿈치 관절 바깥쪽에 있는 위팔뼈의 소두라는 부위
의 뼈와 연골이 반복적인 타박으로 조각으로 떨어지
고, 느슨해져 주변 뼈와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팔꿈치에 통증, 부기 및 운동 범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의 OCD는 일반적으로 야구 투수나 테니스 
선수와 같이 반복적인 던지기 동작을 하는 젊은 운
동선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
게 더 흔합니다.

팔꿈치의 OCD 증상에는 통증, 부기, 뻣뻣함, 관
절의 잡힘 또는 고정감, 운동 범위 감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일반적으로 진찰, X-ray 또는 
MRI와 같은 영상 검사, 때로는 관절경 검사(최소 침
습 수술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팔꿈치의 OCD에 대한 치료 옵션에는 휴식, 물리 치
료, 보조기 또는 깁스로 고정, 경우에 따라 분리된 
뼈와 연골 조각을 제거하고 영향을 받은 연골의 재
생 및 치유를 촉진하는 수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후는 부상의 중증도와 선택한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
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연골과 뼈에 상처 부분적으로 분리 완전히 분리 다른 부위로 이동

OCD MRI

OCD의 4단계

수술 과정

DOCTOR SPECIAL

Osteochondritis dissecans
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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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OCD(osteochondritis dissecans) 수
술 후 회복 시간은 수술전 손상의 심한 정도, 수
술의 방법, 연령 및 관절염의 진행 정도와 같은 
개별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꿈치 OCD 수술 후 경기에 복귀
하는 데 6~8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는 손상된 관절의 근력과 가동 범위를 회복하
기 위한 고정 및 물리 치료, 재활치료 기간이 
포함됩니다. 경기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은 개인의 진행 상황과 목표에 따라 의사나 트
레이너가 결정해야 합니다. 권장하는 재활 프
로그램을 따르고 재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복 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2투수입니다 세달전부터조금씩아프더니팔꿈치가다안펴지고붓고통증이있어서운동을못해요
구부리고펴고하면안에서뭐가걸리는것같아요 얼마전OCD수술한친구와똑같아요
수술은어떻게하나요 그리고 다시운동하려면얼마가걸릴까요

팔꿈치의 박리성 골연골염(OCD)의 일부 경우, 특
히 분리된 뼈와 연골 조각이 크거나 보존적 치료 옵
션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OCD 수술의 목표는 분리된 조각을 제
거하고 영향을 받은 관절의 치유를 촉진하는 것입니
다. 

OCD 수술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관절 주위에 작
은 절개를 하고 특수 기구를 사용하여 분리된 조각
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유
를 촉진하기 위해 밑에 있는 뼈를 매끄럽게 하거나 
깎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관절경, 작은 카메라 및 
절개를 통해 삽입되는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으므로 의사가 관절 내부를 보고 보다 정밀하게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일반적으로 팔꿈치를 보호하고 치유
를 위해 보조기나 깁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동 범
위를 회복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
는 물리 치료 및 재활 운동도 처방되어 진행됩니다. 
회복 시간은 부상 정도와 사용된 특정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2주후부터 운동 범위 회복
을 위한 재활을 시작하게 되며, 단계별로 관절 주위 
근력 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언제복귀할수있나요 마음이급해요
감독님도자꾸물어보시고요

3

3

수술 전 수술 후

분리된 뼈 조각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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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우솔

극상근
Supraspinatus

극하근
Infraspinatus

견갑하근
Subscapularis

소원근
Teres minor

회전근개파열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힘줄들로 앞 쪽부터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소원
건 총 4개의 힘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전근개힘줄은 팔의 움직임 뿐 아니
라 어깨 관절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의 힘
줄에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회전근개파열로 극상건의 파열이 가장 흔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퇴행성 질환으로서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어깨충돌증후군 등에 의하여 회전근개의 염증 단계에서 시작되지만 
반복적인 마찰 및 나이가 들면서 힘줄의 노화로 인해 미세파열(건병증)부터 부
분파열, 전층파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는 증가
하게 되며 크기가 큰 파열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회전근개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되면서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가성마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전근개파열은 진행하는 질환이므로 적절한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회전근개란

Posterior View

파열된 회전근개 파열된 회전근개 MRI

Anterior View

DOCTOR SPECIAL

고령화와스포츠참여인구의증가로어깨질환환자는매년꾸

준히증가하는추세입니다 건강정보심사평가원자료에따르면

2014년 150만 명에서 2018년 180만 명으로 5년 동안약 20%

가 증가할정도로가파른증가를보였습니다이중회전근개파

열은어깨통증의원인중거의절반을차지할정도로가장많은

비중을차지하는질환으로회전근개봉합술의건수도꾸준히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릎의 십자인대재건술의 증가 속도와

비교해보더라도매우가파른증가추세입니다

수술후재활

파열이있다면반드시수술이필요한가
수술이필요하다면어떤수술을받게되는가

회전근개의 파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힘줄 두께의 50%가 되지 않는 
부분 파열이나 전층파열이라도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경구 소염진통제, 주사 등으로 통증을 감소시키
고 운동능력을 유지시키는 재활 운동치료 등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 및 회전근개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술 
방법은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봉합술로 실 달린 나사를 뼈에 삽입한 후 그 실을 이용해서 고정하
게 됩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는 다양한 봉합 기법 중에 이열 교량형 봉합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열 교량형 봉합은 일렬 봉합과 이열 봉합에 비해서 고정력도 강하며 힘줄과 뼈의 접촉면
적도 넓기 때문에 재파열의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커서 봉합을 하여도 결손 부위
가 남거나 팔이 올라가지 않는 가성마비가 있다면 타가건 이식술 또는 상부관절낭재건술과 같은 방법
의 수술을 해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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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보는
회전근개파열

2017 2018 2019 20202016

646

704

768

825
830

42%
7%

8%

43%
수술 후
6week

수술 후
10week

수술 후
3months

수술 후
6months

수술 후
9~12months

점진적
근력운동

운동으로 복귀Thera band 
운동

T-bar를 
이용한 수동 
관절범위 운동

보조기 착용. 
CPM, 도르래를 
이용한 수동 운동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석회성 건염

동결건

회전근개파열
(퇴행성)

회전근개파열
(외상성)

회전근개증후군환자수

어깨통증원인

(단위: 천명)

RTP

일렬봉합 이열봉합 이열교량형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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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 TALK: BRAND

●  브룩스 코리아 대표, 유튜브 채널 런업TV 송주백

차민석 원장의 드리옹

BASIC TAPING

스포츠 상식 
●  김진수 병원장의 축구심판 이야기

영화 리뷰

이프로의 맛집노트

SPORTS LAB

●  육상 도약 선수의 부상 시 단계별 심리적 경험 : 장대높이뛰기 신수영 선수
●  서원대학교 헬스케어영양학과 김주영 교수
●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이기광 교수

RALLY TALK

●  JTBC 최강야구 트레이너, 야구트레이닝센터 R&FIT 대표 오세훈
●  가수, 뮤지컬 배우 아이비
●  LG트윈스 코치 스티브홍
●  농구기자, KBSN 해설위원 손대범
●  김포FC 감독 고정운  
●  팀 글로리어스 대표 선종협
●  LIIV 샌드박스 E스포츠팀 트레이너 김부원 
●  FC서울 수석트레이너 박성율 
●  농구아카데미 스킬팩토리 대표 박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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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영상 보기

선수들이나케어를

받고싶어하는사람들에게

신뢰를얻을수있는

트레이너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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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하는 일을 소개한다면
선수들을 오래 맡다 보니 이제는 ‘일반인 중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나 
트레이닝을 원하는 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 저를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오픈을 하고 그해 겨울에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일반인분들이 많이 나가게 되셨죠. 이후에는 일반인 
분들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다행히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소개로 오다 보니 지금은 거의 90%가 선수들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을 3년 넘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팀 선수들을 3개월 정도 만들었을 때 오는 효과보다 
프로와 다른 아마추어 선수들을 3개월 정도 케어하고 만들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람과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Q. 최강야구와의 인연
제가 팀에서 나온 뒤 3년 정도 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심수창 선수가 
찾아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사업을 하고 있고 방송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거절했는데요. 
집에서 집사람과 얘기해 보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팀 생활을 하다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 조금 외로웠나봐요. 그래서 ‘예전 선수들과 같이 생활하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전화해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주섬주섬 챙겨서 첫 촬영에 
갔는데 200명이 넘는 스탭이 모여 있고 제가 생각했던 팀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팀들과 경기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하고 
그때부턴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Q. 최강몬스터즈 선수들의 승부욕과 열정
거의 대부분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이택근, 정성훈, 장원삼 
선수도 신인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인데요. 이 선수들에 
대해 ‘너무 몰랐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정성훈 선수는 
전력을 다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야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친구가 슬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서 달리다가 햄스트링이 올라오고 슬라이딩으로 
어깨를 다치고 복사근이 찢어지는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치 
못했는데 덕수고등학교와의 첫 경기를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발로 출전한 심수창 선수가 너무 비장하게 

게임에 임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통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옛날 
기량이 남아 있어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 하죠. 분명히 선수들도 
그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 본인의 프라이드도 지켜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축돼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최강몬스터즈 선수들의 현재 몸상태
좋은 선수가 몇 없는데요. 그나마 이홍구 선수나 김문호 선수는 다른 
선수들 보다 젊기 때문에 몸상태가 많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한 게임을 뛰면 처음 시작할 때 80%인 몸상태가 게임 
끝나고 3~40%로 확 떨어지죠. 선수때부터 갖고 있던 큰 부상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어를 충분히 해줘야 다음 게임 
때 또 7~80%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수시절에도 100%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합을 하는 게임은 
144게임 중에 거의 10게임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컨디션의 
80%만 유지해도 사실은 잘 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에 게임이 
없던 적이 있어서 2주를 쉬게 되었는데 그런 기회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선수들의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Q. 향후 목표나 바램
선수들이나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가 많이 발전하고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아마추어 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발전 속도가 미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성장해야 프로야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KBO나 프로야구 
쪽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추어 야구 쪽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단순한 지원 보다는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마야구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1랠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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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E(V'W성대관리를더열심히

해서여러분들께

아름다운목소리로

노래를들려드리고

그로인해서여러분들이

제노래로행복감을

느끼시고즐거움을

느끼실수있도록

열심히노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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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수로 성장하는데 부모님의 영향이 
컸는지
아버지께서 군악대 출신이고 어머니께서 
성악을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의 
공연모습을 자연스럽게 많이 보게 됐어요. 
계속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유전적으로 받은 끼가 아무래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거울을 보면서 
예쁜척하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초등학생때부터 선생님께서 노래 잘하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항상 제가 노래 불렀었던 것 
같고 합창대회, 중창대회 이런 거 빠짐없이 
항상 나갔어요. 노래하는 일이라면 항상 제가 
나섰던 기억이 있네요. 

사진 CJ ENM 제공

Q.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하는 운동이 있나요?
제가 댄스 가수를 하면서 춤을 워낙 많이 췄었고 소속사에서 억지로 
운동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게 골반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춤추는 뮤지컬을 하면서 갑자기 양반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우연히 시작하게 된 필라테스를 몇 개월 
하다가 갑자기 양반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운동이라는 게 
재활효과가 있구나 느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이상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꾸준히 한 운동이 진짜 필라테스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필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줌바, 골프, 테니스 등 진짜 
운동이란 운동을 다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운동 꼭 하길 바랍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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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sical 
       actress IVY

Q. 다양한 뮤지컬에서 활약하면서 
연기한 배역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역할
저는 참 운이 좋게도 뮤지컬계로 
넘어오면서 많은 뮤지컬 여배우들이 
꿈꾸는 역할을 많이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 정말 행운아였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을 꼽자면 
아무래도 [CHICAGO]의 [록시 하트]역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에게 연기와 
뮤지컬의 즐거움을 가장 크게 알게 해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작품이고 특히나 
[록시 하트]는 무대에서 약 5분 이상의 
독백장면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길게 독백과 뮤지컬 노래로 이어지는 신이 
많지 않은데 그 신을 통해서 제가 연기에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특히 [CHICAGO] 
같은 경우 제가 한국에서는 [록시 하트]로 
가장 많이 무대에 선 사람으로 총 다섯 시즌을 
연기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애착이 가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Q. 무대에서 긴장되거나 떨리는 순간은 없는지, 
본인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고 두려워하고 늘 걱정 
하는 스타일입니다. “관객들이 오늘 내 연기와 노래를 

마음에 안 들어면 어떡하지?”라는그런 걱정을 의외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때마다 매번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많이 북돋아주려고 거울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최면을 많이 걸어줍니다. 
실제로도 실수하는 확률도 많이 줄여주는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서 곡이 끝나서 퇴장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이렇게 안아주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Q.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겪는 부상의 종류
저도 춤추는 뮤지컬을 많이 했고 리프트가 있는 
뮤지컬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천만다행으로 
부상이 많이 없었어요. 뮤지컬 배우들이 가장 많이 
겪는 부상을 생각해 본다면 발목이나 무릎 부상이 
가장 많고 특히, 춤을 격하게 주는 앙상블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 파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몸을 
갑자기 격하게 늘린다거나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상이 많은 직업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힐을 많이 신고 춤을 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목이 상당히 뻐근한 느낌이 자주 들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부상에 항상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Q. 이런 부상을 예방하거나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아무래도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죠. 사실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물랑루즈] 같은 경우에는 전담팀이 따로 꾸려져 
있어서 배우분들 공연 전이나 후에 마사지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오시고 하는데요. 배우들은 30명이 넘는데 
관리를 해주시는 분은 한 명이라 충분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연계나 체육계에 이런 시스템이 체계가 잡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Q. 데뷔 인터뷰를 보면 꿈이 '목이 터질 때 까지 
노래하는 것'인데 변함없는지?
데뷔 때 그런 말도 했네요(웃음). 제가 듣기론 인간의 
육체 중에 가장 늦게 노화가 오는 곳이 바로 성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성대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제 노래로 행복감을 느끼시고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래할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 
뮤지컬도 많이 많이 보러와주세요. 이상으로 뮤지컬 
배우 아이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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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렝스코치가하는역할은
조금더퍼포먼스를
어떻게유지및증진시킬지

현재건강한선수들이
부상을당하지않는것에
좀더포커스를두고
훈련을시키는역할입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Q .  스트렝스 코치에 대해
스트렝스 코치는 야구의 경우,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있던 직업입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스트렝스 코치는 제가 LG에 들어오면서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선수 트레이너 
포지션이 퍼포먼스와 관련된 영역과 메디컬 영역 
두가지를 전부 관리했습니다. 스트렝스 코치가 
하는 역할은 조금 더 퍼포먼스를 어떻게 유지 및 
증진시킬지 아니면 현재 건강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훈련을 시키는 
포지션입니다.

Q . 스트렝스 코치가 선수의 실력향상에 미치는 영향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영향력은 1~3%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골프 코치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골프 선수가 되고 싶다면 첫 
번째로 “골프를 많이 쳐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의 
80%는 채울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기술 코치님을 

만나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10%를 채울 수 있다면 
90%가 채워지는데요.  90% 이후에 나머지 10%는 
가족의 서포트, 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3%라고 하는 영역이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1% 때문에 메달의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3% 때문에 구속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프로스포츠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훈련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과정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고 선수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그것들을 잘 분석하고 어떤 
체력적인 요소들로 훈련시켜야 될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검사하고 
나온 데이터를 분석한 뒤 이를 기반으로 운동을 
선택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각 

선수별로 개별화할 수 있으면 올바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Q .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생각
오버(Over)라는 단어가 ‘과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뭔가 좀 과하게 되면 몸에서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요소나 과하면 좋을 
게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버트레이닝이라는 주제를 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버 프로텍션으로 잘못 전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스포츠라는 것은 신체를 
잘 다루고 어떤 기술을 잘 숙련해서 이것들을 
필드 위에서 가감없이 발휘하는 것이 특징인데 
오버트레이닝이 안 좋다고 해서 많은 반복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오히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버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많은 훈련양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돠 
계획 없이 무작위로 시키는 것이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 해외와 국내 선수들의 차이점
해외 선수들은 좀 능동적인(Active) 선수들이 있고요. 한국 선수들은 좀 
수동적(Passive)이라고 할까요?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을 
선호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선수들의 경우,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잘 따라오고 
매너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 것에 대한 고집이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쪽이 더 선수로서 합리적인지 
얘기를 한다면 능동적이게 스스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타입의 선수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 재능이 뛰어난 선수 VS 엄청난 노력을 하는 선수
좀 안타깝지만 노력을 이기는 것이 재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정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상적인 표현이 때때로 선수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에게 노력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멈추고 노력하지 않는 순간 실패는 당연해지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게 엘리트 체육이고 프로 스포츠이다 보니까 좀 냉혹하기도 하고 현실은 
조금 더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상태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무조건 노력해야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선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선수마다 제가 도움을 못 줬던 선수는 아쉬움 때문에 기억에 남고 도움을 더 줄 
수 있었던 경우는 좋은 기억때문에 기억에 남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케이스나 
어떤 선수를 따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함께 했던 모든 
선수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Q .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특별한 목표나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제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는 제가 1군에서 선수들을 잘 돕고 서포트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지난 2년까지는 2군에서 스트렝스라는 파트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올해는 1군 선수들이 조금 더 이 스트렝스 파트를 잘 받아들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Q. 농구 관련 기자가 된 계기
저는 고등학생 때 PC 통신에서 농구 
동호회를 참석도 하고 운영했는데요.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기자분이 
제 글을 읽어 보시더니 “넌 나중에 
농구기자 하면 좋겠다. 나중에 나를 
찾아와.”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인생의 진로를 정해준 
셈이었고 그 뒤로는 다른 직업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기자 
활동을 하던 것이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Q. 어린 나이에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술을 빨리 접했고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사회에 
나왔을 무렵에 인터넷이 등장을 
했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남들보다 더 빨리 캐치하고 
해외에 계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얻었던 
것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Q.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활동
예전만큼 글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지만 책을 쓰고 잡지에 글도 
기고하고 있는데요.  글을 
쓸 때가 원래 저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 같아서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기획자로 일하거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다 
재미있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최근에는 종종 기업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것에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것들,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말을 
전달해 주고 또 거기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 차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Q. ‘아빠’로서 가족에게 소홀 한 점
농구리그가 개막하는 시기가 제일 
가족들에게 미안한 시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기만 되면 주말이 
없거든요. 항상 밖으로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게 되고 어떤 날은 아이가 
아침에 나가는 것도 못 보고 들어오는 
것도 못 본 채 집에 돌아오면 자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농구 시즌이 끝난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이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놀아주고 신경 쓰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이해를 
해주는 것 자체가 또 미안하기도 하고 
도돌이표 같습니다.

Q.  비선수 출신 해설위원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
NBA 해설의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비선출 해설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전문기자들이 해설자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축구나 야구 
같은 종목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해외 쪽의 스포츠들은 아무래도 선수 
출신 해설위원분들이 접할 수 없는 
정보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를 기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2년부터 해설을 
시작했는데 피디님이 하시던 말씀이 
“기성세대랑 똑같이 하려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장점을 발휘해 
봐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Q. 해설했던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제가 처음으로 중계한 NBA 경기가 

생각나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경기인데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옛날같이 붕붕 날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마이클 
조던을 늘 동경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마이클 조던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기뻤는데 그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첫 중계이다 보니 많이 긴장해서 
어버버거리고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때 첫 댓글이 “무슨 학예회 
하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전날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준비를 좀 
소홀하게 될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댓글을 떠올려요. 충격받았던 그때 
기분을 떠올리면 얼마나 사람을 하루 
종일 끔찍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는 자극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Q. 최근 집필하고 있는 책에 대해 
소개 
조던의 농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경기들을 리뷰하고 그 경기의 
의미를 좀 풀어보는 주제의 책을 
쓰고 있는데 한 7년째 쓰고 있어요. 
내년 즈음에 출판될 것 같은데요. 
조던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는 이미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덕분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조던 팬들 같은 경우는 
조던의 모든 걸 꿰고 있거든요. 
제가 좀 쉽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사를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됐고 아마 그 결실이 내년쯤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소개
원래 글을 검수하면 다른 사람의 
것들은 대개 잘 보이는데 제 건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글에 
오타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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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BL 드래프트 때, 
조선대학교가 처음으로 1부 
대학으로 올라와서 최고봉이란 
선수를 드래프트에서 배출 
했어요. 제가 급한 마음에 
기사를 썼는데 조선대 출신을 
‘조선족 출신 최초의 선수’라고 
잘못 올렸어요. 괜히 엄한 선수 
국적을 바꿔서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혼난 날 중 하나였습니다.

Q. 현재 행하고 있는 '선행'에 
대해 소개
선행이라고 하기엔 되게 작은 
규모고요. 책을 냈을 때마다 
인세가 들어오면 그 인세들의 
일부를 농구하는 친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거나 
필요한 친구들에게 후원금이나 
장비를 지원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고 싶어서 
최근에는  이태원에  있는 
나이키와 아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매월 유망주들에게 
상품권,  농구공,  책  등을 
선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선수들이 프로에 
가게 될 텐데 중계할 때 제 
입으로 이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려면 계속 
책을 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농구가없는삶을
상상을해본적이없어요

그래서 농구는그냥
내삶자체다 라고
말씀드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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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수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아무래도 일화에서 3연패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대표팀에서는 94년 월드컵 경기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당시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생소했던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에서의 활약 덕분에 레버쿠젠에서 이적 
제안이 오기도 했습니다.

Q.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이적 제안
94년 월드컵이 끝나고 차범근 감독님을 통해 
레버쿠젠에서 이적 제안이 왔지만 구단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절호의 찬스를 놓쳤던 게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데요. 만약 구단에서 
흔쾌히 승낙했거나 여론이 지금같이 들끓고 
그랬다면 제 축구 인생에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나이대도 맞았던 시기였고 
절호의 찬스였다는 생각에 지금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Q. 이적한 J리그의 당시 상황 
제가 레버쿠젠을 못 가고 나서 2~3년 정도 있다가 
J리그로 향했습니다. 그때 J리그에는 노정윤 선수가 
고려대학교 2학년 때 먼저 진출했고 K리그 출신이 
간 것은 제가 처음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J리그의 
축구 실력은 K리그 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들이 용병으로 있었습니다. 둥가나 
스토이코비치 같은 선수들이 각 팀에 3~4명씩은 
있어서 용병들이 그 팀의 전력에 약 7-80%는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용병을 어떤 선수로 뽑는지에 따라서 
성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Q. 김포FC 부임 당시 부정적인 시선
3년 전 처음 K3리그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2부 
리그가 아닌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을 
순수하게 보지 않았고 여기를 발판으로 삼고 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나 축구계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제 축구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었고 여기에 와서는 정말 고개도 조아리고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감독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절실한 선수들이 와서 힘든 훈련을 다 감내해준 
것들이 한데 모아져서 지금의 김포FC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시민구단의 장단점
기업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 
어렵습니다. 축구단이 생각하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다른 시도민구단보다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하고 있고 소통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고 
도움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선수들이 우리 
팀 팬 분들께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런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Q. 고정운 감독만의 징크스 유무
저는 징크스를 자꾸 깨려고 하는 편입니다. 선수 때는 
경기 당일 날 머리도 커트하고 손톱, 발톱 다 깎을 
정도로 징크스가 없었는데요. 지도자 생활을 하니, 
그게 조금은 변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운 
자리고 그러다 보니 옷 같은 것도 이기는 날에 입었던 
옷만 또 입게 되는 등 그런 루틴이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Q. 현재 MZ 세대인 선수들과 소통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수들 
보다 제가 축구를 오래 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 있는 것이지 정답을 명확하게 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수들과 미팅을 하면 항상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고 반대로 저도 선수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J리그에 있을 때도 브라질 
감독과 선수들이 있었는데 미팅을 하면 서로 싸울 
정도로 의견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운동장에 나와 
다시 사제지간으로 돌아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게 
프로인 것 같아요. “감독님!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같은 질문을 우리 선수들도 이번 
인터뷰를 보고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Q. 김포FC 팬들에게 한마디
가수는 관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우리 김포FC 골든크루 
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김포FC가 빠른 시간 안에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분명 팬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도 감독의 
책임감으로 마음은 무겁지만 굉장한 자신감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오셔서 우리 김포FC를 
많이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경기력을 통해 1부 
리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원동력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이라는것은
굉장히중요해요

그래서선수들과미팅하면
항상질문을많이하라고하고
반대로저도선수들에게
질문을많이합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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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 글로리어스 소개
팀 글로리어스는 투어밴을 활용해서 시합장에서 
오전에는 선수들의 웜업을 돕고 오후에는 케어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곳에 센터 거점을 두고 골프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함께 하는 선수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LPGA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고진영 프로, 김효주 
프로, 최혜진 프로 등이 있고요. 그리고 투어밴을 
이용하면서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선수는 이다연 
프로, 박민지 프로, 김수지 프로, 지한솔 프로, 
이미정 프로 등이 있습니다.

Q. 운영중인 투어밴 소개
KLPGA 1부 투어 선수들이 대체로 34-36개 대회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대회가 각자 지역이 다 다릅니다. 투어밴은 대회가 열리는 지역에 찾아가서 
선수들이 불편한 곳을 케어 해주고 운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투어밴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2017년 투어밴을 처음 나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합장 가면 워낙 
불편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 이용하는 선수들이 엄청 몰려들었는데요. 당시에 
선생님이 세 명 밖에 없는데 선수들을 스물여섯명이나 케어하는 실정이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 다음해부터 다른 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Q 트레이닝과 비거리의 상관관계
기본적인 근력 수치가 적은 선수들은 대부분 비거리가 적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근력이 어느 정도 높은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데요. 
스윙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근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거리가 늘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김수지 프로인데요. 사실 김수지 프로가 2-3년 전 
만 해도 시드 전에 갔다 올 정도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랑 센터에서는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스윙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몇 년 동안 
교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너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크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까지 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운동을 많이 해서 후회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시즌을 
잘 준비했다’라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김수지 프로가 다음 해에 2승을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고 보람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Q. 골프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로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을 선수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몸에 대해 
부족하고 향상시켜야 할 부분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가 헬스장에 
와서 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적이나 
경기 끝나고 아니면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가서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경기 전 선수들의 멘탈관리
대회장에서 선수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인데 고민이나 잘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딱히 제시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주고 많이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게는 멘탈적으로 안정성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이유가 

선수들이 그만큼 저희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 보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저희를 많이 

믿고 있는 거기 
때 문에  사 실 
솔 직 하 게 

말 하 면 
가족, 

대화를많이하는이유가
선수들이그만큼저희에게
많이의지를하고있고

저희는그것에대해
보답해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 이상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으면 따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냥 친한 동생, 내가 정말 잘됐으면 하는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Q. 골프선수들이 많이 겪는 부상과 빈도가 높은 
이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편측적인 회전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 
목, 어깨 관절 등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부상의 
빈도도 많고 부상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한 부상이 더 많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Q.  골프선수의 부상투혼과 선수생명
골프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스포츠는 아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회전을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간단한 통증에 대해서는 참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그 부상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참으면서 
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생활에 
짧아지지 않도록 계속 체크 및 케어를 통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Q. 골프 트레이닝의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
전장이라는 건 골프장의 길이를 의미하는데요. 
전장의 길이가 점점 늘고 있다 보니까 비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고 스포츠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웨이트나 근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체 운동에 국한되어 있다면 
상체 운동을 통해 더 안정성있게 거리를 더 멀리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웨이트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이 
선수들에게 아직 까진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Q.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선수가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운동을 진행하거나 
대화를 통해 여러가지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운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 대해 선수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나아지고 신체적으로 나아져서 뭔가 
좋은 성적을 내고 원하는 성적을 냈을 때 보람을 
느끼는데요. 선수들이 아프고 힘든 상태에서 시합을 
나갔을 때 저희의 도움으로 통증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마치면 이런  부분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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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자기소개
2014년부터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2017년 
WBC 국가대표 야구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관공서에서 운동처방사로 
지냈는데요. 현재는 e스포츠 팀의 트레이너로 
있습니다.

Q. e스포츠 트레이너로 전향한 계기
우연히 페이커 선수를 알게 된 뒤 e스포츠 산업이 
시장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고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e스포츠 팀의 특징은 트레이너가 상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 대비 페이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팀이나 축구팀과 비교하면 
정해진 금액으로 한 시즌 동안 선수들과 이동을 
해야 되는데 특정 시간에 선수들과 조율된 시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컨디셔닝 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의 경우 트레이너의 말을 들어보면 개인 일을 
하면서 특정 시간에 트레이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트레이너가 경기장이나 해외 시합에도 
함께 가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Q.  Liiv 샌드박스
저희 팀은 국민은행과 네이밍 스폰서십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Liiv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팀 색깔이 은행의 
색깔에 맞춰 노란색이며 현재 운영 중인 e스포츠 
팀은 카트라이더, 피파, 롤, 와일드리프트, 
레인보우식스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또한, 풋살 
실업팀과 강남에 포탈이라는 신개념 피시방을 

e스포츠하면
떠오르는사람이

김부원트레이너라고
생각할수있도록
노력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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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라이더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로그오프라는 
컨디셔닝 센터를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Q. 스포츠 선수와 e스포츠 선수의 운동방법 차이점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과는 다르게 e스포츠 
선수들은 장시간 게임 의자에 앉아서 정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굳어 있고 코어 근육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e스포츠 선수들은 대부분 기초 
근력 운동이나 유연성 프로그램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은 무게를 많이 들면서 파워나 기능적인 
운동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e스포츠 선수들은 기초 
근력 향상을 해서 체력을 만들어 주거나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코어 근육이 약해지거나 뒤쪽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진 신체에 대한 기능적인 면을 
조금 살려주는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Q. 프로게이머의 에이징 커브가 굉장히 빠른 이유
야구나 다른 스포츠들은 에이징 커브가 보통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지나서 온다고 하는데 
e스포츠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 정도에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손목 질환으로 인해서 컴퓨터의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할 때 불편감을 느끼거나 
반응속도가 떨어지면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스포츠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10대의 
중 고등학교 선수들인데요. 20대 초반의 선수보다 
머리 회전이 좋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10대 선수의 기량이 탁월하여 비교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게임이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요즘에는 프로게이머도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선수들도 그만큼 10시간 넘게 훈련을 
하며 전략도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피시방 가서 놀면서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는 등의 선수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도 e스포츠학과가 
생겨서 선수들이 미리 학생 때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 하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향후 e스포츠 시장의 변화
시장 규모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T1 
롤드컵 결승전 동시 접속자가 전 세계 5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스포츠의 결승전에 비하면 조금 
많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산업이 커지고 
있고 피시방 게임에서 지금은 모바일이나 최근 
들어서는 VR로 스포츠 게임을 하는 등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Q.  앞으로 목표나 계획
e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자리를 잡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생활 패턴이랑 트레이너의 
패턴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을 
하면서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갈 생각입니다. 
원래는 중국에 있는 큰 팀에 스카웃이 돼서 가려고 
했지만 비자발급으로 인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중국에 진출해서 일을 
해볼 생각도 있고 e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김부원 트레이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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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트레이너의조건은
신뢰인것같습니다

선수들이저에게
몸을맡길때는
정말신뢰가없다면
불가능한일이거든요

Q.  트레이너의 하루 일과는?
일과가 시작되면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해서 그날 훈련이 불가능한 선수와 밤사이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코칭 스태프와 미팅을 진행하고 훈련 가용한 인원을 정확히 알려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훈련 한 
시간 전부터 한 시간 반 사이에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간이 되는데요. 테이핑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매뉴얼 치료를 통해서 선수들이 좀 더 편한 상태 또는 완전한 상태로 훈련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면 선수들이 훈련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요. 
만약에 훈련 중에 부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동행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는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 뒤 
코칭스텝과 구단에 보고하고 이를 공유하게 됩니다. 훈련을 마치면 퇴근 전에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칭스태프와 미팅을 하고 다음날 훈련에 대비를 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보통 9시 
출근해서 6시 정도면 퇴근을 하게 되고요. 전지훈련이나 경기 때는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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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컨 트레이너와 수석 트레이너의 차이
제가 세컨으로 일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동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석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는 사실 부상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코칭스태프와 선수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Q.  선수들의 식단 관리
경기 식단은 저희가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보통 식사하는데 가끔 뷔페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탈이 나는 음식이 있을수 
있어서 코칭스태프들이 한식을 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 영양학을 전공하신 
영양사님들이나 호텔에서 제안하는 식단을 
선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좋은 
음식만 먹다 보면 선수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질리는 
경우도 많아서 중간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메뉴를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중에는 
선수들이 더 잘 먹는 편인데 훈련할 때는 고강도 
운동을 통해 고칼로리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하루 전날은 고단백 고칼로리를 지양합니다. 
보통 탄수화물을 위주로 빨리 흡수되고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 위주의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도 잘되고 가벼운 
음식들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Q.  과거와 현재 선수들의 소통 방식의 차이
저희 세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분들은 좀 
무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요즘 젊은 
선수들은 유소년 때부터 여러 트레이너들에게 
관리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해 오다 보니 
기본적으로 몸 관리가 생활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 
예전에 비해 업무량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Q. 유난히 챙겨주고 싶은 선수 유형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성이 
좋은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한 번 더 손이 가고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런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선수들은 대부분 인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선수가 그런 성품을 가졌을 때는 아무래도 한 
개라도 더 챙겨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Q. FC서울 선수들의 심리케어
요즘에는 심리적인 부분을 호소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 처음에는 외래로 자주 방문하다가 그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고 3년 전부터는 구단 정식 
소속으로 중앙대학교 정신의학과 한덕현 박사님을 
심리주치의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선수들 면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FA컵 준우승 당시 팀 분위기
전북팀을 최근에 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 
전에는 진짜 잘해보자는 분위기였었고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이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고 저희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에는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서 시상대에서 전북 
선수들을 축하해주고 또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트레이너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지금도 25년에서 26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있을 때 미리 경기장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전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동안 ‘내가 이 경기의 일부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중요하고 큰 경기일수록 긴장감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속에서 리듬을 타면서 내가 맡은 일을 선수들에게 
해주고 그런 걸 다 끝냈을 때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나면서 
지금까지 트레이너로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좋은 트레이너의 가장 중요한 조건
좋은 트레이너의 조건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저에게 몸을 맡길 때는 정말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나에게 몸을 맡길 때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뢰를 통해 선수들에게 보답하면 
선수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와도 신뢰가 있어야 
그런 말의 무게가 생기고 구단과도 신뢰가 있을 
때 이 포지션에서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이는 과정들은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뢰가 쌓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과거 20여 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진국이나 EPL, 또는 
미국이나 축구를 먼저 시작한 선진 리그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정착하고 후배들이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는 것이 작은 목표입니다.  

박성율

수석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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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제일
잘할수있는걸로
제2의인생을
살아보자 생각했고

자연스럽게농구를
가르치는일을
하고싶었습니다

Q. 최초의 스킬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된 과정
은퇴한 뒤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뒤 카페창업을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많이 걱정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농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남들과 똑같이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엘리트 선수, 유소년 선수, 농구가 취미인 동호인에게 
스킬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스킬팩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스킬팩토리의 대표 겸 선수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박대남입니다.

Q. 농구 선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
아버지께서 스포츠광이세요.  그러다 보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훈련만 반복하다 
보니 국내 농구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국내 농구에 필요한 동작이나 프로 리그에서 
운영하는 디펜스나 오펜스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과 국내의 접점을 찾아서 현재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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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Q. 초기 스킬트레이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과거에는 몰래 오는 선수들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들끼리 '몰래 온 손님'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젊은층으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지도자 선생님들도 스킬트레이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더 좋아졌고 가장 상위 리그인 
프로팀 선수들이나 감독님께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다는 인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스킬팩토리에서 트레이닝 받는 유명선수
KBL에서 뛰는 작은 이정현 선수, 신민섭 선수, 
B리그에서 뛰고 있는 양재민 선수, 이번에 
NCAA에 진출한 여준석 선수 등이 있고 
WKBL에는 박지현 선수, 이소희 선수, 허예은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민 선수나 여준석 선수는 
스킬팩토리에서 중학생 때부터 훈련을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Q. 가르친 선수가 프로 지명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
작년 WKBL 기준으로 여섯 명의 선수가 프로에 
진출했는데요. 드래프트에서 지명되는 순간 저희도 
선수들의 부모님만큼 함께 행복하고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나 아니면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명이 안 된 
친구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마냥 좋아하거나 행복할 
수만은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배운 스킬을 
프로경기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내 
커리큘럼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 자체를 제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 
기술을 알려 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선수로는 지금 뛰지 못하지만 제가 공부했던 
기술을 가지고 스코어를 하거나 팀에 이로운 
플레이를 할 때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소속팀이던 SK나이츠에 스킬트레이너로 
방문한 소감
긴장도 되고 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서 며칠밤을 새면서 커리큘럼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트레이닝을 하면서 
다음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도 
컸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하고 집중해서 
훈련을 준비했던 것 같고 스킬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것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비시즌을 저와 훈련하고 그 
시즌에 SK나이츠가 통합우승을 차지 했습니다. 저 
덕분이라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웃음). 

Q. 앞으로의 목표나 꿈
프렙 스쿨이라고 해서 학원개념으로 엘리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고 프로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이나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국내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정말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해외 진출하는 걸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들고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자주 접했는데요. 
게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엘리트 선수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마지막 승부나 농구대잔치를 
방영하던 시대였어요. 그만큼 당시에는 농구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아버지 친구분께서 부산에서 
유명한 농구 코치로 계셔서 권유를 통해 농구선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이른 나이에 프로농구를 은퇴한 이유
첫 번째는 기량이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질적인 발목 부상이 있었어요. 수술을 
여러 차례 하면서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군대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연장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Q. 스킬팩토리만의 커리큘럼
처음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는 
미국시스템을 카피하고 벤치마킹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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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하고 계신 일
브룩스 러닝 코리아의 대표로 브룩스 국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며 런업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전체적인 콘텐츠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런업이라는 러닝 크루의 크루장을 
맡아서 일주일에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3개네요.

Q. 브룩스 본사를 다녀온 경험 
계약을 하기위해 브룩스 본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에 있는 시애틀에 갔습니다. 
본사 바로 앞에는 엄청 큰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 
주변으로 러닝을 하거나 사이클 타는 사람이 많으며 
하늘에서는 수상비행기가 호수로 착륙을 하고 아주 
아주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직원들 모두가 러너 라는 점입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개발자들, 프리젠테이션 하는 오너, 
경영자 등 모두 다 러너인데요. 전부 다 러닝 복장을 
입고 있고 모두 다 브룩스를 신고 있고 당장이라도 

뛰어나가면 달릴 수 있는 복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찐 러너들이 모여서 브랜드를 이끄는 곳, 
바로 브룩스입니다. 

Q. 러닝을 시작한 계기
저는 브룩스 사업을 하기 전에는 러닝에 대해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2018년에 
브룩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가로수길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론칭을 했는데요. 막상 오픈하고 
제품을 고객들한테 팔려고 보니 브룩스가 신발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좋은건지를 
페이퍼를 읽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고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사업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팀에 전문 엘리트 출신의 코치를 
영입하고 이 팀원을 통해서 러닝을 접하게 됐죠. 
가르쳐준 대로 달리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2분 뛰고 
2분 걷고 식으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 2년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꾸준히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 5km에서 10km 

사이를 꾸준히 뛰면서 몸이 변해가는 걸 느끼면서 
살도 한 8kg 정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풀코스를 편하게 뛸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러너가 됐죠. 

Q. 러닝의 매력과 효과
러닝은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이죠. 제가 달리기를 
하기 전에 허리에 디스크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도 맞고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러닝을 
시작한 이후로 그게 거의 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면서 척추기립근부터 바른 
자세와 하체 근력이 좋아지다 보니 근육들이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줘서 평상시에 여기저기 삐그덕 거리던 
각종 통증들이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 줄면서 
몸이 엄청 가벼워졌죠. 마지막은 저희 팀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체력이 좋아져서 일할 때 
지치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보단 기본적으로 
몸, 정신, 마음 모두 다 건강해지는 대표운동인 것 
같습니다.  

1914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신발 공장에서 시작된 Brooks는 수년에 걸쳐 주로 고성능
러닝화와운동복으로세계적으로인정받는브랜드로성장했습니다 제품라인으로는각종러닝화와

의류및액세서리가있는데로드러닝 트레일러닝 레이싱등다양한유형의러닝화를제공합니다

의류는러닝반바지 타이츠 상의 재킷은물론모자 장갑 양말과같은액세서리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동안Brooks는제품과지속가능성에대한노력으로수년동안수많은찬사를받아왔습니다

2020년에는러너스월드매거진이선정한 최고의러닝화브랜드로 3년 연속선정되었으며또한

윤리적패션보고서(Ethical Fashion Report)에서지속가능성노력을인정받고Mens Health 잡지에서

올해의스포츠장비 상을받았습니다 Brooks의 핵심 사명은체력수준에관계없이모든사람이

달리고활동할수있도록영감을주는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사회적책임에대한강한의지를가지고있습니다 재활용재료를사용하고제조

공정에서폐기물을줄이는등환경에미치는영향을줄이기위해수많은이니셔티브를구현했습니다

이는브랜드슬로건인 Run Happy에반영되어있습니다 특히 Brooks는달리기가즐겁고힘이되는

경험이어야한다고믿으며이러한철학을뒷받침하는제품을만들기위해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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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러너들이
모여서
브랜드를이끄는곳

바로브룩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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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닝의 부작용과 부상
러닝이 중독성이 있어서 적당히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많은 부상이 따라오잖아요.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거나 정강이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된 환자가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내 몸에 맞게 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걸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잘 조절 해야 할 것 같아요.

Q. 적정한 러닝 횟수, 거리, 시간
5km를 30분 정도를 매일 뛰는 것 정도는 일반인들도 부상의 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일정 거리를 일정한 스피드로 달리면 피로가 
누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피로를 회복할 시간인 리커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뛰었으면 다음 날은 하루 쉬고 매일 뛰는 건 저는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진짜 진정으로 도움이 되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꾸준히 한 달에 여덟 
번씩 하면 1년 후에 내 몸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Q. 최근 시카고 마라톤을 완주한 소감
세계 6대 마라톤은 미국에 보스턴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뉴욕 마라톤이 있고 유럽에 
베를린 마라톤, 런던 마라톤, 일본의 도쿄 마라톤이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뉴욕 
마라톤을 완주를 했는데요. 2022년에는 시카고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시카고 
마라톤에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42.19km를 완주를 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러닝에 대한 열기, 열정, 애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모여 있는 게 메이저 마라톤입니다. 42.19km 주로에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요. 세계 각지에서 온 러너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도전에 대한 박수와 
응원소리 함성 이런 것들로 온전히 느껴지거든요. 이렇듯 시카고 마라톤 같은 대회를 
경험하면 정말 러닝이 매력적이고 ‘러닝이 매력적인 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죠. 

우리나라
아주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할것없이

러닝을
매력적인운동으로
인식하게끔하는게
제꿈입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Q. 35Km 지점에서의 위기 
사람마다 다르지만 30~35km 지점이 되면 내가 한계를 느끼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엘리트 선수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느낀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은 편하게 42.19km를 
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30~35km 지점이 되면 “걸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그때쯤 되면 
무릎이 안 들어지는데요. 제가 시카고마라톤에서 35km 지점을 딱 갔는데 뒤쪽 허벅지에 쥐가 나더라고요. 
정말 걷기 싫었는데 딱 한 30초씩 두 번 걸었거든요.이 지점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목표인 3시간 
30분이 아닌 3시간 41분대로 들어왔는데요. 올해 베를린 마라톤 때는 쥐가 안나고 반드시 3시간 30분 
안에 들어가리라 목표를 잡고 열심히 훈련하려고 합니다.  

Q. 브룩스 슬로건인 ‘Run Happy’ 처럼 가장 행복한 순간 
달릴 때 제일 행복한데요. 사실 ‘Run Happy’는 안 뛰는 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현재 컨디션에 맞는 
속도로 내가 달릴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뛰잖아요. 그러면서 달리다가 보면 숨이 차질 않기 때문에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비지니스를 하게 된 아이디어도 남산을 뛰면서 생각났어요. 
저는 그 단계를 ‘Run, Happy’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달릴 때 달리는 것에 의식은 안하고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나의 의식은 다른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샤워하는 것 역시 행복감이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하면 러닝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같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뛰는 러닝 크루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크루의 소속이 돼서 뛰고 나면 크루의 멤버들이 나눠주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같이 뛰었을 때 기쁨과 응원을 받으면서 뛰었을 때 느낌 역시도 ‘Run, Happy’라고 볼 수 있죠.

Q. 앞으로의 목표
“비지니스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기 보다 우리나라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러닝을 매력적인 운동으로 인식하게끔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러닝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 운동에 
속하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러닝에 대한 인식의 벽 때문에 정말 이 매력적인 운동을 시도조차 안 해 
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그게 해외와 대비해보면 너무 극명하게 비교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러닝의 매력을 알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러닝크루를 많이 만들고 같이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이 러닝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풀코스를 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스포츠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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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옹도착, 무릎수술의 대가 
소넬리 코테 박사를 만나다EP. 01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 붓고 있

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진 않을지, 뜰 수는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리옹까지 바로 가는 직항이 없다 보니 튀르키예 항공을 이용하여 

이스탄불 공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다시 타고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리옹 국제공항의 이름은 생택쥐페리 공항으로 원

래 이름은 리옹 사톨라스 공항(Lyon Satolas Airport)이
었는데 리옹 출신

인 어린왕자의 저자 생택쥐페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 부

터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짐을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번 연수를 진행할 

생티 정형외과에 가야되기 때문에 2시간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는 초행길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온통 주변에 모르는 프랑스어를 구글 

번역기로 돌리고 지도를 보며 가까스로 병원로비에 도착했는데 만나기

로 한 코테 박사의 펠로우와 비서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의사분에게 도움을 받은 덕분에 전화를 걸어 수술실에서 만나

게 되었습니다. 코테 박사의 첫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절 보자 마자 “한국

에서 왜 저에게 찾아왔죠?”라는 질문을 하는데 눈빛이 매서운 느낌이 들

었습니다. 

오늘 코테 박사의 수술 일정은 총 10개인데 그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수

술(ACL)만 4개가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을 보면 수술 잘 하기

로 소문난 한국의 의사들만큼 속도가 빠르고 잘 합니다. 연골판을 봉합할 

때도 한국과 동일하게 하는데 코테 박사도 한국 의사들의 방법에 동의한

다고 하면서 Skill이 필요하지만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며 10개의 수술을 정신없이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

아가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지하철 고장으로 인해 만석인 트램을 탔는데 한국

의 지옥철을 연상시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숙소를 나서서 돌아오는 것까

지 첫날은 참 힘든 것들이 이것저것 많은 하루였습니다.

155차민석 원장의 드 리옹

연수 2주 차
 소넬리 코테박사의 어시스트로 
수술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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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어린왕자 中EP. 02 
점차 프랑스 음식이 입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에 

2~3회 정도 밖에 맛있는 날이 없었는데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네요. 이밖에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

스 라떼가 없어서 에스프레소만 먹다 보니 이제는 제법 익숙

해졌습니다. 이렇게 음식이나 커피처럼 먹는 것을 비롯하여 

저의 연수과정도 점점 익숙해졌는데요. 수술방에서 여러 사

례들을 보며 경험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네리 코테 박사(Dr. Sonne
ry cottet)는

 일주일에 평균 20

건~25건의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 중 전방십자인대파열 수

술(ACL)이 80%고 20%의 수술이 반달연골 수술, 햄스트링 

수술 등의 스포츠 손상 수술입니다. 또한, 2015년 유수의 학

회지인 미국 스포츠정형외과 학회지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ACL) + 전
외측인대 재건술(ALL)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여 

그해에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저자입니다. 2021년에도 같

은 학회지에 ACL + ALL
 수술로 기존의 다른 수술에 비해 재

파열율을 낮게 보고하여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의사입니다. 보

통, 의사들이 해외 연수를 가면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로 그것도 파리가 아닌 리옹으로 온 이유가 여기에 있

습니다.

전외측인대 재건술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2013년에 인대

의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었지만 당시에는 임상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논문과 연구

들로 인해 ACL과 ALL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이 전방십자인

대를 전외측인대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십자인대에 가해지는 

장력이 줄어 십자인대의 재파열 확률을 떨어뜨리고 이식물의 

치유가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테 박사의 연구를 

보면 ACL + AL
L을 동시에 재건했을 경우 ACL의 재파열율

이 5배 이상이나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생티 정형외과 센터에서 코테 박사를 지켜보

면서 수술 중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행하였을 때 그동안

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척척 풀어나가는 것을 보며 이곳에 오

레바논 펠로우인   Dr. Abdo

일끝나고
맥주한잔!

프랑스 리옹에 연수를 온 지 한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정
말 시간이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네요. 처음에 낯
설었던 지하철과 트램도 그동안 잘못 내릴까봐 노심초사
하며 방송에 집중했는데 긴장하지 않고 익숙하게 타고 내
렸습니다. 

오늘도 ACL(전방십자인대) 수술은 많이 있는데 일주일에 
평균 15-20개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소아 
ACL 수술과 재수술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아와 청소
년의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소아의 십자인대 
부상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로 축구교실이
나 발레교실 등과 같은 각종 운동을 학교나 학원에서 하면
서 과거에 비해 특정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만큼 부상의 
빈도도 올라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아 전방십자인대 수술은 결정하기 힘든 수술 중 하나인
데요. 전방십자인대 수술은 신체적 나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TANNER STAGE별로 그에 맞는 수술방법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쁘디 이쁜 아이들이 다친 것도 마음이 아프고 운동을 워
낙 사랑하는 아이들이라 수술 후 결과도 잘 만들어 주고 
싶은데 실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프랑
스에서는 그동안 오랜 경험을 통하여 외측 장경인대를 이
용하여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전십자인대 손상 환
자들을 잘 치료해 욌습니다. 특히, 소넬리 코테 선생님이 
속해있는 생티 그룹에서 소아 전십자인대 수술 시 전외측

소아 ACL과 
미드나잇 in 파리 

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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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잘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도 다른 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수술실로 들어와

서 참관하고 있었는데 코테 박사의 수술실은 항상 붐비는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연수 2주 차부터 코테 박사의 어시스트로 들어가 수술을 도왔는데요. 특

히, 기억나는 점은 반달연골(반월상연골) 수술 시 외국에서 참관하러 온 의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은 한국의사들에게 배운 것이라고 설명하면

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는 순간이면서도 좋은 

방식의 술기(수술기술)가 있으면 코테 박사도 적극 활용하는 점은 좋았습니다. 곧이

어 퇴근시간이 다가오고 오늘도 해가 지고 나서야 늦은 퇴근을 했는데요. 2주차에는 

ACL + ALL
, ACL re rec

onstruction
, 소아 ACL 수술 등 ACL 파열에 관련된 수술만 

20례로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펠로우인 Dr. Abdo 가

 그 동안의 여정을 끝내기 때문에 선물을 전달

하기도 했는데요. 10살이나 어린 친구고 첫 주에는 조금은 제게 쌀쌀맞게 대했는데 

2주차부터 정말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친구입니다. 마지막에 이렇

게 얘기하더군요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잘 도와주고 수술 경험도 많은데 Polite(예

의바른)하다고 그래서 잘 해주고 싶었다”고요. 덕분에 서로에게 유일한 Korean& 

Lebanon 친
구가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처음에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할 

때 감동이었습니다. 어디에 살건 어떤 말을 쓰건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건 "진심" 

은 항상 통하는 것 같습니다.  Dr. Abdo
 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김영성 CHANEL 

art director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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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 temps est un grand matre” 직역하면 “시간
은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말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
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곳 프랑스의 리옹에서 연수를 시작한
지도 두 달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
나 통용되는 말인 것 같네요. 

세계인의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고 월드컵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어떤 선수들
에게는 도전과 환호의 시간이지만 반면,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이 되
면 많은 선수들이 다쳐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곳 생티 정형외과 센터
에도 모로코 축구대표팀 선수가 월드컵 직전 소속팀 경기에서 무릎에 큰 손상을 입고 내원
하였습니다. 

모로코 선수는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 등의 다
인대손상이 있었는데 결국 이곳에서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모로코 출신 펠로우가 있어서 선수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2시
간 30분 정도에 걸쳐서 쏘네리 코테 박사, 일본인 펠로우 선생님이 저와 함께 모든 인대를 
재건하고 봉합하였습니다. 손상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
할 정도이지만 앞으로 선수로 다시 복귀해서 활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의 진료를 볼 때, 담당 에이전트나 팀의 트레이너들이 함께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국
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진료를 볼 때 선수와 함께 팀 트레이너들이 따라서 들어오는데 우
리나라의 트레이너(대부분 프로팀의 수석 트레이너)분들의 경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셔
서 의학용어, MRI, 관절경, 병변 등을 설명하면 상당히 잘 이해합니다. 신기한 점은 이곳에
서 톱 플레이어의 유명 트레이너임에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놀라기도 했
습니다. 이를 통해 K의료의 여러가지 의학적 수준이 세계적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정형외과에서는 수
술이나 진료 등을 함께하며 몸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 금방 정이 듭니다. 
끝으로 쏘네리 코테 박사가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나요? 어때
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박사님께 배운 것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발전하겠
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선 뒤 그동안 함께 고
생했던 일본, 이탈리아, 모로코, 미국 펠로우들과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식당에
서 양념치킨과 돌솥 비빔밥에 한국 맥주를 같이 먹으면서 떠나는 아쉬움을 달랬는데요. 헤
어지기 전에 그들과 깊은 포옹을 하니 그들의 아쉬움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병원을 경영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두 달 동안 시간을 비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우리 병원의 발전과 나아가 스포츠 의학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21년 미국 LA의 컬란조브 클리닉에서 금정섭 병원
장님이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은 제가 프랑스 리옹의 생티 정형외과 센터에서 연수
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연수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미래를 위
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훌륭한 스승이다.
EP. 04 구조물을 보강하여 함께 시행한 92%의 환자가 스포츠로 복귀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11세 축구 선수, 12세 농구 선수 등의 소
아전십자인대 수술 집도를 옆에서 어시스트 하며 잘 보고 배운 것
이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코테 박사가 쉽게 수술하
고 잘 가르쳐 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프랑스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누군가 파리는 
에펠탑으로 시작해서 에펠탑으로 끝난다 했는데 정말 그렇더군요. 
맑은 하늘 대낮의 에펠탑, 해질녁의 에펠탑, 야경속 에펠탑.  어느 
한 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품을 잘 알지 못하지만 파리하면 대표적인 것이 샤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랑스럽게도 샤넬에서 일하고 계신 멋진 한국인을 
소개받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본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코코 샤넬이 
사용하던 가구와 애장품들이 디자인되어 있는 아파트는 특정 사람
들에게만 공개된다고 하는데 덕분에 코코 샤넬이 평생 일하던 집무
실과 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시아를 한번도 방문
한적 없는 그녀의 집무실에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가 깊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에서 건너온 가구, 벽면의 장식을 보면
서 사실 어디 사찰에 들어와 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코코 샤넬의 집무실을 구경한 뒤 김영성 CHANEL art director
의 스튜디오를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셀럽들이 사인한 의자에 송구
하게도 제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 빅뱅의 G 드래곤 사인 옆에 하려
다가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다른 곳에 조심스럽게 사인
했습니다. 이후 파리의 풍경도 구경하는 멋진 경험과 행운을 누렸
습니다. (Special thanks to mike Cho)

함께 고생했던 일본, 이탈리아, 

모로코, 미국 펠로우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식사

Le temps 
   est un 
grand ma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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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병원을 경영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두달 
이라는 시간을 비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우리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발전과 나아가 스포츠 의학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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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er's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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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에게꾸준한인기를끌고있는스포츠인골프와테니스

좀더안전하게스포츠를즐길수있도록골프•테니스엘보스포츠테이핑을

세종스포츠정형외과스포츠퍼포먼스센터박지환팀장이소개한다

골프엘보테니스엘보를위한
스포츠테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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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nis 

elbow 
•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스포츠퍼포먼스센터 팀장
• 수원여자대학교 물리치료과 겸임교수 
• (전)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선수 트레이너 
• (전)서울시청 여자축구단 선수 트레이너 
• (전)국가대표 여자핸드볼팀 선수 트레이너

키네지올로지 테이핑 요법에 사용되는 전용 써지컬 
테이프. 피부의 신장율과 유사한 신축성과 뛰어나며, 
피부 트러블이 적은 접착제에 의해  근육과 건이 
움직임을 도와 최적의 컨디션을 제공합니다. 

부착할 피부면에 물기를 제거하고 청결히 해주세요.
테이프 끝을 당겨 붙이지 말고 관절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야합니다.

베네펙트 테이프(Benefact)  테이핑 시 주의사항테이핑 감수 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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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의안쪽부위를고정하기위해안쪽위관절융기(Medial

Epicondyle)부터손목의굽힘근( exor 굴곡근)을손목관절

부위까지키네시오테이프를길게붙인다

짧은키네시오테이프(약3칸)을팔꿈치바깥쪽부위에서

팔꿈치안쪽방향으로장력(Tension)을이용하여늘려서붙여

통증이있는안쪽위관절융기부위를고정시킨다

같은방법으로짧은키네시오테이프를먼저붙인테이프와

교차(Cross)되도록각도를바꿔붙여통증부위를테이프로

단단히고정시킨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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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엘보를위한
스포츠테이핑

iji

ijk

kji

kjk

lji

ljk

Golfer's elbow 

팔꿈치의바깥쪽부위를고정하기위해

바깥쪽위관절융기(Lateral Epicondyle)부터손목의

폄근(extensor 굴곡근)을손목관절부위까지

키네시오테이프를길게붙인다

짧은키네시오테이프(약3칸)을팔꿈치바깥쪽부위에서

팔꿈치쪽방향으로장력(Tension)을이용하여늘려서붙여

통증이있는가쪽위관절융기부위를고정시킨다

같은방법으로짧은키네시오테이프를먼저붙인테이프와

교차(Cross)되도록각도를바꿔붙여통증부위를테이프로

단단히고정시킨다  

1⃞

2⃞

3⃞

테니스엘보를위한
스포츠테이핑

iji

i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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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

kjk

lji

ljk

Tennis elbow 



Track and Field Jumper's Phased Psychological Experience  
in Injury

(!";&?$

SPORTS LAB(!"#(�p1�(�;.

164 PART 06            SPECIAL

본 연구는 육상 도약 선수들이 부상 시 단계별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대한체육회에 육상 도약 선수로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대학 및 실업팀 선수 중 최소 
4주 이상의 부상을 경험한 선수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부상 시 단계별 심리적 
경험을 부상 직후, 치료 및 재활 과정 시, 훈련 복귀 
시, 경기 재출전 시의 4단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인 심층면담을 
사용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상 직후에 선수들은 걱정, 당황,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부상의 심각성과 
경험의 차이로 낙관의 긍정적인 정서 또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료 및 재활 과정 시 선수들은 걱정, 두려움, 
답답함,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와 함께 자신감 향상, 
회복 노력, 복귀 갈망, 호전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개인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다른 
심리적 정서를 경험하였고 이는 회복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훈련 복귀 시 선수들은 긍정적 정서보다 자신감 
저하, 두려움, 불안, 트라우마 등과 같은 재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경험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기 재출전 시 선수들은 경기 운영 및 결과에 
따른 좌절감, 두려움, 불안, 긴장감 등의 부정적 
정서와 동기유발, 집중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이 부상 시 다양한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나은 복귀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의 회복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자료가 
부상 이후 보다 나은 재활 과정 및 복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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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바람은

스포츠영양학이

선수들에게꼭필요한것으로

인식되는것입니다

약력
現 서원대학교 체육예술대학 헬스케어운동학과 조교수
現 충북청주 프로축구단 스포츠영양 자문위원
前 부천FC 스포츠영양 자문위원
前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 스포츠영양 컨설턴트
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양대학 조교수 
前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대우교수 
前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오믹스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2022년 서원대학교 우수강의상
2021년 한국운동생리학회 우수연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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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영상 보기

FC서울
 임상협

선수

수원F
C 이승

우선수

Q. 스포츠 영양학이란?
영양학을 베이스로 하는 응용 학문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선수 및 운동을 하는 일반인의 수행력 향상, 
두 번째는 운동을 하고 난 이후의 회복, 세 번째는 
체중조절인데요. 체중조절은 체지방이나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영양학은 
수행력, 회복, 체중조절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Q. 국내의 스포츠영양학에 대한 인식 
요즘에는 선수 개개인이 자기관리를 워낙 잘해서 
저에게 영양 관리를 의뢰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축구 같은 경우에 K리그1 FC서울 임상협 선수나 
수원FC에 이승우 선수도 올 시즌부터 영양관리를 
받으면서 조금 더 자신의 수행능력이나 컨디셔닝 
부분들을 더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국가대표팀이나 프로팀 
수준에서 이런 선수들의 영양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보니 
선수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프로선수의 시즌과 비시즌의 영양공급 차이
시즌 동안에는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소화하다 
보니 회복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식단을 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시즌에는 
선수들이 본인의 근육량이나 시즌 동안 부족 
했던 근력, 지구력 같은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시즌 때와는 다른 식사나 
보충제의 섭취 패턴같은 것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채식을 고집하는 선수에 대한 생각
선수가 체감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던 식단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채식이 모든 선수에게 다 적합한 
식사방법은 아닙니다. 채식을 하더라도 부족한 
영양소가 충분히 있거든요. 즉, 그런 영양소에는 
대표적으로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철분이, 
아연 등과 같은 무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영양소의 보완방법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는데요. 어느 것이 

선수의 수행력이나 회복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꼭 채식을 
고집하는 것보단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선수의 저탄고지 식단에 대한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저탄고지에 대해 부정적이게 
생각합니다. 운동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인데요. 가용성인 탄수화물을 많이 
확보해야 그만큼 훈련이나 경기에서 좋은 수행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나 훈련에서 피로 같은 것들도 빠른 시점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한, 우려되는 점은 근육량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해서 근육량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Q. 수술 이나 부상 후 재활영양
재활 단계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근 위축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거나 크기가 

감소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되서 이런 점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 영양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영양소는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있습니다. 류신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포함된 단백질 식사가 선수의 재활기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3 지방산이라고 하는 필수지방산이 
선수의 재활초기부터 들어갔을 때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근력이나 파워를 높이려는 
선수들이 많이 먹고 있는 크레아틴 보충제가 있는데 
재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재활 영양에서 크레아틴 보충제를 
투여했을 때 이 선수의 근육량과 근기능의 유지나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Q. 보충제와 도핑에 대한 생각
보충제는 선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외국에서 정식적인 
검사나 승인없이 들어오는 보충제들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 “이게 좋다고 했어”라며 선수에게 
전달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확인되지 않은 것 
때문에 도핑이 적발된 사례는 본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건네는 보충제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무분별하게 
건넨 보충제가 선수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나 여러 검증기관으로부터 절차를 
거친 보충제를 가급적 선별하고 지인이 주는 것은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Q. 향후 계획이나 목표
저는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아직 
국내에서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분야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선수가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팀이나 
프로팀에도 스포츠 영양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구단에 들어가서 선수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직업군이 창출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을 잘 설계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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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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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바이오메카닉스의 초기와 현재 상황
연구에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선수들의 동작을 운동역학적으로 측정한다는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현재도 활발하지 않구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국내 선수들의 동작에 대한 
운동역학적인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바이오메카닉스를 도입한 국내 구단과 성적의 
상관관계
현재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바이오메카닉스를 
도입한 구단은 롯데 자이언츠가 유일합니다. 3년 
전에 피칭랩에 최첨단동작분석장비를 설치했고 
거기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전문요원을 채용했습니다. 롯데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지났으니 아직 걸음마 
단계구요. 다른 구단은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구단과 성적의 상관관계로 말할 것 같으면 롯데에서 
바이오메카닉스 덕을 봐서 성적이 확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어떤 구단도 바이오메카닉스를 
통해서 구단 성적이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의 경기력은 어느 한쪽 
측면의 공헌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인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합니다. 

Q. 국내 스포츠 구단에서 바이오메카닉스 도입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바이오메카닉스 장비 자체가 약간 
고가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경우 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렇게 경제적 부담을 별로 못 느끼는데 
국내는 아직 수익을 그만큼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 도입에 약간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가의 장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또, 구단에서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장비를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그 분석된 결과를 선수나 지도자, 코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나 선수는 그런 전문적인 분석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분석전문가도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Q.  바이오메카닉스를 활용한 성공사례
메이저리그에서는 처음에 한 두 구단에서 하다가 
지금은 모든 구단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공을 못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고 지금은 
프로구단뿐만 아니라 미국대학 팀에서도 10억원 
이상 되는 고가의 장비를 구단의 홈구장에다가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어떤 선수가 이런 혜택을 봐서 이렇게 크게 성적이 
올랐다는 것보다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성공사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 바이오메카닉스를 활용한 스포츠 용품이 제한 
받는 이유
바이오메카닉스가 처음 꽃을 피운 것은 사실 
용품개발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공시킨 케이스는 ‘나이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선수들의 부상 예방이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던 것이 이제는 너무 과도하게 
바이오메카닉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도입돼서 
기술 도핑이라는 얘기가 생겼습니다. 러닝화에 
지나치게 탄성을 많이 줘서 달릴 때마다 선수한테 
에너지를 반환시켜 주는 것이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마라톤 화에 있어서 신발 
밑창 두께 같은 걸 제한한게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의 원천은 근육에서 발휘하는 힘이 관절을 통해서 우리의 뼈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역학적으로 이해하고 비효율적인 동작요소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간의 동작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스포츠 활동 중에 일어나는 동작에 한해서 연구하는 
것이 운동역학입니다.

Q. 최근 바이오메카닉스의 트렌드 
기존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주로 실험실, 랩 환경에서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환경에서는 선수들의 최선의 동작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  경기장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야구장같은 경우, 야구 
스타디움 지붕 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실제 경기에서 투수와 
타자의 동작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거의 
모든 경기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학교 몇몇 팀들도 
설치했는데 그 이유가 경기 중에 
최선을 다하는 동작을 분석하기 위함 
인데요 앞으로는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경기 중에 일어나는 
선수들의 동작을 바이오메카닉스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트렌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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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터를 도출하는 과정과 목적 
야구의 투구 폼에서 예를 들게요. 선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하체가 
지면을 미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거기서 에너지를 점차적으로 몸 위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 과정이 골반과 몸통, 어깨, 팔꿈치, 손을 통해서 공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누수되거나 허비되는 게 있는지를 찾아내서 
자기가 쓴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에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찾아내는 게 
운동역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잘못된 동작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향후 연구할 내용이나 관심사
저는 스포츠 바이오메카닉스 중에서도 야구에 
관심이 많은데요. 야구 투수라든가 타자의 동작에 
대한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을 통해서 선수들의 
기량 향상, 부상 예방 등 그쪽의 연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골프 분석을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바이오메카닉스 
분석 방법을 개발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스포츠 이외에도 일반인들의 건강 
증진 및 선수들의 재활을 위해서 스포츠 의학적으로 
바이오메카닉스가 굉장히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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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볼이 골인 될 상황이라면 그 수비수는 바로 퇴장해야 한다. 벗겨져서 신발을 던진 것
은 그 선수의 손의 연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핸드볼로 퇴장시키고 페널티 킥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심판을 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심판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경기중 그의 행동이나 판정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면 심판을 그만 보게 한 뒤 교체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둘다 퇴장시켜야 한다. 아직 경기가 시작 되기 전이기 때문에 양팀 감독은 명단에 있는 
교체선수로 스타팅 멤버를 다시 꾸려 11명으로 경기를 다시 시행하면 된다. 

골로 인정된다. 골키퍼가 득점한 것으로 판정하는데 페널티 구역 안에서 골키퍼가 손을 사용
한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하지만 펀칭한 공이 상대팀 골대에 들어갈 정도로 경기에 심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취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옵션 중에서 코너에서 드롭볼을 선언하는 것이 한방법이지만 볼이 명확하게 나갔기 때
문에 한가지 결정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격팀은 코너킥을 선호할테지만 스로인을 선
택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173스포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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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현 감독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석사
現) 조선대학교 농구부 감독
現) 3x3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前) 부산대학교 농구부 코치

Q

Q

강양현 감독
인터뷰 양현 역 '안재홍'

ASIA U16 CHAMPIONSHIP

175

Q

Q

Q

영화리뷰

영화속 당시

부산중앙고 
감독시절 

강양현감독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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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리바운드

이 영화에는 2012년 부산중앙고의 실화로 교훈과 

드라마를 통한 감동을 담고 있다. 메인 OST인 

‘We are young’(미국밴드 'FUN')에서도 이러한 

주제의식이 담겨있다. 또한, 후반부에는 영화 

제목인 리바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실패에도 다시금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초반부에는 부산중앙고의 강양현 감독이 

선수들을 모은 뒤, 여러 갈등과 위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 개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팀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기르는 등 팀과 선수로 성장하는 

스포츠적인 모습은 상당히 약해보인다. 또한, 

여러 명인 선수들의 서사를 하나씩 담아내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감정적인 몰입이 

어려웠다. 게다가 선수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연기력에는 의문부호가 있었다. 아무래도 엘리트 

선수를 소화하기 위해 농구 실력이 있는 배우들을 

섭외하다 보니 이러한 한계점을 들어낸 것 같다. 

갈등의 해결 과정을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했던 

농구영화 ‘코치 카터’와 비교해서 보면 이러한 

단점은 더욱 부각되어 진다.

그럼에도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후반부에 

진행되는 경기장면이다. 실제 경기장에서 

직관하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 일으킬 정도로 

배우들의 움직임은 선수들과 흡사하다. 가장 

놀라운 점은 2012 실제 경기 영상과 비교해 보면 

영화에서의 경기장면이 상당히 닮아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작진이 당시 경기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고 재현해서 찍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중앙고 선수들의 노력과 땀냄새가 화면을 

타고 전달된다. 그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그리고 

용기를 느끼고 싶다면 한번쯤 관람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b*c%%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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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영화들과는 

다르게 온 가족이 다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 <리바운드>는 2012년에 열린 제37회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농구대회에 나간 

부산중앙고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망하기 직전인 농구팀이 함께 훈련하고 

성장하여 대회에서 우승을 노린다' 는 뻔한 

스포츠물 스토리지만 전혀 유치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장항준 감독은 5년이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다. 사실 초반부 스토리는 중앙고 농구부원들을 

모으는 내용이라 조금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위한 

선수들의 개인사라 자칫 길어질 뻔 한 이야기를 

짧고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선수들 간의 갈등도 잘 해결되고 협회장기 경기가 

시작되면 몰입도도 점차 올라가게 된다. 연출만 

한 경기가 아닌, 진짜 농구 경기처럼 보이기 위해 

배우들이 농구 연습을 하며 연기 합을 맞추며 

배우들도 진짜 팀이 되어갔다고 한다. 거기다 

본인이 맡은 배역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잘못 

연기하면 유치할 수 있는 사투리 연기나 습관이나 

버릇 등을 잘 연구하여 익혔다고 한다. 이러한 

디테일들 때문에 경기 장면 내내 몰입하기 정말 

쉬웠고 영화일 뿐이지만 손에 힘을 주고 선수들을 

응원하게 됐던 것 같다. 

 리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리바운드>의 OST, 미국밴드 'FUN'의 'We Are 

Young'이다. "Tonight, we are young"이라는 

가사가 흘러나오면서 영화는 끝이 나는데 그 뒤에 

실제 감독과 선수들의 사진이 <리바운드> 배우들 

모습에 겹쳐진다. 그때 극장에서 영화관 관객들이 

엔딩크레딧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박수를 쳤는데 

굉장히 벅차올랐던 것 같다.

 잔잔한 영화가 보고 싶다면 웃음과 감동을 

둘 다 잡은, 부산중앙고의 기적을 다룬 영화 

<리바운드>를 추천한다.

영화리뷰

2023 · Drama · 2h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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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보는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슬램덩크는 역대 최고의 인기를 끌며 당시 

청소년들의 농구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지금의 

3040세대에게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린시절 누구나 한번쯤 농구장에서 명대사를 

따라하고 강백호의 풋내기 슛과 이상한 포즈의 

자유투, 훅훅훅 디펜스를 따라하는 등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실제 영화 관객의 70%가 30~40대 

관람객이라고 하니 그들에게 확실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기대보다 걱정이 

컸다. 너무 오래된 작품이고 내용을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봐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극장판에서는 원작의 마지막 경기, 전국대회에서 

만난 절대강호인 산왕공고와의 경기를 그리고 

있다. 다만 영화는 원작과는 다르게 기존의 

주인공인 강백호가 아닌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그의 과거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송태섭의 과거를 

경기 중간중간 보여주는 구성으로 진행된다.

영화에서는 원작에서의 여러 명대사와 장면이 

삭제된 점과 산왕공고라는 팀의 매력이 기존보다 

표현이 잘 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경기의 박진감과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은 실제경기장에서 관람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압도적이다. 특히, 경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관람객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집중시키는 흡입력도 어마어마하다. 이것 외에도 

경기 중간중간 패스를 달라고 손을 들고 패기롭게 

외치는 강백호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낸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보지 못했던 송태섭의 미래 

모습도 그리고 있기에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추천하고 싶다. 다만, 작가가 세부 

설정과 여러 정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작을 보지 못한 분이라면 원작을 보고 

보는 것을 추천한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아 여러 추억들을 떠올랐다. 지금도 가끔 

동호회 농구를 뛰고 있지만 과거, 한겨울에 손이 

얼도록 친구들과 공원에서 농구를 하고 코트에 

쌓인 눈비를 닦아내면 할 만큼 열정이 있었는데 

그정도로 농구를 좋아했던 건 이작품의 영향이 

컸었다. 어린시절 어른들이 오래된 트로트나 

가요를 듣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음악을 듣는 행위가 

아닌, 과거의 추억을 듣고 있던 것은 아닐까?

2023 · Animation · 2h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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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쪽 발목인대 3개 중 전거비인대 하나만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음을 댄 뒤 

10분 정도 지나면 테이핑을 하고 경기도 뛸 수도 있는 부상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부상의 경우도 약 10일간 석고고정을 하고 3주간의 재활 기간을 거쳐 다시 복귀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재부상의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기중 인 경우 선수들의 

정신력, 테이핑, 진통제 등으로 이것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검사장비가 발전해서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채치수 선수가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 두 개가 

완전히 파열된 부상이면 경기를 다시 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붓고 걸을 수도 없게 되어 

버리니까요. 부상 평가 항목 중 발목을 다치고 경기장에서 나올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은 빨리 복귀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부상 상황이 발생해서 선수가 “허리가 아파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경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엉치, 종아리에 저린감이나 감각 이상, 근력의 감소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요. 만약 이런 신경 증상이 있다면 바로 

운동에서 제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만약, 

등통증(back pain)만 있었다면, 근육의 손상, 타박상을 주로 

의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을 참을 수 있거나, 회복된다면 

운동의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중에서는 수개월간 허리 재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부상이 단순 타박상보다는 

척추분리증(spondylosis)이나, 신경증상이 없는 허리골절, 

피로골절(stress fracture)이 의심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점프나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하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3-6개월 

정도의 재활 기간을 요합니다. 허리 좌우 양측의 척추분리증이 

있어서 불안정한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불사신 

강백호이니 재활 후 건강하게 돌아왔을 겁니다.

산왕전 강백호의 허리 부상이 
선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인가요?Q.

Q. 해남전 채치수가 발목 부상을 입고 
다시 경기를 뛰는데 어떤 부상인가요?

글 김진수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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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 속 
부상을 진단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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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스포츠 상식

예전에는 엘보우파울(e l bow  f ou l )이라고 

불렀습니다. FIBA에서는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Unsportsmanlike foul, U 파울), NBA에서는 

프레그런트 파울(Flagrant foul)로 불리고 있는데요. 

2개의 자유투와 공격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경기에서 2회 이상 파울을 범하면 퇴장을 당하게 

되는 심하고 비신사적 행위이며 상대방을 부상 입힐 

수 있는 행동입니다. 불필요한 행동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한 경우라면 한 번에 퇴장이 될 수도 있고 파울을 

당한 선수는 뇌진탕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축구에서는 고의성이 

있는 엘보우 파울은 레드카드로 바로 퇴장을 시키도록 

규칙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정대만의 무릎 부상에 대한 진단이 만화책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혹자는 ‘십자인대 파열’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치는 장면에서 왼발로 드라이브인을 치고 나가다 

갑작스럽게 무릎이 찡하는 느낌과 함께 무릎을 잡고 쓰러지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한 달 휴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보다는 무릎연골 혹은 반월상연골판 부분 손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어지자마자 복귀를 하였는데, 바로 재부상을 

당하게 되죠. 목발을 짚고 잘 걸어 다니는 모습이 나오지만 상황에 

실망하여 농구부를 떠나게 됩니다.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연골 혹은 반월상연골판 손상은 보통 운동 

복귀에 평균 6개월 가량 보호 및 재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당시에 

충분한 재활을 거쳤다면 운동을 더 빨리 다시 시작했겠지요. 2년 

만에 회복해서 선수로 다시 뛰는 데 그 정도로 3점을 잘 넣는 것을 

보면 정대만의 농구 센스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체력이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수비, 공격 모든 것이 훌륭하죠. 운동능력은 분명 

감소하겠지만, 선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심한 

부상을 당하면 십자인대, 아킬레스파열 같은 손상은 평균 2년이 

지나고 본인의 스탯을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대만은 

후년에 더 잘할 것 같습니다.

Q.

Q.

작중 정대만은 무릎 부상으로 2년 동안 은퇴하는데 
운동 능력 및 선수생명에 영향이 없나요?

풍전전 에이스킬러 남훈이 서태웅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요?

©1996.Takehiko Ino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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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Comedy/Disaster · 2h 25m

Don't Look Up :
돈룩업

늘 비교될만한 이전 영화를 꺼내놓고 영화평은 

시작된다. 세 가지를 택했다. Garth Jennings의 

2005년 영화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똑똑한 미래를 

담은 코미디 2006년 영화 <Idiocracy> 그리고 

당연히 Lars von Trier 라스 폰 트리에의 2011년 

영화 <Melancholi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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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자를 넘어 시대의 부조리와 불공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지구를 싸잡아 한데 묶어 불판위에 올려놨다. 위의 세 영화에 

비해 더 유쾌한 코믹이거나 더욱 절묘한 영화적 장치는 없다. 

그러나 눈여겨 볼만한 씬이 엔딩시퀀스다. 물론 쿠키영상이 

망쳐버렸지만 아쉬움 속 진주같은 빛나는 영화적 장치다. 

'멜랑꼴리아'의 엔딩이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의 마지막 시퀀스처럼 희망과 절망이 교차, 

감정의 혼란이 현실 존재의 이유가 되는 묘한 감정이입을 준다.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미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공감의 

폭을 최대한 증폭시켰고 그건 어느정도 성공했다. 공감을 위한 

먹이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배치할까 노력한 연출의 고민이 

보인다. <나는 공감에 반대한다>라 말하는 예일대 폴 블룸의 

공감의 위험성의 경고와 같이 어쩌면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미래이니 공감하지 않아도 될 소모성 짙은 감정스트레스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자각이 필요한 시대다. 느껴보고 바꿀 수만 

있다면 긍정적 진화는 꼭 필요하다. 정답은 없지만 정답은 늘 

내가 쥐고 있다. 결론은 내고 결정을 한 나만큼 편안한 나는 

없다. 늘 정답은 내가 쥐고 있다.

183영화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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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가 되는 건 피가 나고 멍이 드는 얼굴이 

아니다. 사회에서 버림받는 외로움에 상처를 

입는다. 더군다나 억울한 상처엔 약도 없다. 

거짓말을 받아칠만한 당당함도 아이의 

순수함을 이길 도리가 없다. 아이가 내뱉는 

뱀의 혓바닥보다 독한 사악함은 그 어떤 진실의 

당당함으로도 이겨낼 수 없다. 

사회는 순수함에 팔을 벌리고 오로지 본인이 그럴 

거야라고 믿는 방향을 부정하는 당당함엔 뺨을 

때린다. 진실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논함을 

토론이라 하고 대화라 부르지만, 진실은 없고 

‘아마 그럴 거야’라고 믿는 본인만의 확증편향대로 

지껄이는 걸 ‘개소리’라 한다. 2005년 on 

bullshit(개소리에 대해서)를 집필한 프린스턴 

교수 Harry Frankfurt의 말이다. 결국 꼬마의 모든 

순수함으로 내뱉은 사실은 모두 ‘개소리’다.

유치원 남자 선생님을 좋아한 6살 꼬마의 

믿지못할 개소리에 대하여. 인간을 거짓말로 

추락시키는 거짓말의 거짓말.

2012 · Drama · 1h 56m ·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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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이 흘러 납작해진 툇마루 밑을 다시 들춰보듯 

조심히 뜯어보는 시간이었다. 최민식의 영혼마저 

날려버리는 열연도 다시금 소름돋는 이야기거리였고, 

송해성 감독의 멀리 떨어져 보는 듯하며 연출이 

개입하지 않은 듯한 시선의 매무새에 ‘이토록 

훌륭했던가’ 를 연발했다. 특히 숨어있는 메세지의 

메타포라고 할까. 영화의 시작시점에서 극이 

전개하는 출발을 알리는 그림에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 등장한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t 어쩌면 감독은 최민식이 분한 강재의 

먼훗날을 짧게 지나가는 찰나의 시간에 숨겨놓고 

미소짓고 싶었나보다. 

누군가는 파이란의 강재와 같은 심정으로 때론 

누군가는 자식 걱정에 눈물 흘리며 또 누군가는 

시련의 아픔을 달랜다고 소주 한 잔 꺾어대며 외치던 

‘처음처럼’이었을 수도 있다. 영화개봉후 정말 

‘처음처럼’이란 소주가 등장한다. 신영복 선생님은 

극구 사용료를 받지 않고 성공회대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두산주류가 지급을 했다는 뉴스를 

읽었다. 파이란은 다시 꺼내봐도 같은 울림이 있다. 저 

밑바닥 인간이 품은 본능의 뉴런 끝을 자극하는 묘한 

바느질.

2001 · Drama/Melodrama · 1h 5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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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영화를 보지 못했고 극히 일부분의 작품만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도 그중 단연 다섯손가락을 

순서대로 접을 때 꼭 읊게 되는 영화가 있다. 백야(1985), 콘스탄트 가드너(2005), 로다주의 채플린(1992),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1995) 그리고 이 영화다. 가끔은 넘버1 영화로 꼽을 때도 있다. 

원작이 따로 없이 시나리오 자체가 한편의 대하소설이라 할 만큼 방대한 이야기이다. 무려 12년의 집필기간을 

거쳐 그당시 투자비용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580억이 투자된 러시아 자체 제작 영화다. 집필의도가 어찌보면 

애국심에서 나온 충심이라 해야 할까. 러시아 명작들이 헐리웃에서 제작되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감독의 분노에서 

시작된 제작배경의 연유가 있다.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의 제정 

러시아, 어찌보면 근대화 또는 볼셰비키혁명 전 낭만가득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시절 현대인들의 향수를 

담았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면 러시아인도 아닌 나조차 그 감성에 푹빠져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끌림이 

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가 살아있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 최신판인 그시절 가장 최신의 문물이자 선망의 이동수단이던 

기차는 러브스토리의 신선한 장소였다.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는 곳이 기차역, 기차안 또는 플랫폼이었다. 

안나 카레니나와 브론스킨도 첫 만남 그리고 삶의 마감으로 이별하는 장소도 기차역이다. 이영화도 첫 장면 

기차안에서의 만남과 이어지는 대화에 안나 카레니나를 언급하면서 얇은 복선을 깐다. 그리고 러브스토리의 

큰구조 안에 당시 러시아의 흥미로운 문화들이 꽉 차있다. 극 중 연말이다. 한해동안 서운한 사람을 피가 나도록 

때리고 때론 맞고 흐르는 피를 서로 닦아주며 용서하고, 밤새 코가 비뚤어지도록 보드카를 병째 들이 붓는다. 매우 

과격하지만 따뜻한 그들만의 연말을 마무리하는 모습은 돈을 주고도 참여하고픈 행복 가득한 축제와도 같다. 

영화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즈음 아마도 쓰여진 러시아 문학작품을 읽은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 년에 한 

번 꼴로 추천하는 영화인 만큼 시간이 많고 집중하기에 좋은 시대물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열어보시길. 4시간 

30분이 1시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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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Romance/Comedy-drama · 4h 35m · Russia

The Barber of Siberia :
러브오브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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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도 아니며 소유와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며 

감탄하는 모나리자의 단면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도 아니다. Lynx 나 Axe 광고가 아직도 차용하고 

있는 치명적이며 선정적 매력을 발산하는 메시아적 존재도 아니다. 태어나서 살아가고 세월은 

흐르고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그러다 더 이상 흐를 시간이 없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인생살이지만 그녀에겐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치명적 아름다움을 갖고 태어났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떠다니는 공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 어느덧 그녀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며 소유욕을 부르며 선정적 사고를 일으키는 마녀가 되어 있다. 타인들에 의해 생각되어 

지고 그들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인생살이. 모든걸 극복하고 견뎌내며 자기만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면 세상이 그걸 전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맘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사춘기 소년이 

성장하며 긴 시간 그녀를 짝사랑하며 지켜본 시간만큼 그녀를 보게된다. 아름다움이 복잡한 

인간관계에 미치는 소용돌이는 가히 태풍급이다. 시대적배경과 배경이 되는 도시의 특수성을 

내려놓고 그리 어렵지 않게 현재를 사는 세상에 적용가능하다. 10만 명 가득한 축구장 한 가운데 서 

있는 여인에게 10만 명이 욕을 하지만 소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축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쥬세뻬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선은 소년의 시선에 올려져있다. 객관적이며 소극적 관여를 

한다. 연출자마저 그녀를 자유롭게 놔주고픈 답답함이 보인다. 더러운 돌을 든 너희들 손이 더러운데 

어찌 그녀가 더럽다고 돌을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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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Drama/Romance · 1h 4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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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길 1층
11:00~21:00 화요일 휴무
바나나크림파이, 펌킨파이 등

서울 광진구 동일로22길 117-27
12:00~23:00
치즈케이크, 시나몬 토스트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나길 31-9
11:30 - 22:00
에그 수플레 카스텔라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3길 4 지하1층
13:00 - 21:00 수~일
커스타드 푸딩, 크림소다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122길 22 A동 1층
11:00 - 22:00 매주 월 휴무
아몬드 아인슈페너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8길 19 1층
12:00 - 22:00
쑥가토

이프로의 맛집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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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와 K리그2 김포FC 팀 
주치의이자 차민석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이 프랑스 
리옹의 스포츠의학 전문병원 생티 정형외과 센터(Centre 
Orthop dique Santy)에 연수를 간다. 생티 정형외과는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FMCE(FIFA Medical Centre of 
Excllence) 국제축구연맹(FIFA) 스포츠 의료위원회의 
기준을 통과하여 인증 받은 우수 의료기관이다. 프랑스를 
포함한 다양한 유럽국가의 프로 및 엘리트 운동선수를 많이 
치료해 왔다. 

차 원장의 연수를 담당하는 의사는 즐라탄 이브라히 
모비치 ( AC밀란 ) ,  폴  포그바 (유벤투스 ) ,  안수 
파티(FC바르셀로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등 
유명 축구스타의 치료 및 무릎수술을 집도하고 성공적 
복귀를 실현한 베르트랑 소네리 코테 박사(Dr. Bertrand 

Sonnery-Cottet)다. 코테 박사는 연간 600회 이상의 
전방십자인대(ACL) 수술 및 인대 재건술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상 치료의 글로벌 리더로 간주되고 있다. 차 원장은 
“이번 프랑스 연수를 통해 선진 스포츠의학 시스템과 치료 
및 술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의료시장에 접목시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차민석세종스포츠정형외과원장
프랑스리옹생티정형외과센터연수
2022 10 04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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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홍 기자

한국리틀야구연맹
부상 방지 및 재활 클리닉
선수및학부모에큰호응
2022 10 13

2022 10 25

2022 한국리틀야구연맹 의무위원회 부상 방지 
및 재활 클리닉이 지난 11일 제주도 서귀포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에서 열렸다. 2022 MLB 
컵 U10 및 U12 대회 참가 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리틀야구연맹 의무위원인 금정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과 LG 트윈스 김용일 
수석 트레이너가 강의에 나섰다. 리틀야구연맹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 방법과 
부상 방지 노하우를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 리틀 야구 선수들이 

올바른 훈련 방법으로 건강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서귀포 강창학야구장에서 열린 대전 중구-
홍성군 경기를 앞두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시구에 나섰다.

손찬익 기자

SK 국가대표
주치의출신
김진수원장
팀닥터위촉

SK가 새로운 팀 닥터로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인 김진수 박사를 위촉했다. 김진수 원장은 
前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 주치의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농구 협회 의무위원회 
위원장과 아시아농구연맹 의무위원을 맡고 
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인증한 스포츠전문의로 족부, 
족관절, 발목관절, 근육, 인대, 연골 손상 등 
스포츠선수들의 부상 부위 재활과 치료에 있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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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주치의차민석원장 즐라탄치료한
리옹생티정형외과센터 연수

박찬준 기자

K리그2 김포FC 팀주치의인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이 프랑스 리옹의 
스포츠의학 전문병원 생티 정형외과 센터로 
연수를 떠난다.

생티 정형외과는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국제축구연맹(FIFA) 스포츠 의료위원회 
(FMCE FIFA Medical Centre of Excllence) 
의 기준을 통과한 우수 의료기관으로 프랑스를 
포함, 유럽 유수의 프로 및 엘리트 운동선수를 
많이 치료해 왔다. 차 원장의 연수를 담당하는 
의사는 베르트랑 소네리 코테 박사다. 코테 
박사는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밀란), 폴 
포그바(유벤투스), 안수 파티(FC바르셀로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등의 무릎 수술을 
집도하고 치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코테 박사는 연간 600회 이상의 ACL 및 인대 
재건술을 수행하는, 무릎 부상 치료의 글로벌 
리더다.

차 원장은 "이번 프랑스 연수를 통해 선진 
스포츠의학 시스템과 치료 및 술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의료시장에 접목시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포FC 임직원 및 
선수단 역시 "프랑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차 
원장이 김포FC를 포함해서 국내 스포츠의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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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선수 코치 트레이너들의이야기
2022 우리야구컨벤션 12월 9~10일개최

선수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코치, 트레이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사  ' 우리야구  컨벤션 ' 이  3 회째를 
맞이했다. 2022년 우리야구 컨벤션이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변화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음 달 9일과 
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가 후원사로 참여하고 
야구코칭 콘텐츠 전문 업체 코치라운드가 
주최하는  이번  컨벤션에는  윤희상 , 
임창민, 진종길, 조성현, 윤요섭 등 프로와 
아마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치와 선수, 
트레이너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메카닉스와 
트레이닝, 영양, 멘탈 등 다채로운 주제로 
강연이 제공된다. 번외 세션에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코치 두 명이 한국을 방문해 클리닉을 
진행한다. 

2019년 메이저리그 올해의 코치로 선정된 
신시내티 레즈의 데릭 존슨 피칭디렉터와 
미국의 각 연령대 국가대표팀 감독과 코치를 
지낸 피터 칼린도 코치가 내한해 한국의 
코치들과 야구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외세션은 다음 달 
15~17일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다.  

파키스탄 국가대표팀 코치도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 야구의 선수 육성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고 야구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지난 두 차례 행사와 달리 올해 우리야구 
컨벤션은 온라인 송출 없이 현장에서만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일권 3만 3000원(학생 
1만 1000원), 2일권 5만 5000원(학생 
1만  5 0 0 0원 )이며 ,  포털사이트에서 
'우리야구컨벤션'을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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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의사 트레이너수준은세계적
프랑스연수후귀국한스포츠의사차민석원장

“한국 스포츠 의사와 트레이너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신뢰해도 
된다고 자부한다.” 무릎 수술 전문의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 차민석 
원장이 최근 프랑스로 8주 연수를 다녀온 뒤 밝힌 소감이다.

차 원장은 프랑스 리옹 ‘산티 정형외과 센터’에서 8주간 진료 및 수술 
연수를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차 원장은 지난주 병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무릎 수술 세계적인 대가인 소너리 꼬테 박사 곁에서 수술과 
진료를 함께 했다”며 “한국 스포츠 의학과 트레이닝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꼬테 박사는 10여년 동안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9000회 이상 집도했다. 전방십자인대와 전외측인대를 동시에 
재건해 십자인대 수술 성공률을 현저하게 높여 온 선구자다. 차 원장은 
“나도 지난 3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왔다”며 “많은 걸 배우고 
확인한 연수였다”고 말했다. 차 원장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밀란), 
모로코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아민 하릿(마르세유), 프랑스 럭비 국가대표 
킬리안 제라시(리옹) 수술도 지켜봤다. 

차 원장은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종목 선수, 트레이너를 접했다. 차 
원장은 “애초부터 판단이 잘못된 진단도 예상보다 많았고 의학적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트레이너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차 원장은 “한국 
의사들은 그동안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외국 의사들에 비해 진단이 
정확하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각 팀 주치의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국내 
선수트레이너(AT) 수준도 높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내 스포츠 스타들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 외국으로 갔다. 이동국이 2006년 무릎을 다친 뒤 
독일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로는 류현진 등 투수들이 미국에서 
수술받는 것 정도가 전부다. 

차 원장은 “미국은 야구 역사가 워낙 오래돼 어깨, 팔꿈치 수술 경험이 잘 
축적돼 있다”며 “야구 등 일부를 제외한 다른 종목에서는 국내 선수들은 
물론 해외에 뛰는 선수들조차 한국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다. 차 
원장은 “꼬테 박사가 연골을 봉합하는 방법을 한국 의사로부터 배웠다고 
외국 의사들에 말했을 때 한국 스포츠 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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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야구잘하는방법은
김용일 LG코치의특별한재능기부

김용일 LG 트레이닝 코치가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제주도를 
찾았다. 김 코치는 15일 제주 서귀포시 월드컵 리조트에서 
금정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과  의기투합해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 곳에 전지훈련을 온 
리틀야구 4개팀(수원영통구리틀 부산강서구리틀 부산남구 
영도리틀부산동래구리틀) 60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훈련 방법과 부상 방지를 위한 노하우를 강의하고 실습을 진행했다. 어린 
선수들이 올바른 운동법을 통해 건강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김 코치는 비시즌이면 저변이 취약한 프로ㆍ아마추어 선수를 돕기 위해 
음지를 찾아다니면서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이 곳에서 프로야구선수협회와 공동으로 KBO리그 
저연차ㆍ저연봉 선수들의 동계 트레이닝 캠프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소년 캠프에서의 재능기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트레이닝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 코치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스포츠의학 전문가인 금정섭 원장은 어깨와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끼는 선수들에게 세심한 진료와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했다. 
금 원장은 LG 필드닥터로 자문 활동을 하면서 김 코치와 인연을 맺었다. 
김 코치는 "리틀야구팀들의 요청으로 찾게 됐는데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를 돕는 일이니 어느 때보다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23 01 15

 성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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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섭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원장 KBO넥스트 레벨
트레이닝캠프참가

차민석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원장 리옹생티정형외과
센터연수마쳐

금정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은 지난 18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리는 ‘2023 KBO 넥스트-레벨 트레이닝 캠프’에서 부상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한 넥스트-레벨 트레이닝 캠프는 향후 
KBO 리그 주역이 될 우수 유망주의 육성과 기량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을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서 고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우수 선수 30명이 참가했다. 프로 출신 지도자들은 유망주들을 위해 
야구 기술 향상과 기본기를 높이기 위해 선수들을 지도하였으며, 지난 
18일에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 원장이 트레이닝 캠프에서 부상 
방지 교육을 시행했다. 금 원장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어린 나이에 
부상으로 인해 야구의 꿈을 접거나 낙담하는 유소년 선수들을 보며 항상 
마음이 아팠다”라면서 “한국 야구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유소년 선수들이 
부상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앞으로도 야구선수로서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이 약 2달간 프랑스 리옹의 생티 
정형외과 센터(Centre Orthop dique Santy)에서 연수를 마치고 
최근 한국으로 귀국했다.  생티 정형외과는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FMCE(FIFA Medical Centre of Excllence) 국제축구연맹(FIFA) 
스포츠 의료위원회의 기준을 통과하여 인증 받은 우수 의료기관이다. 
프랑스를 포함한 다양한 유럽국가의 프로 및 엘리트 운동선수를 많이 
치료해 왔다. 또한 프랑스 럭비연맹(FFR), 페더레이션 스키클럽, LOU 
Rugby 리옹 럭비구단,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올림피크 리옹 
축구팀 등이 협력구단으로 등록돼있다. 

차 원장의 연수를 담당하는 의사는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밀란), 
폴 포그바(유벤투스), 안수 파티(FC바르셀로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등 유명 축구스타의 치료 및 무릎수술을 집도하고 성공적 
복귀를 실현한 베르트랑 소네리 코테 박사(Dr. Bertrand Sonnery-
Cottet)다. 코테 박사는 연간 600회 이상의 전방십자인대(ACL) 수술 및 
인대 재건술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상 치료의 글로벌 리더로 간주되고 
있다. ISAKOS, ESSKA 및 ACL Study Group과 같은 수많은 국내 및 
국제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정형외과 의사들의 교육 및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차 원장은 “무릎 수술을 약 9000례를 넘긴 소네리 코테 박사의 술기와 
환자에게 의학적 접근을 하는 방식을 직접 접하고 배워 의학적 선지식에 
결합한 좀 더 높은 기준을 담아 오기위함이 연수의 목적이었다” 또한 
“유럽의 발전된 스포츠 문화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스포츠의학의 
선진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리옹의 생티 정형외과 센터 연수 중 이브라히모비치 수술에도 
참여하는 등 이번 연수를 통해 국내 스포츠의학 의료진의 수술능력과 
의학적 지식은 결코 뒤쳐지지 않았고 그들의 어깨와 나란히하고 있음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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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정형외과 다음달 10일
Annual Athletic 컨퍼런스개최

세종스포츠정형외과와 대한스포츠의학회가 함께 
스포츠의학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Annual 
Athletic Conference 2022’가 다음달 10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된다. 3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빠른 복귀를 위하여’라는 테마로 진행되며 ‘오래 걸리는 
재활’ ‘하지 근육손상 후 복귀 과정’ ‘질환별 추가치료 
방침’ ‘십자인대 재건 수술 시 이식건의 선택’ ‘비수술과 
수술의 비교’ 총 5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션의 
좌장으로는 건국대학교병원 스포츠의학센터장이자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인 정홍근 교수, 최초의 발 전문의 
이경태 교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임상연구센터장 양윤준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하철원 교수, 전 여자축구대표팀 
팀닥터를 지낸 한양대학교병원 김미정 교수등이 참여한다. 

현재 프랑스 리옹 생티 정형외과 센터에서 연수 중인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은 다음달 5일 한국으로 

귀국해 ‘ACL+ALL 동시에 수술하면 빨리 복귀할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이번 컨퍼런스에 나선다. 차 원장은 
유럽 스포츠의학을 직접 경험하고 연구을 통해 얻은 다양한 
케이스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금정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원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매년 
의료서비스 종사자(선수트레이너, 의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스포츠의학적 지식을 나누기 위해 진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컨퍼런스를 통해 스포츠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nnual Athletic 
Conference 2022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오프라인에 한해서 선착순 
8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 마감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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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학생선수위해스포츠의료진 전문트레이너가뭉쳤다
훈훈한서귀포훈련지원단재능기부

부상 후 올바른 치료와 재활법을 잘 모르는 학생 선수들을 위해 
스포츠전문 의료진과 국내 최정상급 트레이너들이 한데 뭉쳤다. 이들은 
설 연휴를 포함해 4주 동안 제주 서귀포에서 전지훈련 중인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전문의들과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KATA) 트레이너들은 이달 초부터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서귀포 동계전지훈련 지원단’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서귀포로 전지훈련을 온 학생 선수, 실업 선수들을 
대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한 뒤 올바른 훈련법, 재활법을 설명하고 적절한 
치료도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 동계전지훈련 지원단이 활동한 지 18년째다. 이정필 KATA 
사무총장은 “하루 행사로 시작한 게 한 달 행사로 커졌다”며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다친 어린 선수들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돌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전문의사의 진단과 치료, 
전문 트레이너의 재활훈련 등을 한곳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꿈나무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기회다. 

KATA 소속 김상훈 오산대 교수는 “현재 서귀포에 머무는 팀은 
200개, 선수 4000명 정도”라며 “축구, 배드민턴, 육상, 농구, 야구 등 
2000여 명이 한 달 동안 지원단으로 찾아오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이외 4곳에도 야구 등 종목별 캠프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스포츠전문의는 모두 16명이다. 이들은 조를 짜서 주말에 
서귀포로 와 하루, 이틀 무료로 진료한다. 의학회와 KATA가 공수한 
충격파, 초음파, 전기치료, 고주파 등 전문 기기를 이용한 치료도 
이뤄진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금정섭 차민석 원장, 달려라병원 이성우 
원장은 지난주 발목, 무릎, 허리 등 전공 분야로 나뉘어 진료했다. 김진수 
원장은 “우리나라 학생 선수들은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골절이 
많다”며 “훈련량이 많은 현 시기라 부상 예방 및 정확한 치료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민석 원장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과거에 비해 
스스로 부상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 다행”이라며 
“지도자가 부상과 재활에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우 원장은 “적잖은 선수와 지도자들은 허리 통증을 근육 
부상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골격계 문제로만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육 부상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KATA 트레이너들은 의료진 진료 결과에 따라 마사지, 얼음찜질을 
진행하고 테이핑, 재활 훈련법 등도 알린다. KATA 회원은 거의 모두 
전현직 프로구단,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들이다. 김용일 협회장(프로야구 
LG 수석 트레이닝 코치)은 “학생 선수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왔다가 
웃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지도자가 함께 온다면 
부상 예방 및 관리, 재활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단 활동은 서귀포시가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전지훈련차 
서귀포를 방문하는 학생 선수, 직업선수들에게 단순하게 훈련 인프라만 
제공하는 걸 넘어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함이다. 서귀포시는 인조 잔디, 트랙 등 훈련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선진적인 경기력 측정 시스템이 완비된 전문 훈련장도 
구축할 방침이다.

2023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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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원 뉴스

203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후원
병원에감사패전달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은 재단 기부에 동참한 바른세상병원과 
서울선정형외과, 그리고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른세상병원과 서울선정형외과,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재단의 사랑나눔FC를 통해 기부에 동참했다.

사랑나눔FC는 1986년 멕시코월드컵부터 1998년 프랑스월드컵까지 
월드컵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모인 재능기부 
축구팀으로 작년에 창단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랑나눔FC는 축구를 하며 재단의 기부금을 모으고 기부금이 
잘 쓰일 수 있는 어렵고 필요한 곳에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전달한다. 
초대 대표이사 겸 단장은 아시아의 삼손, 야생마라 불렸던 김주성 전 
축구국가대표 선수다.

세 병원은 재단의 사랑나눔FC에 기부금은 물론, 치료가 절실하지만 의료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구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예정이다.

조병득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 서울선정형외과 박광선 원장과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축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지원이다. 선수시절 부상과 재활이 반복되고 은퇴 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병원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랑나눔FC의 선수들은 국민의 사랑과 응원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다. 그 분들이 이제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응원을 줄 수 있도록 재단이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은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모아 
축구발전에 이바지하고, 축구로 얻어진 수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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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FC 2023시즌주치의로세종스포츠정형외과위촉

김포 FC가 지난 11일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차민석, 한우솔 원장과 
2023시즌 김포 FC 주치의 위촉식을 열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차민석 ,  한우솔  원장  등  각  분야  대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축구협회, 서울 이랜드 
FC 등과 협약을 통해 프로선수와 엘리트 선수의 부상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차민석 원장은 지난해 유럽의 프로 및 엘리트 운동 선수 치료로 유명한 
프랑스 리옹의 생티 정형외과에서 센터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김포FC 외에도 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팀과 국기원 시범단 주치의 
경험이 있는 스포츠 의학 전문가이다. 한우솔 원장 역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필드 닥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 의학 분과 전문의로서 
현장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갖췄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차민석, 한우솔 원장은 2023시즌 김포의 
주치의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의학적 노하우를 투입해 보다 건강한 
선수단 운영을 위해 구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2023 04 11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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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투어] 예선탈락했지만
의사들의유쾌했던도전

비록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의사들의 도전은 그 자체로 유쾌했다.KBA 3x3 
KOREA TOUR 2023 1차 서울대회가 1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 첫날은 우천 관계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됐고, 결선은 오는 16일 
서울신문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자오픈부, 여자오픈부에 출전한 선수들의 직업군은 다양하다. 회사원, 
사업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선수 출신도 있다. 단연 눈길을 끄는 팀은 전원 
정형외과 의사로 구성된 TEAM MD였다. MD는 메디컬(MEDICAL)의 약자다. 
TEAM MD는 지난해 열린 인제대회 역시 주치의가 아닌 선수로 참가했지만,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기응변을 발휘하기도 했다.

TEAM MD 소속으로 코리아투어에 출전한 김상범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 최근 농구 인기가 높아져서 우리도 동호회 농구 붐을 
일으켜보자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다”라고 말했다. TEAM MD가 속한 A조 
최강은 마스터욱이다. 조 2위까지 8강에 진출하는 만큼, TEAM MD로선 예선 
1차전에서 맞붙은 우아한 스포츠 b를 꺾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었다. 사실상 
A조 2위 결정전이었지만, TEAM MD는 추격전 끝에 11-18로 패했다.

김상범은 “한체대 소속 선수들로 알고 있는데 안 봐주더라(웃음). 슛 찬스를 
만드는 게 어려웠다. 동료들 덕분에 선전했지만 아쉽다. 이기고 싶은 
경기였다”라고 말했다. 동료들 역시 “그래도 분전했다. 잘 버텼다”라고 
돌아봤다. TEAM MD는 이어 열린 마스터욱과의 예선 2차전에서 전력 차를 
실감, 완패하며 A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농구는 몸싸움, 점프가 많은 스포츠다. 상대와의 충돌 등 예기치 않은 부상은 
어쩔 수 없지만, 몸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선 부상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선수 김상범’이 아닌 ‘의사 김상범’의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김상범은 “유소년,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면 경기 전 준비운동에 소홀히 할 때가 있다. 어린 
선수들일수록 준비운동, 테이핑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된 
책자도 만들었다.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 04 15

 잠실학생/최창환 기자
사진_한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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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근은 자기가 습득한 재활 노하우를 활용해 따로 시간 내서 저를 
봐준다. 트레이너처럼 잡아줘서 정말 고맙다.”

임준수는 지난 시즌 중 발목 부상을 당했다. 정규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출전한 건 지난해 11월 17일 고양 오리온과 맞대결이다. D리그에서는 
11월 19일 SK와 경기에서 40분을 모두 뛰었다.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던 
휴식기 때 발목을 다친 뒤 재활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7일과 18일 
D리그 두 경기(vs. 현대모비스, vs. 상무)에서 40분 이상 코트를 누볐다.

정규리그에서도 곧 복귀할 것으로 여겨졌던 임준수는 코트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부상 직후 처음 진단이 잘못 되었던 것이다. 통증이 계속 
남아 다시 검사를 받았다. 수술이 필요한 부상이었다. 플레이오프 진출 
기로에서 승부를 펼치던 팀 사정을 고려해 수술을 시즌 종료 이후로 
미뤘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새로 바뀐 팀 분위기에서 2022~2023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임준수는 뒤늦은 8월 말 대구로 내려왔다. 아직까지는 
코트 훈련을 하지 못한다. 대구체육관 클럽하우스에서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

임준수는 부상 이후 수술하기까지의 과정부터 들려줬다. “시즌 초반 
11월인가 12월에 다쳤다. 그 때 일반인에게는 무거운, 농구선수에게는 
무겁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 복귀 기간을 잡고 재활을 했다. 그 과정이 
힘들었다. 회복도 늦고, 러닝을 할 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일반적인 부상이 아닌 거 같았다. 트레이너 선생님과 상의해서 발목을 
제일 잘 보시는 분(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박사)께 검사를 받았다. 
생각보다 부상이 컸다. 복귀하고 D리그를 뛴 상태였다. 이건 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인대가 끊어지고 연골도 손상되었다.

그 때 바로 수술을 했으면 했지만, 팀이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였다. 제가 있는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뒤에서 분위기를 잡아주고 싶어서 시즌이 끝나고 
수술을 하려고 수술 날짜를 늦췄다.”

최근에는 이대헌과 함께 클럽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임준수는 
“아직은 복귀할 상황이 아니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주신 프로그램대로 막바지 재활을 하고 있다”며 “계속 
훈련하고 상태를 보면서 최대한 빨리 복귀하려고 하는데 늦어지면 10월 
중에 복귀할 수 있을 듯 하다”고 예상 복귀 시점을 전했다. 임준수가 
수술하고 재활을 하는 동안 가스공사는 다양한 선수들을 영입해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임준수는 “팀은 평소처럼 수월하게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며 “흘려 
보낸 시간이 아깝고, 아쉽다. 다친 것부터 속상하지만, 진단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땠을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다. 아직도 많이 
아쉽다”고 했다. 부상에서 복귀하더라도 출전선수 명단인 12명 안에 들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임준수는 “지금은 (출전선수 명단에 포함되는 
걸) 넘볼 수 없다. 좋은 선수들이 많다”며 “저 나름대로, 야구로 따지면 
감독님의 호출이 언제 올지 몰라 항상 몸을 풀고 있어야 하는 불펜 
투수처럼 준비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구에서 시즌을 맞이한다. 임준수는 
“처음 내려왔을 때보다 익숙한 곳이다. 낯선 느낌은 없다. 선수들은 또 
저보다 일찍 내려왔었다. 선수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며 “정효근 
같은 경우 부상으로 고생한 날이 많다. 자기가 습득한 재활 노하우를 
활용해 따로 시간 내서 저를 봐준다. 트레이너처럼 잡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시즌 개막도 한 달 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가스공사는 
추석을 보낸 뒤 경상남도 통영으로 떠나 전력을 다질 예정이다.

임준수는 “팀 전력이 많이 올라와 있다. KBL 컵대회부터 첫 출발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제 위치에서 형들을 도와가며 팀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준비해서 모두의 목표인 우승을 향해,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우승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옆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발 벗고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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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합류도가능
KIA장현식 팔꿈치수술후
재활에매진한다

이제마스크맨
손흥민이라불러주세요

2021년 KBO리그 홀드왕 장현식(27 KIA 타이거즈)이 겨우내 팔꿈치 
재활에 매진한다. KIA는 "이날 장현식이 서울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오른쪽 팔꿈치 뼛조각 제거술 및 골극 정리술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수술 부위에 대한 정밀한 관찰을 위해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다. 이후 3~4개월 동안 재활치료 및 보강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식은 지난해 69경기 1승 5패 34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9, 
76⅔이닝 80탈삼진으로 타이거즈 최초 홀드왕에 올랐다. 2020년 
NC에서 트레이드로 이적해온 뒤 최고의 성과였다.

올해는 54경기 2승 3패 19세이브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9, 52이닝 
40탈삼진으로 주춤했다. 7월 말 처음으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1군에서 
말소됐고 9월에 복귀해 승리 없이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0.71로 
호투했다. 하지만 계속 돌아다니는 뼛조각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결국 수술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하기로 했다. KIA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은 길면 4개월이라 시즌 끝나고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활 경과에 따라 봐야겠지만,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스프링캠프 시작 전이나 도중에도 합류가 가능하다"고 이후 
계획을 전했다.

‘마스크맨’  손흥민이 등장했다.  지난 2일 마르세유와의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안와골절을 당하고 수술 한 손흥민이 드디어 마스크를 쓰고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16일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도하 공항에 도착한 손흥민은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진행된 
대표팀의 첫 훈련에 검정 마스크를 쓰고 나섰다. 손흥민은 이날 새벽 
입국한 지 약 10시간만에 연습장에 나설 정도로 카타르월드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손흥민이 착용할 마스크 정체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손흥민이 이날 착용한 마스크는 토트넘 구단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검은색에 그의 배번 ‘7′이 흰색으로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손흥민의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눈을 제외한 코와 귀로 연결되는 
전 부분을 가릴 정도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은 “전체적으로 안와골절 환자를 
위한 것보다 더 신경 쓴 흔적이 엿보인다”며 “손흥민이 훈련이나 실제 
경기에서 착용해도 경기력에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2022 10 25

2022 11 16

김동윤 기자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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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가들뜬다
오키나와찾는귀한손님
3년 160G
불펜마당쇠의귀환

“2월 26일에 오키나와로 온다.” KIA는 24일(이하 한국시각)까지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한 뒤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으로 이동, 26일 짐을 
푼다. 27일부터 훈련에 들어가며, 한화(28일-내달 7일), 삼성(내달 
1일-5일), 롯데(내달 3일)와 연습경기를 갖는다. 26일에 반가운 손님이 
KIA에 찾아온다. 주인공은 우완투수 장현식이다. 장현식은 작년 10월 
25일 서울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오른쪽 팔꿈치 뼛조각 제거술 
및 골극 정리술을 받았다. 쉽게 말해 팔꿈치를 청소했다고 보면 된다.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합류는 불발됐다. 대신 함평 2군 스프링캠프에서 
착실히 재활하고 있다. 팔꿈치 뼛조각 제거수술은 토미 존 수술과 달리 
재활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김종국 감독은 최근 애리조나 캠프에서 “현식이는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에는 복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장현식의 오키나와 
합류가 복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재활의 과정이다. 김 
감독은 “오키나와에 오기 전에 이미 불펜 피칭도 하고 온다. 따뜻한 
곳에서 ITP 과정과 기간을 밟자는 뜻에서 부르기로 했다. 전체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따뜻한 곳에서 던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틀 
연속으로 던질 수도 있어야 하고. 몸을 잘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장현식은 최근 몇 년간 KIA 불펜에서 가장 많은 공을 던진 투수다. 
2022시즌 54경기서 2승3패19홀드1세이브 평균자책점 3.12로 
맹활약했다. 메인 셋업맨이었으나 팀이 호출하면 언제든 마운드에 
올라 투구했다. 52이닝 동안 909개의 공을 던졌다. KIA 유니폼을 입은 
2020년부터 3년간 160경기, 169.2이닝을 소화했다. 2021년에는 
69경기서 34홀드를 쌓으며 76⅔이닝을 투구했다. 당시 전임 감독의 
‘3일 4연투’ 주인공이기도 했다. 많이 던졌던 만큼, 부상자명단에 
올라 잠시 쉬었다가 복귀하는 패턴이 반복된 것도 사실이다. 작년에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차례씩 쉬었다. 장기적으로 KIA는 장현식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울 시즌 KIA 불펜은 기대해볼 만하다. 양이 풍족해질 
조짐이다. 5선발 경쟁 중인 신인 윤영철과 좌완 김기훈, 사이드암 
임기영 중 탈락하는 1~2명이 필승계투조에 가세할 수 있다. 좌완 
이준영을 돕는 왼손 사이드암 김대유도 합류했다. 다만, 예년과 달리 
오히려 좌완이 우완보다 풍족해질 조짐이라서, 오히려 오른손 불펜이 
귀할 조짐이다. 전상현과 정해영이라는 트리플J 일원들이 존재하지만, 
부상 이력도 있었고 최근 몇 년간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새롭게 가세할 
불펜 투수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래저래 
KIA로선 장현식의 건강한 복귀가 중요하다. 4월을 잘 버텨야 한다. 
KIA는 오키나와를 찾는 귀한 손님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3 02 22

김진성 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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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날벼락 김도영복귀까지최대 16주걸린다
재검진결과도 발등골절
2023 04 03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19)이 최대 16주 
동안 이탈한다. KIA는 김도영이 3일 서울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재검진결과 왼쪽 
중족골골절(5번째 발가락)로 전날 검진과 
동일한 소견을 받았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어 
이날 입원해 3일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핀 
고정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고, 수술후 경기 
출전까지는 약 12~16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김도영은 2일 SSG 랜더스와의 인천 개막시리즈 
2차전에서 4회초 2루주자로 3루를 돌다 
왼발목을 삐긋거렸고 그대로 득점을 위해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곧바로 인천 길병원으로 이동해 검진을 받아 
골절상 진단이 나왔다. 이로인해 김도영은 
빠르면 6월말, 늦으면 후반기에나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은 스프링캠프에서 알찬 훈련과 
준비를 거쳐 올해 대활약을 예고했다. 작년 
시즌 초반과는 다른 타격폼으로 한결 나아진 
적응력을 보여준 바 있다. 개막 1차전에서 
김광현을 상대로 첫 타석 안타와 도루를 
성공시켰다. 2차전에서는 3안타를 터트리며 
9-5승리를 이끌었다. 예기치 않는 부상과 
장기이탈로 공수주에 걸쳐 커다란 시름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가세가 늦어지는 가운데 김도영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력은 더욱 헐거워졌다. 김도영 
대신 류지혁이 3루수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1루수 변우혁이 3루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선호 기자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스포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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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범 결국복귀무산··· 종아리근육손상 복귀까지 8주
2023 04 05

KIA 중심타자 나성범(34)의 4월 내 복귀가 결국 무산됐다. 나성범은 5일 
서울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왼쪽 종아리 근막이 
손상됐다고 진단받았다. 4주 정도 휴식을 취하되 2주 뒤 재검진을 받기로 
했다. KIA는 복귀하기까지는 8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나성범은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서 팀으로 복귀한 뒤 
왼쪽 종아리에 경미한 통증이 생겨 검진을 받았다.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성범은 시범경기에서 제외돼 회복에 집중했다. 
당초 시범경기 후반 즈음에는 복귀할 계획으로 개막 엔트리 합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후 거듭 복귀가 미뤄졌다. 나성범은 
최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그러나 지난 2일 통증이 
재발했다. 광주의 구단 지정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근육 손상 
소견이 나왔다. 이에 5일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은 결과 역시 
근육이 미세 손상됐다.

나성범은 지난 시즌 KIA에 합류해 타율 0.320 21홈런 97타점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소크라테스 브리토, 최형우, 황대인과 함께 중심타선을 

이루는 핵심 타자다. 그러나 최소 5월초까지는 뛸 수 없게 됐다.

KIA는 소크라테스를 고정하고 최형우, 황대인, 변우혁 등으로 중심타선을 
꾸려 시즌을 시작했다. 외야도 중견수 소크라테스, 우익수 나성범을 
고정하고 좌익수 한 자리를 놓고 캠프 내내 경쟁했으나 나성범이 
이탈하면서 김호령이 선발 출전하고 있다.

KIA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팔꿈치 수술을 받은 필승계투조의 장현식이 
아직 복귀 준비 중인 채로 시즌 개막을 준비했다. 개막 2경기 만에 주전 
3루수이자 2번 타자인 김도영이 발가락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아 최대 
16주 진단을 받은 데 이어 나성범마저 두 달 간 뛸 수 없게 됐다. 중심타자 
나성범과 2번 타자 김도영은 KIA의 올시즌 전력 구상의 핵심 중 핵심 
타자다. 제대로 시즌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둘을 잃었다. 힘겨운 봄을 
견뎌야 하게 됐다.

김은진 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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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날벼락 도루하다다친이명기
발목수술로재활만 4~5개월
2023 04 08

 조은혜 기자
사진=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 이명기가 발목 골절로 결국 수술을 받았다. 최소 4개월 
전열에서 이탈한다.

이명기는 지난 7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으나 
도루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러 교체, 우측 비골 말단부 골절 소견을 받은 
뒤 8일 바로 수술을 받았다.

8일 경기를 앞두고 만난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오늘 수술을 잘 
마쳤다. 재활에는 4~5개월이 예상된다"면서 "쉬운 상황은 아니다. 시즌 
극 초반 주축 선수의 이탈은 겪어보지 않은 일은 아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7일 경기에서 이명기는 팀이 0-1로 뒤져있던 5회말 1사 상황, 
좌전안타를 치고 출루, 박상언 타석에서 도루에 성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린 뒤 교체되어 병원으로 이동했다. 충남대병원에서 진행된 
X-Ray 검사에서 이명기는 우측 비골 말단부 골절 소견을 받았고, 
8일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추가 정밀 검사를 받고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다.

한편 이명기가 빠진 자리에 장운호가 콜업됐고, 투수 주현상이 
내려가면서 좌완 김기중도 함께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수베로 
감독은 "주현상은 제구 보완의 과제를 가지고 서산으로 내려갔다. 
김기중은 팀에 많지 않은 좌완 불펜이고,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장운호는 좌투수 상대, 수비 능력 등을 보고 콜업했다"고 설명했다.

213뉴스

부상도유행인가 농구계에퍼지는발날골절
2023 04 19

재골절 위험성이 높은 부상이라 재활과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지난 1월 원주 DB 신인 박인웅은 발날 골절 부상을 입어 
수술대에 올랐다. 3월 연세대 이주영도 이어 이채형까지 발날 
골절로 자리를 비웠다. 과거 ‘발날 골절’이라는 부상이 흔하지 
않았지만, 요즘 선수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부상은 무엇일까.

수술 후 재활에 전념 중인 박인웅에게 발날골절에 대해 물었다. 
박인웅은 부상 과정에 대해 “원래 안 아팠는데 삼성(1월 
21일)이랑 경기하다 발목이 조금 돌아갔다. 평소와는 다른 
통증이 느껴져서 교체를 요청했다. 검사를 받아보니 발날이 
부러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인웅은 수술 후 처음 바닥에 발이 닿는 것조차 무서웠다. 수술 
4주 후부터 재활을 시작했으며 4월 말이면 정상적으로 농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재골절 위험도가 높아 추후 
관리에 신경 쓸 예정이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이자 본지 자문위원인 김진수 박사는 
“발날 골절은 다섯 번째 중족골에 골절이 생기는 것이다. 
운동량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피로골절과 일반적인 골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진수 
박사는 “일반 골절은 유리처럼 순간에 깨지지만, 피로골절은 
플라스틱 빨대가 끊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를 처음 꺾으면 바로 부러지지 않지만, 결국 끊어진다. 
점점 피로도가 쌓이다가 부러질 정도의 힘이 아닌데도 부러져 
통증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발날 골절은 축구나 농구 선수와 같이 달리기, 점프, 멈춤 
동작을 하는 선수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엘리트 선수라면 
발날 골절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 김진수 박사는 “일반인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재발 위험이 커 운동선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금속 등을 뼛속에 
박아 강도를 높이는 수술이다. 수술의 목적이 뼈를 붙이는 
것도 있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이야기했다.

최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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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주민센터 
건강강좌

대외활동

기부&
봉사활동

군자동 2023 이웃돕기 성금모금

사랑의열매 수상 & 유튜브 수익금 기부

군자동 2022 주민센터 축제

1

2

3

3

2

1

2022 10 20

무릎이 아픈데 
걷지도 말고 수술 하래요

2022 08 09차민석 병원장 강의, 
SPC 박지환 팀장 시범

발목 삐끗?!
병원 가야하나요?

2022 09 15
김진수 병원장 강의, MPC 이동욱 팀장 시범

SPC 정수용 트레이너 시범

허리가 아플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11 23김상범 원장 강의
MPC 이지현 물리치료사 시범

지긋지긋한 어깨통증으로 
잠못드는 오십견

2022 10 20
금정섭 병원장 강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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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계전지훈련     
지원단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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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US x KL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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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알람설정 #질환영상 #운동영상
Youtube Channel :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유튜브 채널 수익은 전액 기부됩니다.

#팔로우 #인친 #병원일상 #병원이미지
Instagram ID : sejong_sports_hospital

#이웃추가 #좋아요 #질환정보 #치료정보
Naver Blog ID : jinni33b

#병원일상 #병원이미지
facebook page : 세종스포츠정형외과

2023 Spring vo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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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소개

●   금정섭 병원장
●   김진수 병원장
●   차민석 병원장
●   김상범 원장
●   한우솔 원장
●   최혜진 원장
●   이은채 원장
●   이건승 원장

표지모델

●   서민영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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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우솔 원장

차민석 병원장

최혜진 원장

김상범 원장

금정섭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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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

어릴 적 유도선수 생활을 하며 잦은 
부상과 오랜 시간 재활치료를 받으며 
많은 치료사 선생님들을 만났었습니다. 
선수라면 재활기간이 몸과 마음이 
아픈 시기지만, 그 시기에 만났던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후 다른 꿈을 찾던 중 제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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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
8월 25일 ~ 11월 20일

체중

체지방

57kg

12.2kg

체중

체지방

47.5kg

4.1kg

# 체중 및 체지방 변화

# 바디프로필 도전 계기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 일상처럼 하곤 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몸을 만들 수 
있을거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몸을 멋지게 가꿔, 그 순간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기에 과감히 도전하게 됐습니다. 

# 바디프로필 계획 
기간은 3개월, 다이어트 식단은 닭가슴살, 계란, 고구마 등 흔히 먹는 식단을 매일 
먹고 소고기, 해산물, 무지방 요거트, 그래놀라 말고는 일절 안 먹고 밀가루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하루 2번, 아침엔 유산소 40분~1시간 , 복근 운동 
10set로 계획을 잡고 체중은 숫자보단 바디체크에 좀 더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준비했습니다. 

# 바디프로필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한다는 목표가 명확히 생기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거르거나 
식단을 어길 생각이 없었고 할 시간을 최대한 만들었습니다. 다하고 끝났을 때의 
뿌듯함과 개운함을 생각하며 운동을 하러 갔고 음식을 질려하는 편이 아니라서 
식단을 먹음에도 그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식사했습니다. 업무나 공부가 
많아 피곤한 날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안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도 매일 분할을 다르게 하여 모든 부위의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복근은 
매일 유산소처럼 운동했는데요. 특별히 신경쓰진 않았지만 촬영 당일 작가님과 
맞춰보니 뒷 라인을 더 신경을 썼고, 힙이나 등부분이 나에게 있어 더 장점이라 
생각해서 베스트 컷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2023 계획과 목표
스포츠의학이란 것은 끊임없는 새로운 분야이기에, 물리치료사인 저로써도 
빠르게 변화되는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하는 것이 저의 직업적 사명입니다. 
학업적으로도 부족함을 느껴 대학원을 진학할 예정이고 자격증은 2개 이상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목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올 한해도 
도전하는 한 해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도 다시 한번 도전~!

31표지모델 서민영 물리치료사

아침

고구마 고구마

닭가슴살 닭가슴살

야채 계란

견과류

바나나

계란

2~4L간식

점심 저녁

# 하루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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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위진 대외협력부장(세종스포츠정형외과)
앤드류 샌드 상무(쓰리소사이어티스)
정기훈 과장(세종스포츠정형외과)

미국 버번위스키 버팔로트레이스를 생산했던
오크통에 쓰리소사이어티스 스피릿을 통입하는 중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한 맥아(몰트)

스피릿을 통입 후 싸인하는 정기훈 과장

,



왼쪽부터
조찬호 홍보실장(세종스포츠정형외과)
도정한 대표(쓰리소사이어티스)
정기훈 과장(세종스포츠정형외과)
강위진 대외협력부장(세종스포츠정형외과)

국내 위스키 시장 규모에 비해 국산 위스키의 실종 기간이 꽤 길다 다른 나

라의 위스키 원액을 수입해 여러 첨가물을 섞어 시판했던 국산 위스키의 실

종도 이제 잊혀질 정도의 긴 세월이 지났다 잔잔하기만 했던 국내 위스키

시장에 한국의 매운맛을 외치며 야심차게 등장한 디스틸러리가 있다 미국

인 교포 대표 스코틀랜드인 마스터 디스틸러 그리고 한국인 직원 이렇게 3

사회가 하나의 목표로 한국의 매운맛을 위해 뭉친 국내 첫 위스키 디스틸러

리 <쓰리소사이어티스>

지난 봄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남양주 화도읍에 위치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를 방문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한 몰트가 가득 찬 벌크업된 대형 포대가

제일 먼저 눈에 띠었다 100% 스코틀랜드 산 몰트만 사용하고 있지만 조만

간 직접 경작한 국산 보리 몰트를 사용한 위스키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2

층으로 올라가면 향긋한 애일맥주의 향이 가득한 공간이 나오고 동으로 제

작된 거대한 증류기 2대가 보인다 몰트를 발효한 원액을 1차 2차 증류와

커팅을 통해 마침내 오크통에 숙성하기 위한 원액인 알코올 도수 70도에 가

까운 맑고 깨끗한 스피릿이 완성된다 몰트향을 한껏 머금은 스피릿은 미국

버진 오크통 미국 버번 오크통 세리케스크 국내산 오크통 등 이외의 여러

종류의 오크통에 여러 테스트 및 배치를 위해 통입된다 쓰리소사이어티스

는 3년이 지나는 동안 시간을 쪼개듯 분할해서 테스트 버전을 리미티드 버

전으로 한정 판매했다 1차 2차 3차 국산이라는 타이틀의 무게감이 느껴지

는 호랑이 독수리 유니콘의 이름을 업고 <기원>이란 네이밍을 공개했다

마침내 2023년 4월 첫 공식 배치1과 CS를 판매했고 5월엔 배치2를 판매 시

작했다 국산 위스키라는 타이틀을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숙성이 되는 <시간의 기다림>이 매우 험난했을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도 작은 의미를 담아 미국 버번(옥수수가 주 원료) 위

스키로 유명한 버팔로 트레이스를 생산했던 오크통에 쓰리소사이어티스의

스피릿 200리터를 담았다 앞으로 3년 4년 5년 몇 년의 숙성이 지났을 때

한국의 날씨와 어울려 어떤 맛을 낼지 기대를 품고 <시간의 기다림>을 숙성

해야 한다 가장 맛스러운 그날 엔젤이 마셔서 사라진 분량을 빼고 남은 <

시간의기다림>을 작은병에담아보려한다 병원의 3년 4년 5년도 스피릿

이 가장 맛스러운 그날 처럼 <시간의 기다림>이 주는 숙성만큼 가장 맛스

러운그날 을맞이하길바라본다

쓰리소사이어티스의 
스피릿 200L를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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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L SPIRIT

<기원> 위스키배치1

차민석 병원장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 병원장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병원장 (세종스포츠정형외과)



:#;<(

바디 프로필 도전기

●   영상의학과 이은채 원장
●  박시은 물리치료사 

수술실 특집

●   수술실 모습
●   변보라 간호사
●   서현화 간호사
●   한희 간호사
●   이경민 여사

원내 랠리톡 

●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 
  장원봉 실장
●   영상의학과 송창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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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NO
오늘도나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수술실에서

환자들을만난다

수술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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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픈 몸이 나아지게 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간호사다

누군가 내게 직업을 물어보면 같이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병원의 어느 파트에서 일

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수술실에서

일해요 라고 답한다 그러면 수술실에서

일하는것무섭지않나요 라던가 피보는거

징그럽지않나요 라는질문이이어지곤한다

그러나나는수술실에서일하는것이즐겁다

징그럽지도피를보는것또한무섭지않다

대학교 때 좋아하지 않는 과목 중 하나는

해부학이었다 인체의 모형과 그림을 두고서

무작정 외우라고 시험을 보는데 어찌나

재미가없던지 이걸다외워서어디에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없던해부구조가수술실에서일하면서뼈

근육등여러가지구조들이잘보인다 또한

무시무시한 도구도 많이 있는데 저 도구는

어디에쓰는것인고 라는궁금증과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신규 때는 수술실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재미있었다

변보라

57수술실 특집

이런해부학구조들이반복적인행동과잘못된

습관등으로인해변형되고질환이되어통증이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을 자르고 깎고 때로는

붙이고 필요한조직을이식하며고정하고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과정과 바로잡아지는

과정이좋다

환자들이어떤직업 나이 사연을가지고있든

아픈사람이낫기위해간절한것은동일하다

그렇기때문에그들이수술을통해서잘낫고

자신의삶으로돌아가는것을보는것이좋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협동이

필요하다 나는병원이라는몸속에서협동하는

기관의하나로병원이원활하게움직이기위한

도움을준다 이렇듯누군가에게도움을줄수

있는직업을가진사람이라는것에큰자부심을

갖는다 오늘도 나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수술실에서환자들을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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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수술실에서 원장님을 도와 수술에 참여하는

스크럽을 담당하고 있다 학창시절 의학드라마를

즐겨봤지만 내가 수술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곤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었다 드라마에서 본 수술실의

모습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터라 처음 친구의 권유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산만하고 덜렁거리는 성격을

보유한나와는절대맞지않을것이라는생각했고일에

대한 걱정 반 두려움 반이 있었다 일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이많았지만활동적이고스피드한것을좋아하는

나에게는 잘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점차 들었고

그러다보니10년째~ing다

내가 좋아하는 수술이 있다면 단연코 ORIF(open

reduction internal fixation)수술이다 이 수술은

<개방성골절> 이라는 수술인데 수술부위를 열어서

골절된 뼈를 직접 보고 맞추는 수술이다 여기서

여러 조각으로 부러져 있거나 으스러져 있는 뼈들을

가지런하게 맞춰지는 과정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희열감이 든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원장님께 필요한 나사를 드라이버에 꽂아 드릴 때

속도가맞춰지면서척척진행되는것에재미를느낀다

좋아하는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설레는 반면

어려운 수술이나 처음 들어본 수술을 들어갈 때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어떤

수술을 들어가게 될지 긴장과 설레임이 공존한다

그래서 주문처럼 수술 중에 아무 실수 없이 무탈히

지나가게해주세요라고기도하며출근한다

돌이켜 보면 수술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내가

수술실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단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극복하는등수술실이아니면다른곳에서는

일할 엄두가 나지 않는 나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항상출근하면팀원들과의케미가좋아즐겁게일할수

있어서기분이좋아진다 우리팀원들은서로

부족한점들을잘보완하고비난보다는

격려를아끼지않아배울점도많으며

든든하고자랑스럽다

서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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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환자로

들어가도어떻게생겼는지살펴볼겨를이없었을그런생소한

곳일것이다 그렇다면수술실은어떤곳일까 내가수술실을

처음접하게된건실습을하기위해갔을때이다 수술실의첫

인상은정말차가운공간이었는데세균활동을방지하기위해

항상에어컨이낮은온도로켜져있어추웠고하얀방가운데

덩그러니있는수술용침대와천장에커다란무영등 몇가지

의료기구들 잘 정돈되어 있는 수납장이 전부라 이러한 점

때문에깔끔한공간이오히려더차갑다는인상을주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지켜야할 점들과 주의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처음 겪는 장소에서의 첫

사회생활이라 그런지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실수하지

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는나에게더욱더어렵고차가운

공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겪어보니 그런

인상은점차바뀌게되었는데그이유는어리숙하고불편했던

일들이이제는익숙해진점이큰요인인것같다

수술실에선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하며

춥지만 수술복만 입을 수 있고 신발도 수술실 안과 밖에서

신을신발이따로구분되어있다 이외에도지켜야할규칙들이

몇가지 있는데 대부분감염예방과관련되어있으며수술을

받는 환자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당연하다 생각하며

근무를하고있다 어떻게보면불편할수있는이런규칙들을

환자를 위해 당연하다시피 생각하며 근무하는 수술방

직원들이수술방의차가움과다르게따뜻하게만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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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
수술방만의 매력을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타

부서는 동료들이 같은 일을 따로 나누어 하지만

수술실은각자가맡은서로다른포지션에서환자

치료라는목적을갖고다같이일하는것이다 작은

수술 하나에도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데 각자가

맡은업무를다같이하다보면마치교향악단에서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에 속해

있는 기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 차갑지만

따뜻한곳 그곳이수술실이다

61수술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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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에모두들감기조심하세요

추위를뚫고나오는새싹처럼봄의기운으로힘차게오늘도일하는

수술팀 우리들을 응원합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입사한지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생소하기도

했지만 팀장님을 비롯하여 예쁘고 선한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서로

양보하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입사 멤버 모두가 지금까지 같이

지내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리며 저 또한 여기의

일원으로함께지냄에자부심을느낍니다

물론어떤일이든지 누구든마찬가지겠지만저역시때로는힘이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요

지인의 소개로 훌륭하신 차민석 원장님과 인연이 되어 수술팀에

합류하게되었는데새로운일이라걱정도많았지만잘적응할수있게

도와준샘들에게다시한번감사함을느낍니다 앞으로도처음처럼

맡은일에충실하며아들같고 딸같은우리샘들과함께오랜시간잘

지내보려고합니다

예쁜 우리 샘들 부족하지만 지금처럼 잘 인도해 주세요 봄 향기

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도하며 우리 수술팀의 모든 샘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월의끝자락에이경민여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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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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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은 써전(Surgeon)에게 전쟁터와 같은 곳이며

특히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지요 환자가

인계되어수술실로들어오고수술을잘마치고나가는

순간까지 모든 구성원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획된

수술을 안전하고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실은 구성원 간의 조화 역할의 분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향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며 근무시간도 응급수술이 있는 경우 급격히

늘어 피로도가 높은 구역입니다 그러나 수술의 개수

수술시간의단축 수술후상처감염률 재수술빈도의

감소 등 여러 결과치에 의해서 수술실은 평가받게

되며 이런 수치를 통해 좋은 수술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여타 수술실과 다르게 거의

모든 환자가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를 이용하여

수술하고 수면유도를 시행하여 환자의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마취과 원장님의 싸늘한 주사한방에

마취가 되고 자리를 잡으면 스르르 잠이 들게 되죠

수술에사용되는모든기구 도구는최고급사양입니다

또한 원내 상처감염 재수술 빈도는 1% 이하의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절개부위가 작고 수술

후 적극적으로 통증조절을 하여 수술 후 통증이 적은

병원으로도이름이알려져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뚝딱 뚝딱 뭔가를 만들고 고치는

자동차정비공이나전기수리공같은직업과비슷하게

소개되는데 저희는 엔진이돌아가고있는자동차 전기

두꺼비집을 내리지 않은 채 수리하는 업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수술을진행하며그렇기에더더욱써전에게

수술실구성원들의도움이필수적입니다

수술실은 개업한 이래 3년간 구성원이 가장 적게

바뀐 부서이기도하며 오래되다보니 손발을 척척 잘

맞추고 수술장에서 몸 한번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는

공간이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수술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수술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업 이후 4월 26일 까지

4989개의 수술과 시술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사고

없이잘돌아가고있는수술실에지면을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수술실은
써전(Surgeon)에게
전쟁터와같은
곳입니다
글김진수병원장

수술팀

편정아 팀장
강은지
김정현
김혜림

변보라
서현화
이경민
이영업

이지원
정아미
한희
황호준

김혜림
최유빈

65수술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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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
증량기 6개월, 감량기 3개월

체지방

체지방

13.3kg

10.5kg

체지방

47.3kg 7.9Kg

# 체중 및 체지방 변화

체중
증량 전

증량 후

감 량

체중

체중

50kg

53kg

# 감량기 하루 식단(4주)

아 침

고구마 
100g

고구마 
100g

오트밀 
30 ~ 40g

프로틴
파우더 35g

견과류 
1팩 (28g)

점 심
(2회)

저 녁
(2회)

간 식

닭가슴살 
100 ~120g

닭가슴살 
100 ~120g

아몬드
브리즈 1팩

# 바디 프로필 계획
감량기 식단은 하루 총 고구마 500g, 닭가슴살 제품 500-
600g, 견과류 28g 를 여러 회에 걸쳐 나누어서 먹는 걸로 
하고 상황에 따라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은 오트밀로 
변경하거나 닭가슴살은 프로틴파우더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어요. 이후 한 달 정도 간격으로 탄수화물 
총량을 조금씩 줄였어요.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을 세웠기에, 식단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단 운동을 최대한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였어요. 감량기 중반까지는 평일에도 탄수화물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은 계획보다 추가로 먹고, 주말에는 
정해진 식단 외의 음식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하였어요. 
후반에는 주중 주말 모두 식단을 완벽하게 지키는 대신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 총량을 1200kcal 이상으로 설정하였어요. 
운동은 평일에는 아침 공복유산소 35분 (러닝), 저녁 
웨이트 50-70분, 저녁 유산소 30-60분 (스텝밀, 트레드밀, 
실내자전거)을 매일 하였고 주 2-3회 정도는 점심시간에 
30분정도 계단을 오르거나 걷거나 복근운동을 하였어요. 
주말에는 평소에도 즐기던 장거리 자전거나 등산을 마음껏 
하였고, 그래도 기운이 남는 날은 웨이트를 추가로 하였어요. 

# 바프 준비에 도움이 된 다양한 운동 경험들
러닝, 자전거, 등산이 감량기 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평소에 
하던 아침 러닝은 감량기 때 공복상태로 바꾸어 시행하면서 
체지방감소 효과가 좋았어요. 대신 공복운동은 긴 시간 하는 
경우 근손실이 오게 될까봐 공복러닝을 35분 이하로 제한해야 
했어요. 주말에는 야외자전거를 40-60km정도 타거나 높은 
산을 등산하였는데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주말에 적절히 
치팅을 해도 체중감량 추세에 지장이 없었어요. 

# 바프운동 VS 취미운동
바프를 위한 운동의 매력은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고 특별한 
준비나 장치 없이 체육관에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 그리고 운동이 끝났을 때 나는 스스로를 이겨낸 
멋진 사람이라는 기분을 갖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제가 취미로 하는 운동들은 대부분 야외운동들인데요.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의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얻는 신나는 마음,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과 상쾌함에 기운이 충전되고 힐링되는 
기분, 내가 원하는 운동을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한다는 
자유로운 느낌들이 매력이에요. 

67바디 프로필 도전기

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영상의학과의사이은채입니다

저는이병원에서

CTMRI X ray영상의

정확한판독과초음파

검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 바디프로필 도전 계기
사실 처음에는 바디프로필을 찍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30-40세 
이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기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에 대비하여 
골격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웨이트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목표하는 
골격근량에 도달하기 위해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도 불사하고 증량을 시행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골격근량 증가속도가 더디어졌고, 인바디의 골격근량 
수치증가나 스스로 들 수 있는 바벨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때 PT 코치님께서 바디프로필을 목표로 감량을 
시도하게 되면 그동안 노력해서 만들어진 근육이 보이게 되면서 좋은 자극이 될 것이고, 
감량기 이후 다시 증량할 때에 빠른 골격근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해 
주셨고 이에 감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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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

100 day

체중

체지방

50kg

28%

체중

체지방

45kg

20%

# 체중 및 체지방 변화

# 바디프로필에 도전하게 된 동기
활동적으로 하는 스포츠들을 위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운동은 좋아하는데 웨이트에 대한 흥미가 없었어서 처음에는 흥미를 갖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나 선수들의 재활에 웨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것을 토대로 ‘나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 물리치료사가 생각하는 건강한 바프란?
물리치료사는 몸에 대해 공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굶어서 뺀다는 
생각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 이상의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바프 촬영 후 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사실 딱히 유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웨이트랑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꾸준히 해주면서 행복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웃음). 

# 2023년 계획과 목표
올해는 웨이트를 더 열심히 하고 근육량을 늘려서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과 물리치료사로써 환자나 선수들에게 더 정확하고 안전한 재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식단관리

주로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습니다. 고구마가 지겹거나 
밥을 먹고싶을 때는 곤약밥으로 
대체해서 먹었습니다. 
닭가슴살 섭취가 어려울 경우 
프로틴바나 단백질 쉐이크로도 
보충했습니다.

69바디 프로필 도전기

안녕하십니까

저는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일하고있는물리치료사

박시은입니다

사실이번에

100%만족할만한결과는

못내서조금쑥스럽지만

재밌게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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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개원 멤버로 함께한 계기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의학 병원이라고 칭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여건이나 제도적인 것들 혹은 그 구성원들의 의지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지속적이지가 못한 게 현실인데요. 병원 원장님들 이하 저희 구성원들이 
‘아! 이분들과 같이 일하면 내가 생각 하는 제대로 된 스포츠의학을 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가졌던 그 생각과 모습들이 지금도 
그대로이시고 오히려 더 좀 과해지시긴 했는데요(웃음). 이런 부분때문에 
세종스포츠정형외과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Q. SPC(스포츠퍼포먼스센터)가 하는 업무 
스포츠재활이나 스포츠의학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면 손상 이후의 선수들 혹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뛸 수 있는 수준까지 기능적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SPC에서는 손상을 경험한 
엘리트 선수나 일반인 동호회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있는데 그 수준까지 
만족하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내가생각하는

제대로된스포츠의학을

해볼수있겠다라는기대감으로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오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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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現) 세종스포츠정형외과 SPC 실장
• 現)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RKATA) 이사, 학술위원
• 국제축구연맹 FIFA인증 선수트레이너 
  (FIFA Diploma in Football Medicine)
• 前) 대한스포츠의학회(KSSM) AT관리위원
• 前) KT Sonic Boom 프로농구단 수석트레이너
• 대한스포츠의학회 정회원(KSSM)
•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정회원(RKATA)

71원내 랠리톡

Q. 기존의 재활 방법 VS 새로운 재활 방법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고 스포츠 재활을 공부하거나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피부로 느끼기엔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프로토콜을 많이 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집도의의 정확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수술이라도 환자 
개인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활에 관련된 선수를 케어하는 
원장님과 저희들 그리고 모든 분들의 논의를 통한 일치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퍼런스도 하고 다른 학회에 참석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활방법은 당연히 
원장님들과 상의하고 프로그램 프로토콜을 수정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선수트레이너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선수트레이너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티비에서 보는 유명한 선수들을 직접 
본인이 케어하고 피부를 맞닿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팀 스포츠 시스템은 
종목마다 다르지만 아직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한화의 이지풍 트레이너가 [뛰지 마라 지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는 선수 트레이너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책제목과 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빨리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지쳐서 못 뛰고 걷는 것도 못합니다. 선수 트레이너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불합리한 것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CENTER

SPORTS
PERFORMANCE\



조동현, 조성민 사진 = KBL

Q. 농구 트레이너가 된 계기
제가 어렸을 때는 마지막 승부, 슬램덩크 같은 농구관련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구를 즐겨하면서 대회도 많이 나가고 
상도 탔었습니다. 그런 과거력 때문에 ‘선수들과 가까이 접하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농구라는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
농구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격렬한 운동입니다. 에너지시스템을 쓰는 것이 
레슬링과 같은 레벨에 있는 종목인데요. 또한, 신장의 유리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라서 좋아합니다.

Q.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는 말에 대한 생각
아이버슨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웃음). NBA 말고도 
제가 처음에 KTF 매직윙스 팀에 들어간 첫해, 바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인상 깊게 본 선수가 상대팀 모비스의 양동근 
선수입니다. 아마 실제 키가 180cm도 채 안 될 텐데, 그 체구에도 엄청난 
파워와 농구기술이 정말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결국 그 선수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경기 때 패배했는데요.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이다’라는 
말 충분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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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는신장이아닌

심장이다라는말

충분히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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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종목에 비해 부상이 많은 이유와 부상 부위
아무래도 컨택 스포츠이기 때문에 뛰고 점프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몸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한 경기 끝나고 나면 선수들의 
팔이나 몸에 손톱자국으로 된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지할 때 발을 밟는 것들로 인한 급성 발목 부상이 많은데요. 실제 통계를 
봐도 농구에서는 발목부상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릎 부상이 좀 
많게 일어나는 것 같고 생각보다 상지손상은 좀 적은 편입니다.

Q. 농구에서 선수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예전에는 십자인대 수술이나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됐을 때 수술하고 
나서 복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의학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활방법이나 선수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보급 되고 발전돼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는데요. 오래 전 양희승 선수 정도가 복귀를 해서 
그나마 커리어를 좀 이어 갔었던 것 같습니다.

Q. KT 소닉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아무래도 가장 열심히 했던 선수들이 기억나는데요. 지금은 모비스 
감독하고 있는 조동현 감독이 몸 관리도 잘하고 연습도 징그럽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KGC에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선수는 제가 
팀을 맡은 뒤 신인 선수로 왔었는데 처음에는 유연성도 많이 떨어지고 
운동능력이 좋은 편이 아닌 선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슈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나머지 선수들도 아직까지 다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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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사선사란?
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영상의학과 팀장 송창배 입니다. 방사선사는 영상의학과에서 일하는 
선생님입니다. 의료영상은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검사하려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그 기술을 학문으로 배우고 터득해서 장비를 통해 검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의사와 환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방사선사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영상의학과로오시면

저도원장님들처럼

환자분의만족도를

최상으로높일수있게

최선을다해서

검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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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사선사로 진로를 정한 이유
아버지께서 평생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몇 년 전에 
퇴임하셨는데요.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했고 그러다 보니 병원은 제게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영상의학과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요. 이것저것 장비도 만져보고 의사 
선생님이 X-ray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아직도 인상 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좋았던 기억이 제가 방사선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영상검사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모르는 심각한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단을 
빨리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그만큼 완치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검사에서 질환을 발견하게 
된 환자분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러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 뿌듯했고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본인만이 갖고 있는 직업병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가족을 따라갔을 때 X-ray 
장비나 CT, MRI가 무엇인지 어느 회사 제품인지 
꼭 확인합니다. 대놓고 물어 보진 않고 문이 열릴 
때 고개만 쓱 내밀어서 장비를 살피거나 안내문 
같은 것을 꼭 확인해서 ‘우리 병원보다 안 좋은 
장비네?’라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아내가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X-ray실 문이 닫히는 찰나에 
장비를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Q. CT와 MRI 장비의 차이점
환자분들도 참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CT는 
방사선을 이용하며 골격이나 장기를 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MRI는 방사선이 
없고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인체에 있는 수소 원자를 
이용해서 신호를 받아서 검사하는 원리인데요. 
근육이나 힘줄, 인대. 이런 연부조직도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것이 무조건 MRI가 
CT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변에 따라서 MRI가 더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고 
CT가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원장님이 판단해서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검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Q. 1.5T MRI 와 3.0T MRI 설명
T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라고 해서 자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보통 1.5T, 3.0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자장의 세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로 영상의 대조도랑 해상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대조도와 해상력이 

좋아지면 인체의 더 미세한 구조물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데요. 영상 정보의 정확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Q.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장점
다른 병원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에 따라서 정해진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변동없이 정해진 
검사 방법대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우리 병원으로 
이직하고 놀랐던 것이 부위에 따라서 검사항목도 
다르고 그 부위에 있는 인대 방향이나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도 검사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는 점입니다. 
검사 항목이 타병원과 다르게 다양해서 놀랐고요. 
경력이 오래된 저도 다시 공부하고 배우면서 새로운 
검사방법을 익히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검사방법을 통한 정확한 검사결과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Q.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께 한마디
우선, 원장님들께서 너무 유명하세요. 제가 여러 
원장님들을 뵀지만 정말 진료도 잘 보고 수술도 
잘하는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영상의학과로 오시면 저도 
원장님들처럼 환자분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 원장님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판독을 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Radiology
technician
Radiology
technician
RadiologyRadiolo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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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  김진수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김상범 원장
●   스포츠퍼포먼스센터 MPC 
  이동욱 팀장

원내교육

병원연혁

환자통계

선수통계

학회·교육·발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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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정형외과 연혁

79병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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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통계

81환자 통계

선수비율



82 PART 04          INFOGRAPIC

선수 통계

배드민턴 58

핸드볼 52

펜싱 32

테니스 31

체조 31

근대5종 24

피겨 23

레슬링 19

수영 17

쇼트트랙 16

스쿼시 16
복싱 16

스피드스케이팅 15

격투기 14

역도 12

아이스하키 12

씨름 11

높이뛰기 3

검도 3

롤러스케이트 3

컬링 3

윈드서핑 2

투포환 2

근대3종 2

다이빙 2

승마 2
요트 2

세팍탁크로 1

스키점프 1

암벽 1

투척 1

싱크로나이즈 1

웨이크보드 1

장대높이 1

줄넘기 1

크로스핏 1

루지 1

플로어볼 1

83선수 통계

탁구 10

마라톤 10

우슈 10

볼링 9

소프트볼 8

클라이밍 7

미식축구 7

하키 7

스키 6

체조 6

사이클 5

사격 5

하키 7
풋살 5

봅슬레이 5

창던지기 4

댄스스포츠 3

스노우보드 3

철인3종 3

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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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JULY

OCTOBER

농구의학컨퍼런스 발표
: 김진수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리옹 생티 정형외과 센터 2달간 연수
: 차민석 병원장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제51차 정기심포지엄 발표
: 김진수 병원장

2022 한국리틀야구연맹 의무위원회 부상방
지 및 재활클리닉 발표
: 금정섭 병원장

22. 07. 02

22. 10. 03

22. 07. 10

22. 10. 11

연수 학회

학회 학회

&':#=>?!&; % @ %ABCD

2022.07~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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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SEPTEMBER

NOVEMBER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제61차 추계학술대회
: SPC 장원봉 실장 발표, 김진수 병원장 발표, 
김상범원장 최우수연제상 수상

싱가포르 국제 스포츠 의학 심포지엄 
INSPIRE 발표
: 김진수 병원장

2022 K리그 의무위원회 세미나 발표
: 김진수 병원장

ESS 운동과학전문가 자격연수 강연
: 김진수 병원장

2022 K리그 주치의세미나 참석 
: 김진수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9월 Regular webinar 강연
: 금정섭 병원장

22. 10. 17 22. 11. 08 22. 11. 27

22. 08. 08 22. 08. 23 22.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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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제52차 정기심포지엄 
발표, ‘올해의 스포츠의학 의사’ 수상
: 김진수 병원장

LA Dodgers 부수석트레이너 
Nakajima Yosuke 초청 오픈토론회
: SPC, MPC

재활 및 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한우솔 원장, SPC, MPC

재활 및 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한우솔 원장, SPC, MPC

2022우리야구컨벤션 발표
: MPC 이동욱 팀장

22. 12. 0422. 12. 03

23. 02. 1023. 01. 06

22. 12. 09

DECEMBER

2023
JANUARY

FEBRUARY

원내 컨퍼런스

재활 및 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한우솔 원장, SPC, MPC

23. 02. 03

학회 학회

MARCH

학회참가 학회참가

학회 원내 컨퍼런스

ESS 운동과학전문가 자격연수 강연
: SPC 장원봉 실장

KBO 2023 NEXT LEVEL TRAINING 
CAMP 교육
: 금정섭 병원장

카타르 AFC medical conference 참가
: 김진수 병원장

2022우리야구컨벤션 발표
: 금정섭 병원장 

2022 AAC3 컨퍼런스 개최 ESS 운동과학전문가 자격연수 강연 
: SPC 장원봉 실장

23. 02. 2123. 02. 18 23. 03. 07

22. 12. 12 22. 12. 10 22. 12. 15

강사

강사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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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컨퍼런스

대한스포츠의학회 제62차 춘계학술대회
: 금정섭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김상범 원장 
참가, 김진수 병원장, 최태석 실장 발표

재활 및 도수치료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한우솔 원장 SPC, MPC

R-KATA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AT자격연수 강연: SPC 박지환 팀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초음파 
Instructor 참가
: 김진수 병원장

KSES(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2023 참가
: 금정섭 병원장

23. 03. 2623. 03. 17

23. 04. 2323. 04. 17

23. 03. 31

MAY

학회참가 학회참가 학회참가 학회참가

2023년 AFC/KFA 지도자 강습회 발표
: 차민석 병원장

R-KATA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AT 자격연수 강의: 금정섭 병원장

KFAS 2023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김진수 병원장, 
김상범 원장

23. 05. 01 23. 05. 13 23. 05. 19

강사

학회 학회

APRIL

재활 및 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한우솔 원장 SPC, MPC 

2023년 AFC/KFA 지도자 강습회 발표
: 차민석 병원장

재활 및 환자 리뷰 
: 금정섭 병원장 SPC, MPC

23. 03. 31 23. 04. 08 23. 04. 14

강사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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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leg pain 
after ankle surgery: 
Venous insufficiency
발목 수술 후 하퇴부 통증 정맥부전

Kim Jin Su, MD, phD
Kim Sang Bum, MD
Cha Min Seok, MD

&':#=>?!&; % @ %EFGH

92 PART 04          INFOGRAPIC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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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ortuosity angle on 
CFL MRI and Stress view
자기공명의상(MRI) 사선 관상면 촬영을 통한
종비인대의 비틀림 측정과

부하 방사선 촬영의 결과비교

Kim Jin Su, MD, phD
Kim Sang Bum, MD
Board Certified Specialist in Sports Medicine

94 PART 04          INFOGRAPIC

&':#=>?!&; % @ %EFGH 대한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연제상 수상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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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GH

연세대학교체육교육학과 세종스포츠정형외과스포츠퍼포먼스센터팀장이동욱

세종스포츠정형외과김진수병원장외3인

Functional Evaluation 
using Center of Pressure 
between Chronic Ankle 
Instabillity and Health Contral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와 대조군 간
압력중심점을 이용한 기능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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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2023 3 | Ankle | MBO Protocol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임효규 임지선

2023 3 | Ankle | Achilles Repair Protocol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이동욱 서민영

2023 3 | Ankle | ANS Excision Protocol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정수용 이재영

2023 4 | Ankle | 최신 ankle
Rehabilitation Exercise Practice 실습

이근옥 이지현

2023 4 | Shoulder | SLAP Repair Protocol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이해주 박시은 지현준

2023 4 | Shoulder | Bankart Repair Protocol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김준수 신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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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SPECIAL

●  아킬레스건염
●  아킬레스건 파열
●  관절연골병변에 대한 치료
●  “OCD 라고요?”
●  회전근개파열
 
  

스포츠의학회

●  소개 

●  연혁
●  대한스포츠의학회 
  22대 회장 박진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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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

의 학

대한민국스포츠의학이

계속해서발전하여

스포츠국가경쟁력이높아지고

모든국민들이보다건강하고즐겁게

스포츠를즐길수있도록

학회원과같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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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대한스포츠의학회는계간지인 Korean Journal of Sports Medicine(Korean J

SportsMed KJSM)을발행하여스포츠의학분야의연구결과와임상실습을보급

하는플랫폼역할을합니다 이저널은스포츠의학의광범위한주제를다루는원

본연구기사 리뷰기사 사례보고서등을게시합니다 연구및교육을촉진하는것

외에도사회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정부기관및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일반인 특히어린이와청소년의신체활동및스포츠참여를촉진합니

다 또한운동선수 코치및부모를위한교육자료및리소스를제공하여스포츠

관련부상을예방하고안전하고건강한스포츠참여를촉진하도록돕습니다

포 츠
회

대한스포츠의학회소개

스포츠 의학의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

1982년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를시작

으로연구 교육및임상실습을통해한

국의스포츠의학을홍보하고발전시키

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한스포츠

의학회는의사 연구원 교육자를포함

하여 4000명 이상의전문가가회원으

로있습니다 현재생활스포츠의확산

전문스포츠에대한관심증대 스포츠

산업의성장으로스포츠의학이크게주

목받고있습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의주요목표중하나

는스포츠의학분야의전문가들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학

회와회의 세미나및워크샵등을매년

진행하며 회원들이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공유하고해당분야의주요전

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새로운연구프로젝트및임상

실습의개발로이어질수있는네트워

킹및협업의기회를제공합니다

111스포츠의학

스포츠의학인증전문의
전문과목별현황

(2022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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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2010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로창립

대한스포츠의학회지로발간결의

FIMS(국제스포츠연맹)가입

대한스포츠의학회지
정기간행물등록(문화공보부)

88서울올림픽기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Med 등재선정

스포츠의학3판번역서출간

스포츠의학필드매뉴얼출간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MOU체결

스포츠의학4판번역서출간

한국반도핑위원회(KADA)MOU체결

대한체육회(KOC)MOU체결

1982 02

1984 05

1984 10

1985 08

1988

2010 11

2011 05

2012 10

2016 01

2016 03

2017 06

2017 08

2017 09

2017 10

2018 03

2018 10

2019 01

2019 02

2019 03

2019 10

진천선수촌개촌기념스포츠의학심포지움

대한핸드볼협회(KHF)MOU체결

대한프로축구연맹(K league)MOU체결

대한스키연맹(KSA)MOU체결

대구스포츠의학심포지움

평창동계올림기념
Sport Medicine Summit Congress개최

대한수영협회(KSF)MOU체결

대한빙상경기연맹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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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20

제5차한일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개최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KATA)
선수트레이너(AthleticTrainer)배출

제5회아시아스포츠의학연맹학술대회개최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학술지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학술지선정

대한복싱협회MOU체결

한국야구위원회(KBO)필드닥터모집

한국도핑방지위원회협동심포지엄개최

대한민국농구협회(KBA)MOU체결

스포츠의학제5판출판기념식

유청소년축구선수과사용예방
가이드북출간

천안아산스포츠의학심포지엄

제1차한일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합동학술대회개최

ACSMWorkshop공동개최

스포츠의학분과전문의제도시행

제5회환태평양국제학술대회개최

2000 06

2002 01

2002 09

2003 09

2006 12

2020 06

2021 07

2021 10

2021 11

1990 09

1997 06

1998

2022 07

2022 10

대한아이스하키협회(KIHA)MOU체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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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형외과에서도 어깨를 전공한 이유
일단 의사를 서포트하는 과는 하고 싶지 않았고요. 
내과 계열은 주로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많아서 좋아
져도 완전 쾌유가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일반 외과도 암 수술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형외과
를 갔더니 병동 분위기가 아주 밝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치료돼서 돌아가고 다
시 일상생활을 하더군요. 내과 계열은 삶의 양을 결
정한다고 하면 정형외과는 환자의 삶의 질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과인데요.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분야를 
하고 싶어서 정형외과를 먼저 택하게 됐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어깨 분야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었
는데 거기에 저도 같이 시류를 타서 전공하게 되었
습니다.

Q. 끊임없는 연구와 눈물 발표의 원동력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환자로부터 배우는 지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해야 
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같
이 사용해야 우리나라 의학이 발전하고 나아가 세
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에서 이

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수술 시연도 많
이 보여주고 수술 테크닉도 얘기해 주고 그것에 대
한 결과를 논문도 쓰면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다 
똑같이 오픈돼서 무슨 환자를 보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거 하고 나면 그다음 것도 
개발해서 쓰면 돼요.” 

Q. 대한스포츠의학회 소개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약 4천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
는데요. 인증 전문의라고 해서 스포츠의학계에서 전
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사 750분을 보유하고 있
는 아주 큰 조직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학생 등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조직
이고요. 연수강좌를 진행하고 스포츠의학 전문가들
을 양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우
리들이 스포츠의학 전문의들을 참여시켜서 국가 대
표나 작은 모임의 스포츠 단체 선수들을 보호하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학문을 
공부하는 공유하는 학회입니다.

115스포츠의학

Q. 국내 스포츠의학의 수준
우리나라는 거의 최고의 지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의무위원은 역대로 북구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IOC에서도 한국의 스포츠의학 수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위원회에 우
리 선생님이 들어가게 됐어요. 게다가 스포츠와 스
포츠의학이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생님들
이 우리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하시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배우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저희 생각에는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
들과 어깨를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는 지금도 야구를 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입니다. 특히, 오승환 선수는 자신의 몸 
관리를 너무도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요. 그동안 오
승환 선수가 저에게 세 번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나 지금이나 손상을 받고 다치고 치료받는 것만 중

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불혹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지금도 본인이 해야 할 훈련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라고 말
하기 보다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주치의로 기억에 남는 
순간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 받을 때 현장에도 있었고 금
메달을 딴 양궁에도 있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올림픽 야구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에서 9회 3 대 
2로 이기고 있었지만 원아웃 만루 위기 상황에서 
“이야 이 난국을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역전패를 당할 뻔한 것을 더블플레이로 지키면서 
우승하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억으로 남
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Q. 교수님이 생각하는 명의의 조건
명의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참 모든 분
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
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뭐가 힘든지 
찾아서 고쳐드리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다시 환
자들과 동료 의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명의가 되
는데 가장 좋은 조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
제나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Q. 세계견주관절학회 한국 개최를 달성한 뒤 다음 
목표
2016년도 제주도에서 진행할 때 70여 개국에서 약 
2천여 명이 오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10대 컨벤
션 중 하나였는데요.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후원을 
해주신 덕에 저희가 성대하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목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학회 사람들 모두의 
욕심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학회
를 가면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그 학회에 발표하려
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나라 학회에서 발표하고 싶어 하게끔 세계적인 학
회가 되는 게 저희들의 다음 목표입니다.

제가알고있는지식과

환자로부터배우는

지식을혼자만

갖고있는것보다는

모든사람에게

공유해야된다는

마음이컸습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야구 대표팀과 박진영 원장

인터뷰 영상 보기

박진
영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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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의Expert Opinion

아킬레스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강한 건으로 걷거나, 달리거나, 점
프를 할 때 종아리 근육의 힘을 뒤꿈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
무게, 종아리근육의 힘을 받으면서 장력을 견뎌야 하는 위치이죠. 그
런데, 이 아킬레스건의 중앙부 섬유는 꼬임이 일어나며, 뒤꿈치와 
종아리 근육으로부터 기시하는 혈관이 가장 얇아지는 부위라 허혈
(ischemia)이 잘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이런 취약한 부위에 반복적인 
힘, 외상이 가해지게 되면, 건의 변성이 일어나거나, 퇴화가 일어나면
서 아킬레스가 아프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염(tedinitis)으로 불리지만, 염증세포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건세포의 퇴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며, 아
킬레스 건병증(tendinopathy)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 외에도 아킬레스건 단축이나, 평발이 있어 뒤꿈치 
축 변화가 있는 경우 아킬레스에 더 많은 장력, 꼬임이 발생하여 아킬
레스건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운동을 많이 한 후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아킬레스 주변이 붓
거나, 만졌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발생초기에는 운동전후 가벼운 통
증이 있으나, 심해지면 운동중에도 통증이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
킬레스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아킬레스를 만졌을 때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거나, 주변에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아킬레스부건
(paratenon)이라는 막에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이
싱과 진통소염제가 도움이 됩니다. 

아킬레스건염이란

아킬레스건염글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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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관계된 
아킬레스통증

운동과 관계없는 
아킬레스통증

01 02운동량을 1/2로 줄인다. 

충격흡수가 좋은 신발인지 확인한다. 

Alfredson을 매일 70개 이상을 시행한다.

운동직후 아이싱을 한다. 

4주간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한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시행한다.

종아리 마사지를 하고, 전신 스트레칭을 해준다.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루에 50개씩 한다.

4주간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한다. 

)JKLJM%NOPKQRS%TU%%8((9:;(<=-

아킬레스건염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1)비부착성 아킬레스건염(Non insertional

Achilles tendinitis)과 2) 부착성 아킬레스건염(Insertional Achilles tendinitis) 두 가지

로나누어집니다 이번에알아볼것은 1) 비부착성아킬레스건염즉아킬레스의중간에

발생하는통증에대한것입니다

DOCTOR SPECIAL

아킬레스건염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건조직이 퇴행화 된 경우, 
힘줄을 당겨서 자극을 하게 되면 재생이 일
어나게 됩니다. 보통은 15초 이상 최대한 당
겨서 아킬레스건에 부하가 가고 당겨지는 느
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효
과가 알려진 것은 Alfredson 운동 방법입니다.
 

스텝퍼 위에서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도록 뒤
꿈치를 내리는 방법을 뒤꿈치 내리기(heel 
drop)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충분히 늘어나
서 10초이상 당겨지도록 하고, 15-25회씩 
3세트 반복하고 약 3개월정도를 지속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아킬레스건염을 Tendinopathy 
Continuum(Jill Cook)이라는 원칙을 따라 치료합
니다. 아킬레스건에 적절한 부하를 주고 적응과정
을 거치면서 강화를 하면 정상적인 힘줄을 잘 유
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스건에 과부하
(overload)가 걸리면 급성으로 붓고 아픈 반응성 건
병증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과부하를 
조절하고,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지
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거나, 조직의 부분 파열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면 점차적으로 조직이 퇴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킬레스 스트레칭, 종아리근
육의 강화, 주변 하체 근육 강화 등을 시행하여 치료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퇴행성 건병증이 발생하면 다시 원래의 상
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최근에
는 적절한 부하의 조절과 치료로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은 부하의 차폐(stress shield)입니
다. 만약 아킬레스에 통증이 생겨 목발보행을 시행
하거나 전혀 부하를 주지 않게 되면, 부하의 차폐가 
발생하여 손상이 있는 조직이 더 심한 변형을 일으
키고 재생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Alfredson 스트레칭

아킬레스건염치료방법과잘낫지않는경우

건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 비체중 목발보행이나, 장
기간 부목고정 등은 이제 시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잘 낫지 않아 병원을 방문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으로는 체외충격파요법(ESWT), 소염주사제치료
(PDRN), 아킬레스와 부건사이에 용액을 주사하
는 Volume Therapy 등을 시행할 수가 있으나 모
두 치료의 성공률은 2/3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정
말 잘 낫지 않는 경우는 아킬레스를 싸고 있는 막을 
관절경으로 제거하고, 퇴행화 된 아킬레스를 소작
기(radiofrequency)를 이용하여 자극하는 치료, 아
킬레스건 내로 과증식된 미세 혈관을 막아주는 미
세동맥색전술(TAME), 아킬레스와 부착한 족척근
(plantaris)를 제거하는 수술, 엄지발가락 힘줄과 그 
근육을 옮겨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아주 신중
해야 합니다. 수술도 아킬레스건염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Tendinopathy Continuum
을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킬레스건
Achilles tendon

가자미건
Soleus

스트레칭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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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
Achilles tendon

가자미건
Soleus

비복근
Gastrocne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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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파열
(!";&?$

글 김상범수술설명영상

아킬레스건파열이란

이번에 소개하고 있는 주제는 운동 후 발생한 중간부위 아킬레스
건 파열 (주로 아킬레스건염을 경험한 적이 있는!)이고, 그에 관련
된 수술 및 재활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킬레스건은 반복적인 
높은 부하를 받을 때 손상 받기 쉽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을 당
하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대다수가 이전 아킬레스건염의 증상
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킬레스가 시큰거린다, 오래 
걷거나 운동 중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운동을 중단했다, 운동 
후 아킬레스 통증 및 부종이 있다, 아킬레스건염으로 병원에서 치
료받은 적이 있다.  등등… 저도 역시 같은 경험을 해봤고요. 이런 
환자들 중 운동 시 수상을 당했다면 보통 중간부위 아킬레스건 파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열상, 좌상 (날카로운 물질에 베
이는 상처) 또는 외상 (둔기에 의한 타격)에 의해 아킬레스건이 파
열되는 경우, 자가면역질환 병력 (강직성 척추염, 골 부착부 건병
증)을 가지고 있어서 종골 부착부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경
우, 수술 이후에 아킬레스건이 재 파열되는 경우 등 다양한 기전
들이 있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수술의 방법 또한 변하게 됩니다. 

아킬레스건파열 수술해야하나요

어떤운동좋아하세요 회복후어느정도까지운동하길원

하세요  제가 외래에서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에게 항상 묻는 말

입니다. 뭘 하다 다쳤는 지, 연령대가 어느정도 인지, 기저질환은 
없는지 등을 당연히 확인한 후에 말이죠. 60대 미만의 젊은 환자
에서 축구, 농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 또는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
은 라켓운동 등 activity가 높은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경우 수
술을 통한 운동 복귀의 가능성이 더 높고, 더 빠른 복귀가 가능합
니다. 다만 “저는 요가만 하고, 걷기 정도만 해요. 등산도 높은 산
은 오르지 않아요.”, “회복해도 더 이상 격렬한 활동은 원하지 않
아요” 와 같은 의견을 주시는 환자 분들은 충분한 상의 후 설명
을 드리고, 비수술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극명하
고, 정형외과 의사들 간의 의견도 다양하지만, Return to Sports
를 위해서 수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상범원장 아킬레스 파열 MRI

아킬레스 파열 초음파

)JKLJM%NOPKQRS%TV%%8((9/>(=-

OO그친구이번에농구하다가아킬레스건이끊어져서수술한

대 뻑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깜짝 놀라고 무서웠다더라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2020년 5월 농구시합중아킬레스건파열을당했죠 그때는정

말앞이깜깜했습니다 수술 재활 길고긴터널같은과정을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리고 차갑던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는농구 풋살등원

하는운동을소화하면서지내고있습니다 운동을좋아하는사람

이라면누구나피할수없는운동중부상 그중심각한손상중

하나인아킬레스건파열에대해서들려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건수술과재활치료기간

LA Lakers의슈팅가드이자NBA챔피언을

5회수상한NBA선수중 Legend of legend

인 Kobe Bryant는 2013년 Golden State

Warriors와의경기에서아킬레스건파열을

당한후 9개월뒤복귀했고 6경기만에무

릎부상을당하고말았지만 2016년은퇴할

때까지시합으로복귀할수있었습니다

많은정형외과의사들이아킬레스건환자들

을좋아하지( ) 않는이유는그만큼수술하

는 의사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수술을잘해도예후가만족스럽

지못한경우도있고요

저는아킬레스건을다치고 김진수교수님

께수술을받았습니다 마취의불편함 수술

의두려움 긴재활과정을모두겪었죠 그

과정들을유투브로담아환자분들께도움을

드리기도했습니다 그경험들을환자분들

과공유하면서그분들이회복하고운동에

복귀할때행복감은이루말할수가없죠

부상이없어서병원에오시지않는게가장

행복한일이지만 아킬레스건을다쳐서오

시는환자분들을저는항상반기고 좋아합

니다 아직까지는말이죠☻

DOCTOR SPECIAL

그렇다면수술은언제하는게좋나요 라는

질문을많이하시는데 수술은 2주이내에즉

급성기가지나기전에하는것이좋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고, 이유는 수술 이후 회복에 대한 
예후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
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수술하는 방법은 
Mini open 아킬레스건 봉합술으로 불립니다. 즉, 
최소 절개 (3~4cm 미만)만 시행 후 수술을 하게 되
는데, 견고하게 고정이 가능 하면서도, 상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고, 합병
증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수술 후 상처가 
커서 다양한 불편감들을 호소하는데 특히 신발 고를 
때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환자 분들은 그런 불편감이 
없어서 좋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아킬레스건 봉합술 이후에는 Vacopad라고 하는 
Walking boots를 3개월 간 착용하게 됩니다. 기본 
재활 및 보행은 수술 후 4주 차부터 가능하게 되고, 
운동으로 완전 복귀는 보통 9~10개월 가량 걸리게 
되죠. 보통 아킬레스건 수술 이후 운동 능력이 회복
되기까지 또는 아킬레스건이 완전 회복되기까지 2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다수 환자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보게 되는
데, 잘 관리해서 운동으로 복귀시키는 것까지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코패드 착용방법

Mini open 아킬레스건 봉합술

3~4cm 미만
최소 절개

약15cm 절개
기존 봉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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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연골병변에대한 치료
(!";&?$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미세천공술후 Scaffold(지지체)로보호하는수술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으로 비교적 작은 
병변 (< 1.5cm2)에 사용된다. 연골하판(subchondral 
plate)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골수와 손상된 연골사이 
통로를 만들어 골수의 여러가지 인자들이 연골을 형성하
게 만드는 방법이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기존 의 방법보
다 손상부위 주위 벽을 더 수직으로 세우고, 직경이 작은 
드릴로 보다 깊게, 많은 수의 천공을 통해 구멍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기술한 미세천공술 후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Scaffold(지지체)로 덮어줘 흘러나오는 연골을 형성
하는 인자의 농도를 높여주고 연골을 재생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자가장골능(골반뼈)에서 채취한 골수흡입액(Bone-
Marrow-Aspirate Concentrate, BMAC)에 포함
된 조혈모세포 중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를 추출하여 연골재생을 도모하는 방법
이다. 세포 분리, 배양 등의 과정이 필요 없어 수술
장에서 한번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나이
나 환자에 따른 세포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비교
적 작은 병변에 이용된다. 

자가골수농축액(BMAC)과 Scaffold(지지체)를이용한연골재생술

연골하판골수손상연골

Scaffold

중간엽
줄기세포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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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차민석

운동중부상으로손상을입거나노화와염증으로인한변화에의해서든소실된연

골은재생되지않는다 연골을재생하기위한많은노력들이있어왔고또새로시도

되고있다 여러가지치료방법이알려져있으나잘못알려진사실로인해틀린처치

를받기도한다 연골병변치료에관하여정리하여본다

제대혈유래동종줄기세포 (카티스템 )
이식술을이용한연골재생술

자가늑연골세포(카트라이프 )를
이용한연골재생술

탯줄로부터 얻어진 제대혈 유래 동종 줄기세포를 증식과정을 통하여 
증폭시킨 후 연골 손상부위에 구멍을 만들어 세포를 주입하여 연골 형
성을 이끄는 방법이다. 카티스템 이라는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환자 본인의 8, 9,10번 갈비뼈 중 하나에서 연골을 채취한 뒤 6주간의 
배양, 증식과정을 거쳐 구슬 형태(pellet)의 연골세포로 만든다. 이후 
손상부위에 주입된다. 2번의 수술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다른 
수술과 달리 연골하골의 손상이 없어 재활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카
트라이프 라는 상품으로 최근 출시되어 있다. 

연골 재생치료제
(카티스템) 도포

일정한 간격으로
미세한 구멍을 냄

손상부위를 
내시경으로 
확인 후 다듬어줌

01

02

03

8

9

10

갈비뼈에서 연골채취

구슬형태의 연골세포

6주간 배양&증식

손상부위에 주입

DOCTOR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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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된 상태에 따라 OCD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
뉩니다. 1단계는 연골과 뼈에 상처가 낫지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 2단계는 부분적으로 분리가 되었지
만 원래 위치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 3단계는 완전
히 분리되었지만 위치가 변하지 않은 경우, 4단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관절의 다른 부위로 이동해 있는 
경우입니다. 

1단계나 초기 2단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반복적인 던지기 동작을 멈추
고, 운동범위 회복 및 부기 감소를 위해서 안정 및 
재활을 시작하며 정기적으로 손상 부위의 치유를 확
인하며 복귀를 결정합니다. 치유가 되어 복귀하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2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쉽지
만 비수술적 치료로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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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D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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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금정섭

중학교 1학년투수인 14세남자입니다 질문이있어요
팔꿈치가아파서병원에갔는데오씨디래요 오씨디(OCD)가뭔가요

저는초등학교 6학년포수입니다 OCD인데수술안해도된다고해요
아직아프긴한데괜찮을까요 한달간공안던졌어요

1

2

AI 보다 뛰어나고 싶은 Chat KJS,  @shoulder 
docjs 금정섭원장이 알려드립니다. 팔꿈치의 박리
성 골연골염을 영어약어로 OCD라고 합니다. 주로 
팔꿈치 관절 바깥쪽에 있는 위팔뼈의 소두라는 부위
의 뼈와 연골이 반복적인 타박으로 조각으로 떨어지
고, 느슨해져 주변 뼈와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팔꿈치에 통증, 부기 및 운동 범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의 OCD는 일반적으로 야구 투수나 테니스 
선수와 같이 반복적인 던지기 동작을 하는 젊은 운
동선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
게 더 흔합니다.

팔꿈치의 OCD 증상에는 통증, 부기, 뻣뻣함, 관
절의 잡힘 또는 고정감, 운동 범위 감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일반적으로 진찰, X-ray 또는 
MRI와 같은 영상 검사, 때로는 관절경 검사(최소 침
습 수술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팔꿈치의 OCD에 대한 치료 옵션에는 휴식, 물리 치
료, 보조기 또는 깁스로 고정, 경우에 따라 분리된 
뼈와 연골 조각을 제거하고 영향을 받은 연골의 재
생 및 치유를 촉진하는 수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후는 부상의 중증도와 선택한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
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연골과 뼈에 상처 부분적으로 분리 완전히 분리 다른 부위로 이동

OCD MRI

OCD의 4단계

수술 과정

DOCTOR SPECIAL

Osteochondritis dissecans
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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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OCD(osteochondritis dissecans) 수
술 후 회복 시간은 수술전 손상의 심한 정도, 수
술의 방법, 연령 및 관절염의 진행 정도와 같은 
개별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꿈치 OCD 수술 후 경기에 복귀
하는 데 6~8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는 손상된 관절의 근력과 가동 범위를 회복하
기 위한 고정 및 물리 치료, 재활치료 기간이 
포함됩니다. 경기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은 개인의 진행 상황과 목표에 따라 의사나 트
레이너가 결정해야 합니다. 권장하는 재활 프
로그램을 따르고 재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복 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2투수입니다 세달전부터조금씩아프더니팔꿈치가다안펴지고붓고통증이있어서운동을못해요
구부리고펴고하면안에서뭐가걸리는것같아요 얼마전OCD수술한친구와똑같아요
수술은어떻게하나요 그리고 다시운동하려면얼마가걸릴까요

팔꿈치의 박리성 골연골염(OCD)의 일부 경우, 특
히 분리된 뼈와 연골 조각이 크거나 보존적 치료 옵
션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OCD 수술의 목표는 분리된 조각을 제
거하고 영향을 받은 관절의 치유를 촉진하는 것입니
다. 

OCD 수술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관절 주위에 작
은 절개를 하고 특수 기구를 사용하여 분리된 조각
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유
를 촉진하기 위해 밑에 있는 뼈를 매끄럽게 하거나 
깎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관절경, 작은 카메라 및 
절개를 통해 삽입되는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으므로 의사가 관절 내부를 보고 보다 정밀하게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일반적으로 팔꿈치를 보호하고 치유
를 위해 보조기나 깁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동 범
위를 회복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
는 물리 치료 및 재활 운동도 처방되어 진행됩니다. 
회복 시간은 부상 정도와 사용된 특정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2주후부터 운동 범위 회복
을 위한 재활을 시작하게 되며, 단계별로 관절 주위 
근력 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언제복귀할수있나요 마음이급해요
감독님도자꾸물어보시고요

3

3

수술 전 수술 후

분리된 뼈 조각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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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우솔

극상근
Supraspinatus

극하근
Infraspinatus

견갑하근
Subscapularis

소원근
Teres minor

회전근개파열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힘줄들로 앞 쪽부터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소원
건 총 4개의 힘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전근개힘줄은 팔의 움직임 뿐 아니
라 어깨 관절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의 힘
줄에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회전근개파열로 극상건의 파열이 가장 흔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퇴행성 질환으로서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어깨충돌증후군 등에 의하여 회전근개의 염증 단계에서 시작되지만 
반복적인 마찰 및 나이가 들면서 힘줄의 노화로 인해 미세파열(건병증)부터 부
분파열, 전층파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는 증가
하게 되며 크기가 큰 파열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회전근개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되면서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가성마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전근개파열은 진행하는 질환이므로 적절한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회전근개란

Posterior View

파열된 회전근개 파열된 회전근개 MRI

Anterior View

DOCTOR SPECIAL

고령화와스포츠참여인구의증가로어깨질환환자는매년꾸

준히증가하는추세입니다 건강정보심사평가원자료에따르면

2014년 150만 명에서 2018년 180만 명으로 5년 동안약 20%

가 증가할정도로가파른증가를보였습니다이중회전근개파

열은어깨통증의원인중거의절반을차지할정도로가장많은

비중을차지하는질환으로회전근개봉합술의건수도꾸준히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릎의 십자인대재건술의 증가 속도와

비교해보더라도매우가파른증가추세입니다

수술후재활

파열이있다면반드시수술이필요한가
수술이필요하다면어떤수술을받게되는가

회전근개의 파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힘줄 두께의 50%가 되지 않는 
부분 파열이나 전층파열이라도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경구 소염진통제, 주사 등으로 통증을 감소시키
고 운동능력을 유지시키는 재활 운동치료 등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 및 회전근개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술 
방법은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봉합술로 실 달린 나사를 뼈에 삽입한 후 그 실을 이용해서 고정하
게 됩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는 다양한 봉합 기법 중에 이열 교량형 봉합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열 교량형 봉합은 일렬 봉합과 이열 봉합에 비해서 고정력도 강하며 힘줄과 뼈의 접촉면
적도 넓기 때문에 재파열의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커서 봉합을 하여도 결손 부위
가 남거나 팔이 올라가지 않는 가성마비가 있다면 타가건 이식술 또는 상부관절낭재건술과 같은 방법
의 수술을 해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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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보는
회전근개파열

2017 2018 2019 20202016

646

704

768

825
830

42%
7%

8%

43%
수술 후
6week

수술 후
10week

수술 후
3months

수술 후
6months

수술 후
9~12months

점진적
근력운동

운동으로 복귀Thera band 
운동

T-bar를 
이용한 수동 
관절범위 운동

보조기 착용. 
CPM, 도르래를 
이용한 수동 운동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석회성 건염

동결건

회전근개파열
(퇴행성)

회전근개파열
(외상성)

회전근개증후군환자수

어깨통증원인

(단위: 천명)

RTP

일렬봉합 이열봉합 이열교량형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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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 TALK: BRAND

●  브룩스 코리아 대표, 유튜브 채널 런업TV 송주백

차민석 원장의 드리옹

BASIC TAPING

스포츠 상식 
●  김진수 병원장의 축구심판 이야기

영화 리뷰

이프로의 맛집노트

SPORTS LAB

●  육상 도약 선수의 부상 시 단계별 심리적 경험 : 장대높이뛰기 신수영 선수
●  서원대학교 헬스케어영양학과 김주영 교수
●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이기광 교수

RALLY TALK

●  JTBC 최강야구 트레이너, 야구트레이닝센터 R&FIT 대표 오세훈
●  가수, 뮤지컬 배우 아이비
●  LG트윈스 코치 스티브홍
●  농구기자, KBSN 해설위원 손대범
●  김포FC 감독 고정운  
●  팀 글로리어스 대표 선종협
●  LIIV 샌드박스 E스포츠팀 트레이너 김부원 
●  FC서울 수석트레이너 박성율 
●  농구아카데미 스킬팩토리 대표 박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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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영상 보기

선수들이나케어를

받고싶어하는사람들에게

신뢰를얻을수있는

트레이너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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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하는 일을 소개한다면
선수들을 오래 맡다 보니 이제는 ‘일반인 중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나 
트레이닝을 원하는 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 저를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오픈을 하고 그해 겨울에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일반인분들이 많이 나가게 되셨죠. 이후에는 일반인 
분들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다행히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소개로 오다 보니 지금은 거의 90%가 선수들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을 3년 넘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팀 선수들을 3개월 정도 만들었을 때 오는 효과보다 
프로와 다른 아마추어 선수들을 3개월 정도 케어하고 만들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람과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Q. 최강야구와의 인연
제가 팀에서 나온 뒤 3년 정도 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심수창 선수가 
찾아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사업을 하고 있고 방송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거절했는데요. 
집에서 집사람과 얘기해 보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팀 생활을 하다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 조금 외로웠나봐요. 그래서 ‘예전 선수들과 같이 생활하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전화해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주섬주섬 챙겨서 첫 촬영에 
갔는데 200명이 넘는 스탭이 모여 있고 제가 생각했던 팀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팀들과 경기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하고 
그때부턴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Q. 최강몬스터즈 선수들의 승부욕과 열정
거의 대부분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이택근, 정성훈, 장원삼 
선수도 신인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인데요. 이 선수들에 
대해 ‘너무 몰랐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정성훈 선수는 
전력을 다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야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친구가 슬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서 달리다가 햄스트링이 올라오고 슬라이딩으로 
어깨를 다치고 복사근이 찢어지는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치 
못했는데 덕수고등학교와의 첫 경기를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발로 출전한 심수창 선수가 너무 비장하게 

게임에 임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통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옛날 
기량이 남아 있어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 하죠. 분명히 선수들도 
그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 본인의 프라이드도 지켜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축돼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최강몬스터즈 선수들의 현재 몸상태
좋은 선수가 몇 없는데요. 그나마 이홍구 선수나 김문호 선수는 다른 
선수들 보다 젊기 때문에 몸상태가 많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한 게임을 뛰면 처음 시작할 때 80%인 몸상태가 게임 
끝나고 3~40%로 확 떨어지죠. 선수때부터 갖고 있던 큰 부상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어를 충분히 해줘야 다음 게임 
때 또 7~80%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수시절에도 100%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합을 하는 게임은 
144게임 중에 거의 10게임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컨디션의 
80%만 유지해도 사실은 잘 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에 게임이 
없던 적이 있어서 2주를 쉬게 되었는데 그런 기회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선수들의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Q. 향후 목표나 바램
선수들이나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가 많이 발전하고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아마추어 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발전 속도가 미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성장해야 프로야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KBO나 프로야구 
쪽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추어 야구 쪽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단순한 지원 보다는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마야구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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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수로 성장하는데 부모님의 영향이 
컸는지
아버지께서 군악대 출신이고 어머니께서 
성악을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의 
공연모습을 자연스럽게 많이 보게 됐어요. 
계속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유전적으로 받은 끼가 아무래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거울을 보면서 
예쁜척하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초등학생때부터 선생님께서 노래 잘하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항상 제가 노래 불렀었던 것 
같고 합창대회, 중창대회 이런 거 빠짐없이 
항상 나갔어요. 노래하는 일이라면 항상 제가 
나섰던 기억이 있네요. 

사진 CJ ENM 제공

Q.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하는 운동이 있나요?
제가 댄스 가수를 하면서 춤을 워낙 많이 췄었고 소속사에서 억지로 
운동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게 골반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춤추는 뮤지컬을 하면서 갑자기 양반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우연히 시작하게 된 필라테스를 몇 개월 
하다가 갑자기 양반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운동이라는 게 
재활효과가 있구나 느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이상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꾸준히 한 운동이 진짜 필라테스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필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줌바, 골프, 테니스 등 진짜 
운동이란 운동을 다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운동 꼭 하길 바랍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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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양한 뮤지컬에서 활약하면서 
연기한 배역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역할
저는 참 운이 좋게도 뮤지컬계로 
넘어오면서 많은 뮤지컬 여배우들이 
꿈꾸는 역할을 많이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 정말 행운아였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을 꼽자면 
아무래도 [CHICAGO]의 [록시 하트]역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에게 연기와 
뮤지컬의 즐거움을 가장 크게 알게 해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작품이고 특히나 
[록시 하트]는 무대에서 약 5분 이상의 
독백장면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길게 독백과 뮤지컬 노래로 이어지는 신이 
많지 않은데 그 신을 통해서 제가 연기에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특히 [CHICAGO] 
같은 경우 제가 한국에서는 [록시 하트]로 
가장 많이 무대에 선 사람으로 총 다섯 시즌을 
연기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애착이 가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Q. 무대에서 긴장되거나 떨리는 순간은 없는지, 
본인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고 두려워하고 늘 걱정 
하는 스타일입니다. “관객들이 오늘 내 연기와 노래를 

마음에 안 들어면 어떡하지?”라는그런 걱정을 의외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때마다 매번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많이 북돋아주려고 거울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최면을 많이 걸어줍니다. 
실제로도 실수하는 확률도 많이 줄여주는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서 곡이 끝나서 퇴장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이렇게 안아주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Q.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겪는 부상의 종류
저도 춤추는 뮤지컬을 많이 했고 리프트가 있는 
뮤지컬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천만다행으로 
부상이 많이 없었어요. 뮤지컬 배우들이 가장 많이 
겪는 부상을 생각해 본다면 발목이나 무릎 부상이 
가장 많고 특히, 춤을 격하게 주는 앙상블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 파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몸을 
갑자기 격하게 늘린다거나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상이 많은 직업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힐을 많이 신고 춤을 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목이 상당히 뻐근한 느낌이 자주 들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부상에 항상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Q. 이런 부상을 예방하거나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아무래도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죠. 사실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물랑루즈] 같은 경우에는 전담팀이 따로 꾸려져 
있어서 배우분들 공연 전이나 후에 마사지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오시고 하는데요. 배우들은 30명이 넘는데 
관리를 해주시는 분은 한 명이라 충분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연계나 체육계에 이런 시스템이 체계가 잡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Q. 데뷔 인터뷰를 보면 꿈이 '목이 터질 때 까지 
노래하는 것'인데 변함없는지?
데뷔 때 그런 말도 했네요(웃음). 제가 듣기론 인간의 
육체 중에 가장 늦게 노화가 오는 곳이 바로 성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성대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제 노래로 행복감을 느끼시고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래할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 
뮤지컬도 많이 많이 보러와주세요. 이상으로 뮤지컬 
배우 아이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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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렝스코치가하는역할은
조금더퍼포먼스를
어떻게유지및증진시킬지

현재건강한선수들이
부상을당하지않는것에
좀더포커스를두고
훈련을시키는역할입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Q .  스트렝스 코치에 대해
스트렝스 코치는 야구의 경우,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있던 직업입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스트렝스 코치는 제가 LG에 들어오면서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선수 트레이너 
포지션이 퍼포먼스와 관련된 영역과 메디컬 영역 
두가지를 전부 관리했습니다. 스트렝스 코치가 
하는 역할은 조금 더 퍼포먼스를 어떻게 유지 및 
증진시킬지 아니면 현재 건강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훈련을 시키는 
포지션입니다.

Q . 스트렝스 코치가 선수의 실력향상에 미치는 영향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영향력은 1~3%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골프 코치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골프 선수가 되고 싶다면 첫 
번째로 “골프를 많이 쳐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의 
80%는 채울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기술 코치님을 

만나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10%를 채울 수 있다면 
90%가 채워지는데요.  90% 이후에 나머지 10%는 
가족의 서포트, 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3%라고 하는 영역이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1% 때문에 메달의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3% 때문에 구속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프로스포츠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훈련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과정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고 선수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그것들을 잘 분석하고 어떤 
체력적인 요소들로 훈련시켜야 될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검사하고 
나온 데이터를 분석한 뒤 이를 기반으로 운동을 
선택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각 

선수별로 개별화할 수 있으면 올바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Q .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생각
오버(Over)라는 단어가 ‘과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뭔가 좀 과하게 되면 몸에서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요소나 과하면 좋을 
게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버트레이닝이라는 주제를 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버 프로텍션으로 잘못 전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스포츠라는 것은 신체를 
잘 다루고 어떤 기술을 잘 숙련해서 이것들을 
필드 위에서 가감없이 발휘하는 것이 특징인데 
오버트레이닝이 안 좋다고 해서 많은 반복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오히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버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많은 훈련양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돠 
계획 없이 무작위로 시키는 것이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 해외와 국내 선수들의 차이점
해외 선수들은 좀 능동적인(Active) 선수들이 있고요. 한국 선수들은 좀 
수동적(Passive)이라고 할까요?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을 
선호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선수들의 경우,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잘 따라오고 
매너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 것에 대한 고집이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쪽이 더 선수로서 합리적인지 
얘기를 한다면 능동적이게 스스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타입의 선수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 재능이 뛰어난 선수 VS 엄청난 노력을 하는 선수
좀 안타깝지만 노력을 이기는 것이 재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정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상적인 표현이 때때로 선수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에게 노력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멈추고 노력하지 않는 순간 실패는 당연해지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게 엘리트 체육이고 프로 스포츠이다 보니까 좀 냉혹하기도 하고 현실은 
조금 더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상태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무조건 노력해야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선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선수마다 제가 도움을 못 줬던 선수는 아쉬움 때문에 기억에 남고 도움을 더 줄 
수 있었던 경우는 좋은 기억때문에 기억에 남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케이스나 
어떤 선수를 따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함께 했던 모든 
선수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Q .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특별한 목표나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제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는 제가 1군에서 선수들을 잘 돕고 서포트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지난 2년까지는 2군에서 스트렝스라는 파트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올해는 1군 선수들이 조금 더 이 스트렝스 파트를 잘 받아들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Q. 농구 관련 기자가 된 계기
저는 고등학생 때 PC 통신에서 농구 
동호회를 참석도 하고 운영했는데요.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기자분이 
제 글을 읽어 보시더니 “넌 나중에 
농구기자 하면 좋겠다. 나중에 나를 
찾아와.”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인생의 진로를 정해준 
셈이었고 그 뒤로는 다른 직업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기자 
활동을 하던 것이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Q. 어린 나이에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술을 빨리 접했고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사회에 
나왔을 무렵에 인터넷이 등장을 
했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남들보다 더 빨리 캐치하고 
해외에 계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얻었던 
것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Q.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활동
예전만큼 글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지만 책을 쓰고 잡지에 글도 
기고하고 있는데요.  글을 
쓸 때가 원래 저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 같아서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기획자로 일하거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다 
재미있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최근에는 종종 기업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것에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것들,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말을 
전달해 주고 또 거기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 차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Q. ‘아빠’로서 가족에게 소홀 한 점
농구리그가 개막하는 시기가 제일 
가족들에게 미안한 시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기만 되면 주말이 
없거든요. 항상 밖으로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게 되고 어떤 날은 아이가 
아침에 나가는 것도 못 보고 들어오는 
것도 못 본 채 집에 돌아오면 자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농구 시즌이 끝난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이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놀아주고 신경 쓰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이해를 
해주는 것 자체가 또 미안하기도 하고 
도돌이표 같습니다.

Q.  비선수 출신 해설위원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
NBA 해설의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비선출 해설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전문기자들이 해설자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축구나 야구 
같은 종목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해외 쪽의 스포츠들은 아무래도 선수 
출신 해설위원분들이 접할 수 없는 
정보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를 기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2년부터 해설을 
시작했는데 피디님이 하시던 말씀이 
“기성세대랑 똑같이 하려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장점을 발휘해 
봐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Q. 해설했던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제가 처음으로 중계한 NBA 경기가 

생각나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경기인데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옛날같이 붕붕 날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마이클 
조던을 늘 동경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마이클 조던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기뻤는데 그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첫 중계이다 보니 많이 긴장해서 
어버버거리고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때 첫 댓글이 “무슨 학예회 
하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전날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준비를 좀 
소홀하게 될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댓글을 떠올려요. 충격받았던 그때 
기분을 떠올리면 얼마나 사람을 하루 
종일 끔찍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는 자극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Q. 최근 집필하고 있는 책에 대해 
소개 
조던의 농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경기들을 리뷰하고 그 경기의 
의미를 좀 풀어보는 주제의 책을 
쓰고 있는데 한 7년째 쓰고 있어요. 
내년 즈음에 출판될 것 같은데요. 
조던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는 이미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덕분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조던 팬들 같은 경우는 
조던의 모든 걸 꿰고 있거든요. 
제가 좀 쉽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사를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됐고 아마 그 결실이 내년쯤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소개
원래 글을 검수하면 다른 사람의 
것들은 대개 잘 보이는데 제 건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글에 
오타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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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BL 드래프트 때, 
조선대학교가 처음으로 1부 
대학으로 올라와서 최고봉이란 
선수를 드래프트에서 배출 
했어요. 제가 급한 마음에 
기사를 썼는데 조선대 출신을 
‘조선족 출신 최초의 선수’라고 
잘못 올렸어요. 괜히 엄한 선수 
국적을 바꿔서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혼난 날 중 하나였습니다.

Q. 현재 행하고 있는 '선행'에 
대해 소개
선행이라고 하기엔 되게 작은 
규모고요. 책을 냈을 때마다 
인세가 들어오면 그 인세들의 
일부를 농구하는 친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거나 
필요한 친구들에게 후원금이나 
장비를 지원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고 싶어서 
최근에는  이태원에  있는 
나이키와 아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매월 유망주들에게 
상품권,  농구공,  책  등을 
선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선수들이 프로에 
가게 될 텐데 중계할 때 제 
입으로 이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려면 계속 
책을 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농구가없는삶을
상상을해본적이없어요

그래서 농구는그냥
내삶자체다 라고
말씀드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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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Q. 선수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아무래도 일화에서 3연패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대표팀에서는 94년 월드컵 경기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당시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생소했던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에서의 활약 덕분에 레버쿠젠에서 이적 
제안이 오기도 했습니다.

Q.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이적 제안
94년 월드컵이 끝나고 차범근 감독님을 통해 
레버쿠젠에서 이적 제안이 왔지만 구단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절호의 찬스를 놓쳤던 게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데요. 만약 구단에서 
흔쾌히 승낙했거나 여론이 지금같이 들끓고 
그랬다면 제 축구 인생에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나이대도 맞았던 시기였고 
절호의 찬스였다는 생각에 지금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Q. 이적한 J리그의 당시 상황 
제가 레버쿠젠을 못 가고 나서 2~3년 정도 있다가 
J리그로 향했습니다. 그때 J리그에는 노정윤 선수가 
고려대학교 2학년 때 먼저 진출했고 K리그 출신이 
간 것은 제가 처음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J리그의 
축구 실력은 K리그 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들이 용병으로 있었습니다. 둥가나 
스토이코비치 같은 선수들이 각 팀에 3~4명씩은 
있어서 용병들이 그 팀의 전력에 약 7-80%는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용병을 어떤 선수로 뽑는지에 따라서 
성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Q. 김포FC 부임 당시 부정적인 시선
3년 전 처음 K3리그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2부 
리그가 아닌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을 
순수하게 보지 않았고 여기를 발판으로 삼고 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나 축구계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제 축구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었고 여기에 와서는 정말 고개도 조아리고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감독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절실한 선수들이 와서 힘든 훈련을 다 감내해준 
것들이 한데 모아져서 지금의 김포FC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시민구단의 장단점
기업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 
어렵습니다. 축구단이 생각하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다른 시도민구단보다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하고 있고 소통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고 
도움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선수들이 우리 
팀 팬 분들께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런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Q. 고정운 감독만의 징크스 유무
저는 징크스를 자꾸 깨려고 하는 편입니다. 선수 때는 
경기 당일 날 머리도 커트하고 손톱, 발톱 다 깎을 
정도로 징크스가 없었는데요. 지도자 생활을 하니, 
그게 조금은 변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운 
자리고 그러다 보니 옷 같은 것도 이기는 날에 입었던 
옷만 또 입게 되는 등 그런 루틴이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Q. 현재 MZ 세대인 선수들과 소통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수들 
보다 제가 축구를 오래 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 있는 것이지 정답을 명확하게 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수들과 미팅을 하면 항상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고 반대로 저도 선수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J리그에 있을 때도 브라질 
감독과 선수들이 있었는데 미팅을 하면 서로 싸울 
정도로 의견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운동장에 나와 
다시 사제지간으로 돌아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게 
프로인 것 같아요. “감독님!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같은 질문을 우리 선수들도 이번 
인터뷰를 보고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Q. 김포FC 팬들에게 한마디
가수는 관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우리 김포FC 골든크루 
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김포FC가 빠른 시간 안에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분명 팬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도 감독의 
책임감으로 마음은 무겁지만 굉장한 자신감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오셔서 우리 김포FC를 
많이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경기력을 통해 1부 
리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원동력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이라는것은
굉장히중요해요

그래서선수들과미팅하면
항상질문을많이하라고하고
반대로저도선수들에게
질문을많이합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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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 글로리어스 소개
팀 글로리어스는 투어밴을 활용해서 시합장에서 
오전에는 선수들의 웜업을 돕고 오후에는 케어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곳에 센터 거점을 두고 골프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함께 하는 선수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LPGA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고진영 프로, 김효주 
프로, 최혜진 프로 등이 있고요. 그리고 투어밴을 
이용하면서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선수는 이다연 
프로, 박민지 프로, 김수지 프로, 지한솔 프로, 
이미정 프로 등이 있습니다.

Q. 운영중인 투어밴 소개
KLPGA 1부 투어 선수들이 대체로 34-36개 대회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대회가 각자 지역이 다 다릅니다. 투어밴은 대회가 열리는 지역에 찾아가서 
선수들이 불편한 곳을 케어 해주고 운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투어밴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2017년 투어밴을 처음 나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합장 가면 워낙 
불편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 이용하는 선수들이 엄청 몰려들었는데요. 당시에 
선생님이 세 명 밖에 없는데 선수들을 스물여섯명이나 케어하는 실정이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 다음해부터 다른 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Q 트레이닝과 비거리의 상관관계
기본적인 근력 수치가 적은 선수들은 대부분 비거리가 적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근력이 어느 정도 높은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데요. 
스윙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근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거리가 늘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김수지 프로인데요. 사실 김수지 프로가 2-3년 전 
만 해도 시드 전에 갔다 올 정도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랑 센터에서는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스윙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몇 년 동안 
교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너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크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까지 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운동을 많이 해서 후회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시즌을 
잘 준비했다’라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김수지 프로가 다음 해에 2승을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고 보람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Q. 골프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로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을 선수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몸에 대해 
부족하고 향상시켜야 할 부분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가 헬스장에 
와서 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적이나 
경기 끝나고 아니면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가서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경기 전 선수들의 멘탈관리
대회장에서 선수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인데 고민이나 잘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딱히 제시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주고 많이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게는 멘탈적으로 안정성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이유가 

선수들이 그만큼 저희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 보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저희를 많이 

믿고 있는 거기 
때 문에  사 실 
솔 직 하 게 

말 하 면 
가족, 

대화를많이하는이유가
선수들이그만큼저희에게
많이의지를하고있고

저희는그것에대해
보답해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 이상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으면 따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냥 친한 동생, 내가 정말 잘됐으면 하는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Q. 골프선수들이 많이 겪는 부상과 빈도가 높은 
이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편측적인 회전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 
목, 어깨 관절 등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부상의 
빈도도 많고 부상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한 부상이 더 많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Q.  골프선수의 부상투혼과 선수생명
골프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스포츠는 아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회전을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간단한 통증에 대해서는 참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그 부상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참으면서 
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생활에 
짧아지지 않도록 계속 체크 및 케어를 통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Q. 골프 트레이닝의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
전장이라는 건 골프장의 길이를 의미하는데요. 
전장의 길이가 점점 늘고 있다 보니까 비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고 스포츠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웨이트나 근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체 운동에 국한되어 있다면 
상체 운동을 통해 더 안정성있게 거리를 더 멀리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웨이트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이 
선수들에게 아직 까진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Q.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선수가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운동을 진행하거나 
대화를 통해 여러가지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운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 대해 선수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나아지고 신체적으로 나아져서 뭔가 
좋은 성적을 내고 원하는 성적을 냈을 때 보람을 
느끼는데요. 선수들이 아프고 힘든 상태에서 시합을 
나갔을 때 저희의 도움으로 통증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마치면 이런  부분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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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자기소개
2014년부터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2017년 
WBC 국가대표 야구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관공서에서 운동처방사로 
지냈는데요. 현재는 e스포츠 팀의 트레이너로 
있습니다.

Q. e스포츠 트레이너로 전향한 계기
우연히 페이커 선수를 알게 된 뒤 e스포츠 산업이 
시장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고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e스포츠 팀의 특징은 트레이너가 상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 대비 페이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팀이나 축구팀과 비교하면 
정해진 금액으로 한 시즌 동안 선수들과 이동을 
해야 되는데 특정 시간에 선수들과 조율된 시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컨디셔닝 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의 경우 트레이너의 말을 들어보면 개인 일을 
하면서 특정 시간에 트레이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트레이너가 경기장이나 해외 시합에도 
함께 가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Q.  Liiv 샌드박스
저희 팀은 국민은행과 네이밍 스폰서십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Liiv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팀 색깔이 은행의 
색깔에 맞춰 노란색이며 현재 운영 중인 e스포츠 
팀은 카트라이더, 피파, 롤, 와일드리프트, 
레인보우식스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또한, 풋살 
실업팀과 강남에 포탈이라는 신개념 피시방을 

e스포츠하면
떠오르는사람이

김부원트레이너라고
생각할수있도록
노력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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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라이더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로그오프라는 
컨디셔닝 센터를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Q. 스포츠 선수와 e스포츠 선수의 운동방법 차이점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과는 다르게 e스포츠 
선수들은 장시간 게임 의자에 앉아서 정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굳어 있고 코어 근육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e스포츠 선수들은 대부분 기초 
근력 운동이나 유연성 프로그램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은 무게를 많이 들면서 파워나 기능적인 
운동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e스포츠 선수들은 기초 
근력 향상을 해서 체력을 만들어 주거나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코어 근육이 약해지거나 뒤쪽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진 신체에 대한 기능적인 면을 
조금 살려주는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Q. 프로게이머의 에이징 커브가 굉장히 빠른 이유
야구나 다른 스포츠들은 에이징 커브가 보통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지나서 온다고 하는데 
e스포츠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 정도에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손목 질환으로 인해서 컴퓨터의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할 때 불편감을 느끼거나 
반응속도가 떨어지면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스포츠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10대의 
중 고등학교 선수들인데요. 20대 초반의 선수보다 
머리 회전이 좋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10대 선수의 기량이 탁월하여 비교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게임이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요즘에는 프로게이머도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선수들도 그만큼 10시간 넘게 훈련을 
하며 전략도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피시방 가서 놀면서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는 등의 선수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도 e스포츠학과가 
생겨서 선수들이 미리 학생 때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 하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향후 e스포츠 시장의 변화
시장 규모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T1 
롤드컵 결승전 동시 접속자가 전 세계 5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스포츠의 결승전에 비하면 조금 
많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산업이 커지고 
있고 피시방 게임에서 지금은 모바일이나 최근 
들어서는 VR로 스포츠 게임을 하는 등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Q.  앞으로 목표나 계획
e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자리를 잡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생활 패턴이랑 트레이너의 
패턴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을 
하면서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갈 생각입니다. 
원래는 중국에 있는 큰 팀에 스카웃이 돼서 가려고 
했지만 비자발급으로 인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중국에 진출해서 일을 
해볼 생각도 있고 e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김부원 트레이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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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트레이너의조건은
신뢰인것같습니다

선수들이저에게
몸을맡길때는
정말신뢰가없다면
불가능한일이거든요

Q.  트레이너의 하루 일과는?
일과가 시작되면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해서 그날 훈련이 불가능한 선수와 밤사이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코칭 스태프와 미팅을 진행하고 훈련 가용한 인원을 정확히 알려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훈련 한 
시간 전부터 한 시간 반 사이에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간이 되는데요. 테이핑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매뉴얼 치료를 통해서 선수들이 좀 더 편한 상태 또는 완전한 상태로 훈련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면 선수들이 훈련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요. 
만약에 훈련 중에 부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동행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는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 뒤 
코칭스텝과 구단에 보고하고 이를 공유하게 됩니다. 훈련을 마치면 퇴근 전에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칭스태프와 미팅을 하고 다음날 훈련에 대비를 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보통 9시 
출근해서 6시 정도면 퇴근을 하게 되고요. 전지훈련이나 경기 때는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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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컨 트레이너와 수석 트레이너의 차이
제가 세컨으로 일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동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석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는 사실 부상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코칭스태프와 선수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Q.  선수들의 식단 관리
경기 식단은 저희가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보통 식사하는데 가끔 뷔페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탈이 나는 음식이 있을수 
있어서 코칭스태프들이 한식을 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 영양학을 전공하신 
영양사님들이나 호텔에서 제안하는 식단을 
선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좋은 
음식만 먹다 보면 선수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질리는 
경우도 많아서 중간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메뉴를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중에는 
선수들이 더 잘 먹는 편인데 훈련할 때는 고강도 
운동을 통해 고칼로리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하루 전날은 고단백 고칼로리를 지양합니다. 
보통 탄수화물을 위주로 빨리 흡수되고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 위주의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도 잘되고 가벼운 
음식들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Q.  과거와 현재 선수들의 소통 방식의 차이
저희 세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분들은 좀 
무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요즘 젊은 
선수들은 유소년 때부터 여러 트레이너들에게 
관리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해 오다 보니 
기본적으로 몸 관리가 생활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 
예전에 비해 업무량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Q. 유난히 챙겨주고 싶은 선수 유형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성이 
좋은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한 번 더 손이 가고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런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선수들은 대부분 인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선수가 그런 성품을 가졌을 때는 아무래도 한 
개라도 더 챙겨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Q. FC서울 선수들의 심리케어
요즘에는 심리적인 부분을 호소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 처음에는 외래로 자주 방문하다가 그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고 3년 전부터는 구단 정식 
소속으로 중앙대학교 정신의학과 한덕현 박사님을 
심리주치의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선수들 면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FA컵 준우승 당시 팀 분위기
전북팀을 최근에 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 
전에는 진짜 잘해보자는 분위기였었고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이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고 저희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에는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서 시상대에서 전북 
선수들을 축하해주고 또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트레이너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지금도 25년에서 26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있을 때 미리 경기장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전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동안 ‘내가 이 경기의 일부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중요하고 큰 경기일수록 긴장감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속에서 리듬을 타면서 내가 맡은 일을 선수들에게 
해주고 그런 걸 다 끝냈을 때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나면서 
지금까지 트레이너로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좋은 트레이너의 가장 중요한 조건
좋은 트레이너의 조건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저에게 몸을 맡길 때는 정말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나에게 몸을 맡길 때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뢰를 통해 선수들에게 보답하면 
선수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와도 신뢰가 있어야 
그런 말의 무게가 생기고 구단과도 신뢰가 있을 
때 이 포지션에서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이는 과정들은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뢰가 쌓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과거 20여 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진국이나 EPL, 또는 
미국이나 축구를 먼저 시작한 선진 리그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정착하고 후배들이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는 것이 작은 목표입니다.  

박성율

수석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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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제일
잘할수있는걸로
제2의인생을
살아보자 생각했고

자연스럽게농구를
가르치는일을
하고싶었습니다

Q. 최초의 스킬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된 과정
은퇴한 뒤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뒤 카페창업을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많이 걱정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농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남들과 똑같이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엘리트 선수, 유소년 선수, 농구가 취미인 동호인에게 
스킬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스킬팩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스킬팩토리의 대표 겸 선수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박대남입니다.

Q. 농구 선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
아버지께서 스포츠광이세요.  그러다 보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훈련만 반복하다 
보니 국내 농구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국내 농구에 필요한 동작이나 프로 리그에서 
운영하는 디펜스나 오펜스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과 국내의 접점을 찾아서 현재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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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Q. 초기 스킬트레이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과거에는 몰래 오는 선수들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들끼리 '몰래 온 손님'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젊은층으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지도자 선생님들도 스킬트레이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더 좋아졌고 가장 상위 리그인 
프로팀 선수들이나 감독님께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다는 인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스킬팩토리에서 트레이닝 받는 유명선수
KBL에서 뛰는 작은 이정현 선수, 신민섭 선수, 
B리그에서 뛰고 있는 양재민 선수, 이번에 
NCAA에 진출한 여준석 선수 등이 있고 
WKBL에는 박지현 선수, 이소희 선수, 허예은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민 선수나 여준석 선수는 
스킬팩토리에서 중학생 때부터 훈련을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Q. 가르친 선수가 프로 지명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
작년 WKBL 기준으로 여섯 명의 선수가 프로에 
진출했는데요. 드래프트에서 지명되는 순간 저희도 
선수들의 부모님만큼 함께 행복하고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나 아니면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명이 안 된 
친구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마냥 좋아하거나 행복할 
수만은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배운 스킬을 
프로경기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내 
커리큘럼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 자체를 제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 
기술을 알려 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선수로는 지금 뛰지 못하지만 제가 공부했던 
기술을 가지고 스코어를 하거나 팀에 이로운 
플레이를 할 때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소속팀이던 SK나이츠에 스킬트레이너로 
방문한 소감
긴장도 되고 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서 며칠밤을 새면서 커리큘럼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트레이닝을 하면서 
다음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도 
컸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하고 집중해서 
훈련을 준비했던 것 같고 스킬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것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비시즌을 저와 훈련하고 그 
시즌에 SK나이츠가 통합우승을 차지 했습니다. 저 
덕분이라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웃음). 

Q. 앞으로의 목표나 꿈
프렙 스쿨이라고 해서 학원개념으로 엘리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고 프로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이나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국내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정말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해외 진출하는 걸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들고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자주 접했는데요. 
게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엘리트 선수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마지막 승부나 농구대잔치를 
방영하던 시대였어요. 그만큼 당시에는 농구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아버지 친구분께서 부산에서 
유명한 농구 코치로 계셔서 권유를 통해 농구선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이른 나이에 프로농구를 은퇴한 이유
첫 번째는 기량이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질적인 발목 부상이 있었어요. 수술을 
여러 차례 하면서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군대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연장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Q. 스킬팩토리만의 커리큘럼
처음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는 
미국시스템을 카피하고 벤치마킹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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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하고 계신 일
브룩스 러닝 코리아의 대표로 브룩스 국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며 런업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전체적인 콘텐츠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런업이라는 러닝 크루의 크루장을 
맡아서 일주일에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3개네요.

Q. 브룩스 본사를 다녀온 경험 
계약을 하기위해 브룩스 본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에 있는 시애틀에 갔습니다. 
본사 바로 앞에는 엄청 큰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 
주변으로 러닝을 하거나 사이클 타는 사람이 많으며 
하늘에서는 수상비행기가 호수로 착륙을 하고 아주 
아주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직원들 모두가 러너 라는 점입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개발자들, 프리젠테이션 하는 오너, 
경영자 등 모두 다 러너인데요. 전부 다 러닝 복장을 
입고 있고 모두 다 브룩스를 신고 있고 당장이라도 

뛰어나가면 달릴 수 있는 복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찐 러너들이 모여서 브랜드를 이끄는 곳, 
바로 브룩스입니다. 

Q. 러닝을 시작한 계기
저는 브룩스 사업을 하기 전에는 러닝에 대해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2018년에 
브룩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가로수길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론칭을 했는데요. 막상 오픈하고 
제품을 고객들한테 팔려고 보니 브룩스가 신발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좋은건지를 
페이퍼를 읽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고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사업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팀에 전문 엘리트 출신의 코치를 
영입하고 이 팀원을 통해서 러닝을 접하게 됐죠. 
가르쳐준 대로 달리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2분 뛰고 
2분 걷고 식으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 2년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꾸준히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 5km에서 10km 

사이를 꾸준히 뛰면서 몸이 변해가는 걸 느끼면서 
살도 한 8kg 정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풀코스를 편하게 뛸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러너가 됐죠. 

Q. 러닝의 매력과 효과
러닝은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이죠. 제가 달리기를 
하기 전에 허리에 디스크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도 맞고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러닝을 
시작한 이후로 그게 거의 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면서 척추기립근부터 바른 
자세와 하체 근력이 좋아지다 보니 근육들이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줘서 평상시에 여기저기 삐그덕 거리던 
각종 통증들이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 줄면서 
몸이 엄청 가벼워졌죠. 마지막은 저희 팀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체력이 좋아져서 일할 때 
지치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보단 기본적으로 
몸, 정신, 마음 모두 다 건강해지는 대표운동인 것 
같습니다.  

1914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신발 공장에서 시작된 Brooks는 수년에 걸쳐 주로 고성능
러닝화와운동복으로세계적으로인정받는브랜드로성장했습니다 제품라인으로는각종러닝화와

의류및액세서리가있는데로드러닝 트레일러닝 레이싱등다양한유형의러닝화를제공합니다

의류는러닝반바지 타이츠 상의 재킷은물론모자 장갑 양말과같은액세서리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동안Brooks는제품과지속가능성에대한노력으로수년동안수많은찬사를받아왔습니다

2020년에는러너스월드매거진이선정한 최고의러닝화브랜드로 3년 연속선정되었으며또한

윤리적패션보고서(Ethical Fashion Report)에서지속가능성노력을인정받고Mens Health 잡지에서

올해의스포츠장비 상을받았습니다 Brooks의 핵심 사명은체력수준에관계없이모든사람이

달리고활동할수있도록영감을주는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사회적책임에대한강한의지를가지고있습니다 재활용재료를사용하고제조

공정에서폐기물을줄이는등환경에미치는영향을줄이기위해수많은이니셔티브를구현했습니다

이는브랜드슬로건인 Run Happy에반영되어있습니다 특히 Brooks는달리기가즐겁고힘이되는

경험이어야한다고믿으며이러한철학을뒷받침하는제품을만들기위해노력합니다

149랠리톡

찐러너들이
모여서
브랜드를이끄는곳

바로브룩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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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닝의 부작용과 부상
러닝이 중독성이 있어서 적당히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많은 부상이 따라오잖아요.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거나 정강이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된 환자가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내 몸에 맞게 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걸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잘 조절 해야 할 것 같아요.

Q. 적정한 러닝 횟수, 거리, 시간
5km를 30분 정도를 매일 뛰는 것 정도는 일반인들도 부상의 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일정 거리를 일정한 스피드로 달리면 피로가 
누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피로를 회복할 시간인 리커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뛰었으면 다음 날은 하루 쉬고 매일 뛰는 건 저는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진짜 진정으로 도움이 되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꾸준히 한 달에 여덟 
번씩 하면 1년 후에 내 몸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Q. 최근 시카고 마라톤을 완주한 소감
세계 6대 마라톤은 미국에 보스턴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뉴욕 마라톤이 있고 유럽에 
베를린 마라톤, 런던 마라톤, 일본의 도쿄 마라톤이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뉴욕 
마라톤을 완주를 했는데요. 2022년에는 시카고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시카고 
마라톤에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42.19km를 완주를 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러닝에 대한 열기, 열정, 애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모여 있는 게 메이저 마라톤입니다. 42.19km 주로에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요. 세계 각지에서 온 러너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도전에 대한 박수와 
응원소리 함성 이런 것들로 온전히 느껴지거든요. 이렇듯 시카고 마라톤 같은 대회를 
경험하면 정말 러닝이 매력적이고 ‘러닝이 매력적인 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죠. 

우리나라
아주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할것없이

러닝을
매력적인운동으로
인식하게끔하는게
제꿈입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Q. 35Km 지점에서의 위기 
사람마다 다르지만 30~35km 지점이 되면 내가 한계를 느끼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엘리트 선수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느낀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은 편하게 42.19km를 
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30~35km 지점이 되면 “걸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그때쯤 되면 
무릎이 안 들어지는데요. 제가 시카고마라톤에서 35km 지점을 딱 갔는데 뒤쪽 허벅지에 쥐가 나더라고요. 
정말 걷기 싫었는데 딱 한 30초씩 두 번 걸었거든요.이 지점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목표인 3시간 
30분이 아닌 3시간 41분대로 들어왔는데요. 올해 베를린 마라톤 때는 쥐가 안나고 반드시 3시간 30분 
안에 들어가리라 목표를 잡고 열심히 훈련하려고 합니다.  

Q. 브룩스 슬로건인 ‘Run Happy’ 처럼 가장 행복한 순간 
달릴 때 제일 행복한데요. 사실 ‘Run Happy’는 안 뛰는 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현재 컨디션에 맞는 
속도로 내가 달릴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뛰잖아요. 그러면서 달리다가 보면 숨이 차질 않기 때문에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비지니스를 하게 된 아이디어도 남산을 뛰면서 생각났어요. 
저는 그 단계를 ‘Run, Happy’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달릴 때 달리는 것에 의식은 안하고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나의 의식은 다른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샤워하는 것 역시 행복감이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하면 러닝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같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뛰는 러닝 크루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크루의 소속이 돼서 뛰고 나면 크루의 멤버들이 나눠주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같이 뛰었을 때 기쁨과 응원을 받으면서 뛰었을 때 느낌 역시도 ‘Run, Happy’라고 볼 수 있죠.

Q. 앞으로의 목표
“비지니스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기 보다 우리나라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러닝을 매력적인 운동으로 인식하게끔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러닝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 운동에 
속하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러닝에 대한 인식의 벽 때문에 정말 이 매력적인 운동을 시도조차 안 해 
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그게 해외와 대비해보면 너무 극명하게 비교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러닝의 매력을 알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러닝크루를 많이 만들고 같이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이 러닝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풀코스를 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스포츠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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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옹도착, 무릎수술의 대가 
소넬리 코테 박사를 만나다EP. 01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 붓고 있

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진 않을지, 뜰 수는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리옹까지 바로 가는 직항이 없다 보니 튀르키예 항공을 이용하여 

이스탄불 공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다시 타고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리옹 국제공항의 이름은 생택쥐페리 공항으로 원

래 이름은 리옹 사톨라스 공항(Lyon Satolas Airport)이
었는데 리옹 출신

인 어린왕자의 저자 생택쥐페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 부

터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짐을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번 연수를 진행할 

생티 정형외과에 가야되기 때문에 2시간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는 초행길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온통 주변에 모르는 프랑스어를 구글 

번역기로 돌리고 지도를 보며 가까스로 병원로비에 도착했는데 만나기

로 한 코테 박사의 펠로우와 비서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의사분에게 도움을 받은 덕분에 전화를 걸어 수술실에서 만나

게 되었습니다. 코테 박사의 첫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절 보자 마자 “한국

에서 왜 저에게 찾아왔죠?”라는 질문을 하는데 눈빛이 매서운 느낌이 들

었습니다. 

오늘 코테 박사의 수술 일정은 총 10개인데 그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수

술(ACL)만 4개가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을 보면 수술 잘 하기

로 소문난 한국의 의사들만큼 속도가 빠르고 잘 합니다. 연골판을 봉합할 

때도 한국과 동일하게 하는데 코테 박사도 한국 의사들의 방법에 동의한

다고 하면서 Skill이 필요하지만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며 10개의 수술을 정신없이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

아가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지하철 고장으로 인해 만석인 트램을 탔는데 한국

의 지옥철을 연상시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숙소를 나서서 돌아오는 것까

지 첫날은 참 힘든 것들이 이것저것 많은 하루였습니다.

155차민석 원장의 드 리옹

연수 2주 차
 소넬리 코테박사의 어시스트로 
수술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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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어린왕자 中EP. 02 
점차 프랑스 음식이 입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에 

2~3회 정도 밖에 맛있는 날이 없었는데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네요. 이밖에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

스 라떼가 없어서 에스프레소만 먹다 보니 이제는 제법 익숙

해졌습니다. 이렇게 음식이나 커피처럼 먹는 것을 비롯하여 

저의 연수과정도 점점 익숙해졌는데요. 수술방에서 여러 사

례들을 보며 경험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네리 코테 박사(Dr. Sonne
ry cottet)는

 일주일에 평균 20

건~25건의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 중 전방십자인대파열 수

술(ACL)이 80%고 20%의 수술이 반달연골 수술, 햄스트링 

수술 등의 스포츠 손상 수술입니다. 또한, 2015년 유수의 학

회지인 미국 스포츠정형외과 학회지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ACL) + 전
외측인대 재건술(ALL)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여 

그해에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저자입니다. 2021년에도 같

은 학회지에 ACL + ALL
 수술로 기존의 다른 수술에 비해 재

파열율을 낮게 보고하여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의사입니다. 보

통, 의사들이 해외 연수를 가면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로 그것도 파리가 아닌 리옹으로 온 이유가 여기에 있

습니다.

전외측인대 재건술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2013년에 인대

의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었지만 당시에는 임상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논문과 연구

들로 인해 ACL과 ALL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이 전방십자인

대를 전외측인대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십자인대에 가해지는 

장력이 줄어 십자인대의 재파열 확률을 떨어뜨리고 이식물의 

치유가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테 박사의 연구를 

보면 ACL + AL
L을 동시에 재건했을 경우 ACL의 재파열율

이 5배 이상이나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생티 정형외과 센터에서 코테 박사를 지켜보

면서 수술 중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행하였을 때 그동안

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척척 풀어나가는 것을 보며 이곳에 오

레바논 펠로우인   Dr. Abdo

일끝나고
맥주한잔!

프랑스 리옹에 연수를 온 지 한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정
말 시간이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네요. 처음에 낯
설었던 지하철과 트램도 그동안 잘못 내릴까봐 노심초사
하며 방송에 집중했는데 긴장하지 않고 익숙하게 타고 내
렸습니다. 

오늘도 ACL(전방십자인대) 수술은 많이 있는데 일주일에 
평균 15-20개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소아 
ACL 수술과 재수술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아와 청소
년의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소아의 십자인대 
부상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로 축구교실이
나 발레교실 등과 같은 각종 운동을 학교나 학원에서 하면
서 과거에 비해 특정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만큼 부상의 
빈도도 올라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아 전방십자인대 수술은 결정하기 힘든 수술 중 하나인
데요. 전방십자인대 수술은 신체적 나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TANNER STAGE별로 그에 맞는 수술방법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쁘디 이쁜 아이들이 다친 것도 마음이 아프고 운동을 워
낙 사랑하는 아이들이라 수술 후 결과도 잘 만들어 주고 
싶은데 실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프랑
스에서는 그동안 오랜 경험을 통하여 외측 장경인대를 이
용하여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전십자인대 손상 환
자들을 잘 치료해 욌습니다. 특히, 소넬리 코테 선생님이 
속해있는 생티 그룹에서 소아 전십자인대 수술 시 전외측

소아 ACL과 
미드나잇 in 파리 

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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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잘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도 다른 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수술실로 들어와

서 참관하고 있었는데 코테 박사의 수술실은 항상 붐비는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연수 2주 차부터 코테 박사의 어시스트로 들어가 수술을 도왔는데요. 특

히, 기억나는 점은 반달연골(반월상연골) 수술 시 외국에서 참관하러 온 의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은 한국의사들에게 배운 것이라고 설명하면

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는 순간이면서도 좋은 

방식의 술기(수술기술)가 있으면 코테 박사도 적극 활용하는 점은 좋았습니다. 곧이

어 퇴근시간이 다가오고 오늘도 해가 지고 나서야 늦은 퇴근을 했는데요. 2주차에는 

ACL + ALL
, ACL re rec

onstruction
, 소아 ACL 수술 등 ACL 파열에 관련된 수술만 

20례로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펠로우인 Dr. Abdo 가

 그 동안의 여정을 끝내기 때문에 선물을 전달

하기도 했는데요. 10살이나 어린 친구고 첫 주에는 조금은 제게 쌀쌀맞게 대했는데 

2주차부터 정말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친구입니다. 마지막에 이렇

게 얘기하더군요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잘 도와주고 수술 경험도 많은데 Polite(예

의바른)하다고 그래서 잘 해주고 싶었다”고요. 덕분에 서로에게 유일한 Korean& 

Lebanon 친
구가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처음에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할 

때 감동이었습니다. 어디에 살건 어떤 말을 쓰건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건 "진심" 

은 항상 통하는 것 같습니다.  Dr. Abdo
 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김영성 CHANEL 

art director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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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 temps est un grand matre” 직역하면 “시간
은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말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
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곳 프랑스의 리옹에서 연수를 시작한
지도 두 달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
나 통용되는 말인 것 같네요. 

세계인의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고 월드컵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어떤 선수들
에게는 도전과 환호의 시간이지만 반면,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이 되
면 많은 선수들이 다쳐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곳 생티 정형외과 센터
에도 모로코 축구대표팀 선수가 월드컵 직전 소속팀 경기에서 무릎에 큰 손상을 입고 내원
하였습니다. 

모로코 선수는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 등의 다
인대손상이 있었는데 결국 이곳에서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모로코 출신 펠로우가 있어서 선수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2시
간 30분 정도에 걸쳐서 쏘네리 코테 박사, 일본인 펠로우 선생님이 저와 함께 모든 인대를 
재건하고 봉합하였습니다. 손상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
할 정도이지만 앞으로 선수로 다시 복귀해서 활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의 진료를 볼 때, 담당 에이전트나 팀의 트레이너들이 함께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국
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진료를 볼 때 선수와 함께 팀 트레이너들이 따라서 들어오는데 우
리나라의 트레이너(대부분 프로팀의 수석 트레이너)분들의 경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셔
서 의학용어, MRI, 관절경, 병변 등을 설명하면 상당히 잘 이해합니다. 신기한 점은 이곳에
서 톱 플레이어의 유명 트레이너임에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놀라기도 했
습니다. 이를 통해 K의료의 여러가지 의학적 수준이 세계적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정형외과에서는 수
술이나 진료 등을 함께하며 몸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 금방 정이 듭니다. 
끝으로 쏘네리 코테 박사가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나요? 어때
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박사님께 배운 것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발전하겠
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선 뒤 그동안 함께 고
생했던 일본, 이탈리아, 모로코, 미국 펠로우들과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식당에
서 양념치킨과 돌솥 비빔밥에 한국 맥주를 같이 먹으면서 떠나는 아쉬움을 달랬는데요. 헤
어지기 전에 그들과 깊은 포옹을 하니 그들의 아쉬움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병원을 경영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두 달 동안 시간을 비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우리 병원의 발전과 나아가 스포츠 의학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21년 미국 LA의 컬란조브 클리닉에서 금정섭 병원
장님이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은 제가 프랑스 리옹의 생티 정형외과 센터에서 연수
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연수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미래를 위
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훌륭한 스승이다.
EP. 04 구조물을 보강하여 함께 시행한 92%의 환자가 스포츠로 복귀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11세 축구 선수, 12세 농구 선수 등의 소
아전십자인대 수술 집도를 옆에서 어시스트 하며 잘 보고 배운 것
이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코테 박사가 쉽게 수술하
고 잘 가르쳐 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프랑스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누군가 파리는 
에펠탑으로 시작해서 에펠탑으로 끝난다 했는데 정말 그렇더군요. 
맑은 하늘 대낮의 에펠탑, 해질녁의 에펠탑, 야경속 에펠탑.  어느 
한 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품을 잘 알지 못하지만 파리하면 대표적인 것이 샤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랑스럽게도 샤넬에서 일하고 계신 멋진 한국인을 
소개받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본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코코 샤넬이 
사용하던 가구와 애장품들이 디자인되어 있는 아파트는 특정 사람
들에게만 공개된다고 하는데 덕분에 코코 샤넬이 평생 일하던 집무
실과 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시아를 한번도 방문
한적 없는 그녀의 집무실에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가 깊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에서 건너온 가구, 벽면의 장식을 보면
서 사실 어디 사찰에 들어와 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코코 샤넬의 집무실을 구경한 뒤 김영성 CHANEL art director
의 스튜디오를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셀럽들이 사인한 의자에 송구
하게도 제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 빅뱅의 G 드래곤 사인 옆에 하려
다가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다른 곳에 조심스럽게 사인
했습니다. 이후 파리의 풍경도 구경하는 멋진 경험과 행운을 누렸
습니다. (Special thanks to mike Cho)

함께 고생했던 일본, 이탈리아, 

모로코, 미국 펠로우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식사

Le temps 
   est un 
grand ma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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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병원을 경영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두달 
이라는 시간을 비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우리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발전과 나아가 스포츠 의학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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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er's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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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에게꾸준한인기를끌고있는스포츠인골프와테니스

좀더안전하게스포츠를즐길수있도록골프•테니스엘보스포츠테이핑을

세종스포츠정형외과스포츠퍼포먼스센터박지환팀장이소개한다

골프엘보테니스엘보를위한
스포츠테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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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nis 

elbow 
•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스포츠퍼포먼스센터 팀장
• 수원여자대학교 물리치료과 겸임교수 
• (전)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선수 트레이너 
• (전)서울시청 여자축구단 선수 트레이너 
• (전)국가대표 여자핸드볼팀 선수 트레이너

키네지올로지 테이핑 요법에 사용되는 전용 써지컬 
테이프. 피부의 신장율과 유사한 신축성과 뛰어나며, 
피부 트러블이 적은 접착제에 의해  근육과 건이 
움직임을 도와 최적의 컨디션을 제공합니다. 

부착할 피부면에 물기를 제거하고 청결히 해주세요.
테이프 끝을 당겨 붙이지 말고 관절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야합니다.

베네펙트 테이프(Benefact)  테이핑 시 주의사항테이핑 감수 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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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의안쪽부위를고정하기위해안쪽위관절융기(Medial

Epicondyle)부터손목의굽힘근( exor 굴곡근)을손목관절

부위까지키네시오테이프를길게붙인다

짧은키네시오테이프(약3칸)을팔꿈치바깥쪽부위에서

팔꿈치안쪽방향으로장력(Tension)을이용하여늘려서붙여

통증이있는안쪽위관절융기부위를고정시킨다

같은방법으로짧은키네시오테이프를먼저붙인테이프와

교차(Cross)되도록각도를바꿔붙여통증부위를테이프로

단단히고정시킨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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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엘보를위한
스포츠테이핑

iji

ijk

kji

kjk

lji

ljk

Golfer's elbow 

팔꿈치의바깥쪽부위를고정하기위해

바깥쪽위관절융기(Lateral Epicondyle)부터손목의

폄근(extensor 굴곡근)을손목관절부위까지

키네시오테이프를길게붙인다

짧은키네시오테이프(약3칸)을팔꿈치바깥쪽부위에서

팔꿈치쪽방향으로장력(Tension)을이용하여늘려서붙여

통증이있는가쪽위관절융기부위를고정시킨다

같은방법으로짧은키네시오테이프를먼저붙인테이프와

교차(Cross)되도록각도를바꿔붙여통증부위를테이프로

단단히고정시킨다  

1⃞

2⃞

3⃞

테니스엘보를위한
스포츠테이핑

iji

i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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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

kjk

lji

ljk

Tennis elbow 



Track and Field Jumper's Phased Psychological Experience  
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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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상 도약 선수들이 부상 시 단계별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대한체육회에 육상 도약 선수로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대학 및 실업팀 선수 중 최소 
4주 이상의 부상을 경험한 선수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부상 시 단계별 심리적 
경험을 부상 직후, 치료 및 재활 과정 시, 훈련 복귀 
시, 경기 재출전 시의 4단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인 심층면담을 
사용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상 직후에 선수들은 걱정, 당황,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부상의 심각성과 
경험의 차이로 낙관의 긍정적인 정서 또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료 및 재활 과정 시 선수들은 걱정, 두려움, 
답답함,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와 함께 자신감 향상, 
회복 노력, 복귀 갈망, 호전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개인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다른 
심리적 정서를 경험하였고 이는 회복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훈련 복귀 시 선수들은 긍정적 정서보다 자신감 
저하, 두려움, 불안, 트라우마 등과 같은 재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경험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기 재출전 시 선수들은 경기 운영 및 결과에 
따른 좌절감, 두려움, 불안, 긴장감 등의 부정적 
정서와 동기유발, 집중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이 부상 시 다양한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나은 복귀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의 회복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자료가 
부상 이후 보다 나은 재활 과정 및 복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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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바람은

스포츠영양학이

선수들에게꼭필요한것으로

인식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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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영상 보기

FC서울
 임상협

선수

수원F
C 이승

우선수

Q. 스포츠 영양학이란?
영양학을 베이스로 하는 응용 학문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선수 및 운동을 하는 일반인의 수행력 향상, 
두 번째는 운동을 하고 난 이후의 회복, 세 번째는 
체중조절인데요. 체중조절은 체지방이나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영양학은 
수행력, 회복, 체중조절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Q. 국내의 스포츠영양학에 대한 인식 
요즘에는 선수 개개인이 자기관리를 워낙 잘해서 
저에게 영양 관리를 의뢰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축구 같은 경우에 K리그1 FC서울 임상협 선수나 
수원FC에 이승우 선수도 올 시즌부터 영양관리를 
받으면서 조금 더 자신의 수행능력이나 컨디셔닝 
부분들을 더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국가대표팀이나 프로팀 
수준에서 이런 선수들의 영양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보니 
선수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프로선수의 시즌과 비시즌의 영양공급 차이
시즌 동안에는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소화하다 
보니 회복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식단을 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시즌에는 
선수들이 본인의 근육량이나 시즌 동안 부족 
했던 근력, 지구력 같은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시즌 때와는 다른 식사나 
보충제의 섭취 패턴같은 것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채식을 고집하는 선수에 대한 생각
선수가 체감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던 식단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채식이 모든 선수에게 다 적합한 
식사방법은 아닙니다. 채식을 하더라도 부족한 
영양소가 충분히 있거든요. 즉, 그런 영양소에는 
대표적으로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철분이, 
아연 등과 같은 무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영양소의 보완방법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는데요. 어느 것이 

선수의 수행력이나 회복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꼭 채식을 
고집하는 것보단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선수의 저탄고지 식단에 대한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저탄고지에 대해 부정적이게 
생각합니다. 운동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인데요. 가용성인 탄수화물을 많이 
확보해야 그만큼 훈련이나 경기에서 좋은 수행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나 훈련에서 피로 같은 것들도 빠른 시점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한, 우려되는 점은 근육량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해서 근육량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Q. 수술 이나 부상 후 재활영양
재활 단계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근 위축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거나 크기가 

감소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되서 이런 점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 영양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영양소는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있습니다. 류신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포함된 단백질 식사가 선수의 재활기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3 지방산이라고 하는 필수지방산이 
선수의 재활초기부터 들어갔을 때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근력이나 파워를 높이려는 
선수들이 많이 먹고 있는 크레아틴 보충제가 있는데 
재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재활 영양에서 크레아틴 보충제를 
투여했을 때 이 선수의 근육량과 근기능의 유지나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Q. 보충제와 도핑에 대한 생각
보충제는 선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외국에서 정식적인 
검사나 승인없이 들어오는 보충제들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 “이게 좋다고 했어”라며 선수에게 
전달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확인되지 않은 것 
때문에 도핑이 적발된 사례는 본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건네는 보충제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무분별하게 
건넨 보충제가 선수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나 여러 검증기관으로부터 절차를 
거친 보충제를 가급적 선별하고 지인이 주는 것은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Q. 향후 계획이나 목표
저는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아직 
국내에서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분야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선수가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팀이나 
프로팀에도 스포츠 영양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구단에 들어가서 선수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직업군이 창출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을 잘 설계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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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바이오메카닉스의 초기와 현재 상황
연구에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선수들의 동작을 운동역학적으로 측정한다는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현재도 활발하지 않구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국내 선수들의 동작에 대한 
운동역학적인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바이오메카닉스를 도입한 국내 구단과 성적의 
상관관계
현재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바이오메카닉스를 
도입한 구단은 롯데 자이언츠가 유일합니다. 3년 
전에 피칭랩에 최첨단동작분석장비를 설치했고 
거기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전문요원을 채용했습니다. 롯데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지났으니 아직 걸음마 
단계구요. 다른 구단은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구단과 성적의 상관관계로 말할 것 같으면 롯데에서 
바이오메카닉스 덕을 봐서 성적이 확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어떤 구단도 바이오메카닉스를 
통해서 구단 성적이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의 경기력은 어느 한쪽 
측면의 공헌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인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합니다. 

Q. 국내 스포츠 구단에서 바이오메카닉스 도입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바이오메카닉스 장비 자체가 약간 
고가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경우 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렇게 경제적 부담을 별로 못 느끼는데 
국내는 아직 수익을 그만큼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 도입에 약간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가의 장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또, 구단에서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장비를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그 분석된 결과를 선수나 지도자, 코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나 선수는 그런 전문적인 분석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분석전문가도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Q.  바이오메카닉스를 활용한 성공사례
메이저리그에서는 처음에 한 두 구단에서 하다가 
지금은 모든 구단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공을 못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고 지금은 
프로구단뿐만 아니라 미국대학 팀에서도 10억원 
이상 되는 고가의 장비를 구단의 홈구장에다가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어떤 선수가 이런 혜택을 봐서 이렇게 크게 성적이 
올랐다는 것보다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성공사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 바이오메카닉스를 활용한 스포츠 용품이 제한 
받는 이유
바이오메카닉스가 처음 꽃을 피운 것은 사실 
용품개발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공시킨 케이스는 ‘나이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선수들의 부상 예방이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던 것이 이제는 너무 과도하게 
바이오메카닉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도입돼서 
기술 도핑이라는 얘기가 생겼습니다. 러닝화에 
지나치게 탄성을 많이 줘서 달릴 때마다 선수한테 
에너지를 반환시켜 주는 것이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마라톤 화에 있어서 신발 
밑창 두께 같은 걸 제한한게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의 원천은 근육에서 발휘하는 힘이 관절을 통해서 우리의 뼈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역학적으로 이해하고 비효율적인 동작요소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간의 동작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스포츠 활동 중에 일어나는 동작에 한해서 연구하는 
것이 운동역학입니다.

Q. 최근 바이오메카닉스의 트렌드 
기존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주로 실험실, 랩 환경에서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환경에서는 선수들의 최선의 동작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  경기장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야구장같은 경우, 야구 
스타디움 지붕 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실제 경기에서 투수와 
타자의 동작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거의 
모든 경기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학교 몇몇 팀들도 
설치했는데 그 이유가 경기 중에 
최선을 다하는 동작을 분석하기 위함 
인데요 앞으로는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경기 중에 일어나는 
선수들의 동작을 바이오메카닉스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트렌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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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터를 도출하는 과정과 목적 
야구의 투구 폼에서 예를 들게요. 선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하체가 
지면을 미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거기서 에너지를 점차적으로 몸 위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 과정이 골반과 몸통, 어깨, 팔꿈치, 손을 통해서 공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누수되거나 허비되는 게 있는지를 찾아내서 
자기가 쓴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에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찾아내는 게 
운동역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잘못된 동작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향후 연구할 내용이나 관심사
저는 스포츠 바이오메카닉스 중에서도 야구에 
관심이 많은데요. 야구 투수라든가 타자의 동작에 
대한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을 통해서 선수들의 
기량 향상, 부상 예방 등 그쪽의 연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골프 분석을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바이오메카닉스 
분석 방법을 개발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스포츠 이외에도 일반인들의 건강 
증진 및 선수들의 재활을 위해서 스포츠 의학적으로 
바이오메카닉스가 굉장히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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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볼이 골인 될 상황이라면 그 수비수는 바로 퇴장해야 한다. 벗겨져서 신발을 던진 것
은 그 선수의 손의 연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핸드볼로 퇴장시키고 페널티 킥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심판을 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심판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경기중 그의 행동이나 판정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면 심판을 그만 보게 한 뒤 교체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둘다 퇴장시켜야 한다. 아직 경기가 시작 되기 전이기 때문에 양팀 감독은 명단에 있는 
교체선수로 스타팅 멤버를 다시 꾸려 11명으로 경기를 다시 시행하면 된다. 

골로 인정된다. 골키퍼가 득점한 것으로 판정하는데 페널티 구역 안에서 골키퍼가 손을 사용
한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하지만 펀칭한 공이 상대팀 골대에 들어갈 정도로 경기에 심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취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옵션 중에서 코너에서 드롭볼을 선언하는 것이 한방법이지만 볼이 명확하게 나갔기 때
문에 한가지 결정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격팀은 코너킥을 선호할테지만 스로인을 선
택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173스포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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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현 감독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석사
現) 조선대학교 농구부 감독
現) 3x3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前) 부산대학교 농구부 코치

Q

Q

강양현 감독
인터뷰 양현 역 '안재홍'

ASIA U16 CHAMP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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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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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

영화속 당시

부산중앙고 
감독시절 

강양현감독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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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리바운드

이 영화에는 2012년 부산중앙고의 실화로 교훈과 

드라마를 통한 감동을 담고 있다. 메인 OST인 

‘We are young’(미국밴드 'FUN')에서도 이러한 

주제의식이 담겨있다. 또한, 후반부에는 영화 

제목인 리바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실패에도 다시금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초반부에는 부산중앙고의 강양현 감독이 

선수들을 모은 뒤, 여러 갈등과 위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 개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팀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기르는 등 팀과 선수로 성장하는 

스포츠적인 모습은 상당히 약해보인다. 또한, 

여러 명인 선수들의 서사를 하나씩 담아내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감정적인 몰입이 

어려웠다. 게다가 선수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연기력에는 의문부호가 있었다. 아무래도 엘리트 

선수를 소화하기 위해 농구 실력이 있는 배우들을 

섭외하다 보니 이러한 한계점을 들어낸 것 같다. 

갈등의 해결 과정을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했던 

농구영화 ‘코치 카터’와 비교해서 보면 이러한 

단점은 더욱 부각되어 진다.

그럼에도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후반부에 

진행되는 경기장면이다. 실제 경기장에서 

직관하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 일으킬 정도로 

배우들의 움직임은 선수들과 흡사하다. 가장 

놀라운 점은 2012 실제 경기 영상과 비교해 보면 

영화에서의 경기장면이 상당히 닮아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작진이 당시 경기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고 재현해서 찍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중앙고 선수들의 노력과 땀냄새가 화면을 

타고 전달된다. 그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그리고 

용기를 느끼고 싶다면 한번쯤 관람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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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영화들과는 

다르게 온 가족이 다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 <리바운드>는 2012년에 열린 제37회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농구대회에 나간 

부산중앙고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망하기 직전인 농구팀이 함께 훈련하고 

성장하여 대회에서 우승을 노린다' 는 뻔한 

스포츠물 스토리지만 전혀 유치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장항준 감독은 5년이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다. 사실 초반부 스토리는 중앙고 농구부원들을 

모으는 내용이라 조금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위한 

선수들의 개인사라 자칫 길어질 뻔 한 이야기를 

짧고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선수들 간의 갈등도 잘 해결되고 협회장기 경기가 

시작되면 몰입도도 점차 올라가게 된다. 연출만 

한 경기가 아닌, 진짜 농구 경기처럼 보이기 위해 

배우들이 농구 연습을 하며 연기 합을 맞추며 

배우들도 진짜 팀이 되어갔다고 한다. 거기다 

본인이 맡은 배역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잘못 

연기하면 유치할 수 있는 사투리 연기나 습관이나 

버릇 등을 잘 연구하여 익혔다고 한다. 이러한 

디테일들 때문에 경기 장면 내내 몰입하기 정말 

쉬웠고 영화일 뿐이지만 손에 힘을 주고 선수들을 

응원하게 됐던 것 같다. 

 리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리바운드>의 OST, 미국밴드 'FUN'의 'We Are 

Young'이다. "Tonight, we are young"이라는 

가사가 흘러나오면서 영화는 끝이 나는데 그 뒤에 

실제 감독과 선수들의 사진이 <리바운드> 배우들 

모습에 겹쳐진다. 그때 극장에서 영화관 관객들이 

엔딩크레딧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박수를 쳤는데 

굉장히 벅차올랐던 것 같다.

 잔잔한 영화가 보고 싶다면 웃음과 감동을 

둘 다 잡은, 부산중앙고의 기적을 다룬 영화 

<리바운드>를 추천한다.

영화리뷰

2023 · Drama · 2h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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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보는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슬램덩크는 역대 최고의 인기를 끌며 당시 

청소년들의 농구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지금의 

3040세대에게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린시절 누구나 한번쯤 농구장에서 명대사를 

따라하고 강백호의 풋내기 슛과 이상한 포즈의 

자유투, 훅훅훅 디펜스를 따라하는 등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실제 영화 관객의 70%가 30~40대 

관람객이라고 하니 그들에게 확실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기대보다 걱정이 

컸다. 너무 오래된 작품이고 내용을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봐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극장판에서는 원작의 마지막 경기, 전국대회에서 

만난 절대강호인 산왕공고와의 경기를 그리고 

있다. 다만 영화는 원작과는 다르게 기존의 

주인공인 강백호가 아닌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그의 과거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송태섭의 과거를 

경기 중간중간 보여주는 구성으로 진행된다.

영화에서는 원작에서의 여러 명대사와 장면이 

삭제된 점과 산왕공고라는 팀의 매력이 기존보다 

표현이 잘 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경기의 박진감과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은 실제경기장에서 관람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압도적이다. 특히, 경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관람객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집중시키는 흡입력도 어마어마하다. 이것 외에도 

경기 중간중간 패스를 달라고 손을 들고 패기롭게 

외치는 강백호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낸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보지 못했던 송태섭의 미래 

모습도 그리고 있기에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추천하고 싶다. 다만, 작가가 세부 

설정과 여러 정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작을 보지 못한 분이라면 원작을 보고 

보는 것을 추천한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아 여러 추억들을 떠올랐다. 지금도 가끔 

동호회 농구를 뛰고 있지만 과거, 한겨울에 손이 

얼도록 친구들과 공원에서 농구를 하고 코트에 

쌓인 눈비를 닦아내면 할 만큼 열정이 있었는데 

그정도로 농구를 좋아했던 건 이작품의 영향이 

컸었다. 어린시절 어른들이 오래된 트로트나 

가요를 듣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음악을 듣는 행위가 

아닌, 과거의 추억을 듣고 있던 것은 아닐까?

2023 · Animation · 2h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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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쪽 발목인대 3개 중 전거비인대 하나만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음을 댄 뒤 

10분 정도 지나면 테이핑을 하고 경기도 뛸 수도 있는 부상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부상의 경우도 약 10일간 석고고정을 하고 3주간의 재활 기간을 거쳐 다시 복귀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재부상의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기중 인 경우 선수들의 

정신력, 테이핑, 진통제 등으로 이것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검사장비가 발전해서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채치수 선수가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 두 개가 

완전히 파열된 부상이면 경기를 다시 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붓고 걸을 수도 없게 되어 

버리니까요. 부상 평가 항목 중 발목을 다치고 경기장에서 나올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은 빨리 복귀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부상 상황이 발생해서 선수가 “허리가 아파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경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엉치, 종아리에 저린감이나 감각 이상, 근력의 감소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요. 만약 이런 신경 증상이 있다면 바로 

운동에서 제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만약, 

등통증(back pain)만 있었다면, 근육의 손상, 타박상을 주로 

의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을 참을 수 있거나, 회복된다면 

운동의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중에서는 수개월간 허리 재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부상이 단순 타박상보다는 

척추분리증(spondylosis)이나, 신경증상이 없는 허리골절, 

피로골절(stress fracture)이 의심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점프나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하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3-6개월 

정도의 재활 기간을 요합니다. 허리 좌우 양측의 척추분리증이 

있어서 불안정한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불사신 

강백호이니 재활 후 건강하게 돌아왔을 겁니다.

산왕전 강백호의 허리 부상이 
선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인가요?Q.

Q. 해남전 채치수가 발목 부상을 입고 
다시 경기를 뛰는데 어떤 부상인가요?

글 김진수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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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 속 
부상을 진단해 보자

©1996.Takehiko Inoue

©1996.Takehiko Inoue

©1996.Takehiko Inoue

181스포츠 상식

예전에는 엘보우파울(e l bow  f ou l )이라고 

불렀습니다. FIBA에서는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Unsportsmanlike foul, U 파울), NBA에서는 

프레그런트 파울(Flagrant foul)로 불리고 있는데요. 

2개의 자유투와 공격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경기에서 2회 이상 파울을 범하면 퇴장을 당하게 

되는 심하고 비신사적 행위이며 상대방을 부상 입힐 

수 있는 행동입니다. 불필요한 행동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한 경우라면 한 번에 퇴장이 될 수도 있고 파울을 

당한 선수는 뇌진탕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축구에서는 고의성이 

있는 엘보우 파울은 레드카드로 바로 퇴장을 시키도록 

규칙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정대만의 무릎 부상에 대한 진단이 만화책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혹자는 ‘십자인대 파열’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치는 장면에서 왼발로 드라이브인을 치고 나가다 

갑작스럽게 무릎이 찡하는 느낌과 함께 무릎을 잡고 쓰러지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한 달 휴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보다는 무릎연골 혹은 반월상연골판 부분 손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어지자마자 복귀를 하였는데, 바로 재부상을 

당하게 되죠. 목발을 짚고 잘 걸어 다니는 모습이 나오지만 상황에 

실망하여 농구부를 떠나게 됩니다.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연골 혹은 반월상연골판 손상은 보통 운동 

복귀에 평균 6개월 가량 보호 및 재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당시에 

충분한 재활을 거쳤다면 운동을 더 빨리 다시 시작했겠지요. 2년 

만에 회복해서 선수로 다시 뛰는 데 그 정도로 3점을 잘 넣는 것을 

보면 정대만의 농구 센스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체력이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수비, 공격 모든 것이 훌륭하죠. 운동능력은 분명 

감소하겠지만, 선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심한 

부상을 당하면 십자인대, 아킬레스파열 같은 손상은 평균 2년이 

지나고 본인의 스탯을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대만은 

후년에 더 잘할 것 같습니다.

Q.

Q.

작중 정대만은 무릎 부상으로 2년 동안 은퇴하는데 
운동 능력 및 선수생명에 영향이 없나요?

풍전전 에이스킬러 남훈이 서태웅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요?

©1996.Takehiko Inoue

©1996.Takehiko Inoue©1996.Takehiko Ino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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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Comedy/Disaster · 2h 25m

Don't Look Up :
돈룩업

늘 비교될만한 이전 영화를 꺼내놓고 영화평은 

시작된다. 세 가지를 택했다. Garth Jennings의 

2005년 영화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똑똑한 미래를 

담은 코미디 2006년 영화 <Idiocracy> 그리고 

당연히 Lars von Trier 라스 폰 트리에의 2011년 

영화 <Melancholi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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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자를 넘어 시대의 부조리와 불공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지구를 싸잡아 한데 묶어 불판위에 올려놨다. 위의 세 영화에 

비해 더 유쾌한 코믹이거나 더욱 절묘한 영화적 장치는 없다. 

그러나 눈여겨 볼만한 씬이 엔딩시퀀스다. 물론 쿠키영상이 

망쳐버렸지만 아쉬움 속 진주같은 빛나는 영화적 장치다. 

'멜랑꼴리아'의 엔딩이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의 마지막 시퀀스처럼 희망과 절망이 교차, 

감정의 혼란이 현실 존재의 이유가 되는 묘한 감정이입을 준다.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미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공감의 

폭을 최대한 증폭시켰고 그건 어느정도 성공했다. 공감을 위한 

먹이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배치할까 노력한 연출의 고민이 

보인다. <나는 공감에 반대한다>라 말하는 예일대 폴 블룸의 

공감의 위험성의 경고와 같이 어쩌면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미래이니 공감하지 않아도 될 소모성 짙은 감정스트레스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자각이 필요한 시대다. 느껴보고 바꿀 수만 

있다면 긍정적 진화는 꼭 필요하다. 정답은 없지만 정답은 늘 

내가 쥐고 있다. 결론은 내고 결정을 한 나만큼 편안한 나는 

없다. 늘 정답은 내가 쥐고 있다.

183영화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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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가 되는 건 피가 나고 멍이 드는 얼굴이 

아니다. 사회에서 버림받는 외로움에 상처를 

입는다. 더군다나 억울한 상처엔 약도 없다. 

거짓말을 받아칠만한 당당함도 아이의 

순수함을 이길 도리가 없다. 아이가 내뱉는 

뱀의 혓바닥보다 독한 사악함은 그 어떤 진실의 

당당함으로도 이겨낼 수 없다. 

사회는 순수함에 팔을 벌리고 오로지 본인이 그럴 

거야라고 믿는 방향을 부정하는 당당함엔 뺨을 

때린다. 진실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논함을 

토론이라 하고 대화라 부르지만, 진실은 없고 

‘아마 그럴 거야’라고 믿는 본인만의 확증편향대로 

지껄이는 걸 ‘개소리’라 한다. 2005년 on 

bullshit(개소리에 대해서)를 집필한 프린스턴 

교수 Harry Frankfurt의 말이다. 결국 꼬마의 모든 

순수함으로 내뱉은 사실은 모두 ‘개소리’다.

유치원 남자 선생님을 좋아한 6살 꼬마의 

믿지못할 개소리에 대하여. 인간을 거짓말로 

추락시키는 거짓말의 거짓말.

2012 · Drama · 1h 56m ·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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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이 흘러 납작해진 툇마루 밑을 다시 들춰보듯 

조심히 뜯어보는 시간이었다. 최민식의 영혼마저 

날려버리는 열연도 다시금 소름돋는 이야기거리였고, 

송해성 감독의 멀리 떨어져 보는 듯하며 연출이 

개입하지 않은 듯한 시선의 매무새에 ‘이토록 

훌륭했던가’ 를 연발했다. 특히 숨어있는 메세지의 

메타포라고 할까. 영화의 시작시점에서 극이 

전개하는 출발을 알리는 그림에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 등장한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t 어쩌면 감독은 최민식이 분한 강재의 

먼훗날을 짧게 지나가는 찰나의 시간에 숨겨놓고 

미소짓고 싶었나보다. 

누군가는 파이란의 강재와 같은 심정으로 때론 

누군가는 자식 걱정에 눈물 흘리며 또 누군가는 

시련의 아픔을 달랜다고 소주 한 잔 꺾어대며 외치던 

‘처음처럼’이었을 수도 있다. 영화개봉후 정말 

‘처음처럼’이란 소주가 등장한다. 신영복 선생님은 

극구 사용료를 받지 않고 성공회대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두산주류가 지급을 했다는 뉴스를 

읽었다. 파이란은 다시 꺼내봐도 같은 울림이 있다. 저 

밑바닥 인간이 품은 본능의 뉴런 끝을 자극하는 묘한 

바느질.

2001 · Drama/Melodrama · 1h 5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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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영화를 보지 못했고 극히 일부분의 작품만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도 그중 단연 다섯손가락을 

순서대로 접을 때 꼭 읊게 되는 영화가 있다. 백야(1985), 콘스탄트 가드너(2005), 로다주의 채플린(1992),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1995) 그리고 이 영화다. 가끔은 넘버1 영화로 꼽을 때도 있다. 

원작이 따로 없이 시나리오 자체가 한편의 대하소설이라 할 만큼 방대한 이야기이다. 무려 12년의 집필기간을 

거쳐 그당시 투자비용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580억이 투자된 러시아 자체 제작 영화다. 집필의도가 어찌보면 

애국심에서 나온 충심이라 해야 할까. 러시아 명작들이 헐리웃에서 제작되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감독의 분노에서 

시작된 제작배경의 연유가 있다.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의 제정 

러시아, 어찌보면 근대화 또는 볼셰비키혁명 전 낭만가득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시절 현대인들의 향수를 

담았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면 러시아인도 아닌 나조차 그 감성에 푹빠져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끌림이 

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가 살아있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 최신판인 그시절 가장 최신의 문물이자 선망의 이동수단이던 

기차는 러브스토리의 신선한 장소였다.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는 곳이 기차역, 기차안 또는 플랫폼이었다. 

안나 카레니나와 브론스킨도 첫 만남 그리고 삶의 마감으로 이별하는 장소도 기차역이다. 이영화도 첫 장면 

기차안에서의 만남과 이어지는 대화에 안나 카레니나를 언급하면서 얇은 복선을 깐다. 그리고 러브스토리의 

큰구조 안에 당시 러시아의 흥미로운 문화들이 꽉 차있다. 극 중 연말이다. 한해동안 서운한 사람을 피가 나도록 

때리고 때론 맞고 흐르는 피를 서로 닦아주며 용서하고, 밤새 코가 비뚤어지도록 보드카를 병째 들이 붓는다. 매우 

과격하지만 따뜻한 그들만의 연말을 마무리하는 모습은 돈을 주고도 참여하고픈 행복 가득한 축제와도 같다. 

영화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즈음 아마도 쓰여진 러시아 문학작품을 읽은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 년에 한 

번 꼴로 추천하는 영화인 만큼 시간이 많고 집중하기에 좋은 시대물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열어보시길. 4시간 

30분이 1시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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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Romance/Comedy-drama · 4h 35m · Russia

The Barber of Siberia :
러브오브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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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도 아니며 소유와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며 

감탄하는 모나리자의 단면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도 아니다. Lynx 나 Axe 광고가 아직도 차용하고 

있는 치명적이며 선정적 매력을 발산하는 메시아적 존재도 아니다. 태어나서 살아가고 세월은 

흐르고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그러다 더 이상 흐를 시간이 없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인생살이지만 그녀에겐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치명적 아름다움을 갖고 태어났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떠다니는 공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 어느덧 그녀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며 소유욕을 부르며 선정적 사고를 일으키는 마녀가 되어 있다. 타인들에 의해 생각되어 

지고 그들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인생살이. 모든걸 극복하고 견뎌내며 자기만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면 세상이 그걸 전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맘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사춘기 소년이 

성장하며 긴 시간 그녀를 짝사랑하며 지켜본 시간만큼 그녀를 보게된다. 아름다움이 복잡한 

인간관계에 미치는 소용돌이는 가히 태풍급이다. 시대적배경과 배경이 되는 도시의 특수성을 

내려놓고 그리 어렵지 않게 현재를 사는 세상에 적용가능하다. 10만 명 가득한 축구장 한 가운데 서 

있는 여인에게 10만 명이 욕을 하지만 소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축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쥬세뻬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선은 소년의 시선에 올려져있다. 객관적이며 소극적 관여를 

한다. 연출자마저 그녀를 자유롭게 놔주고픈 답답함이 보인다. 더러운 돌을 든 너희들 손이 더러운데 

어찌 그녀가 더럽다고 돌을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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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Drama/Romance · 1h 49m

말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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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길 1층
11:00~21:00 화요일 휴무
바나나크림파이, 펌킨파이 등

서울 광진구 동일로22길 117-27
12:00~23:00
치즈케이크, 시나몬 토스트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나길 31-9
11:30 - 22:00
에그 수플레 카스텔라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3길 4 지하1층
13:00 - 21:00 수~일
커스타드 푸딩, 크림소다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122길 22 A동 1층
11:00 - 22:00 매주 월 휴무
아몬드 아인슈페너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8길 19 1층
12:00 - 22:00
쑥가토

이프로의 맛집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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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와 K리그2 김포FC 팀 
주치의이자 차민석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이 프랑스 
리옹의 스포츠의학 전문병원 생티 정형외과 센터(Centre 
Orthop dique Santy)에 연수를 간다. 생티 정형외과는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FMCE(FIFA Medical Centre of 
Excllence) 국제축구연맹(FIFA) 스포츠 의료위원회의 
기준을 통과하여 인증 받은 우수 의료기관이다. 프랑스를 
포함한 다양한 유럽국가의 프로 및 엘리트 운동선수를 많이 
치료해 왔다. 

차 원장의 연수를 담당하는 의사는 즐라탄 이브라히 
모비치 ( AC밀란 ) ,  폴  포그바 (유벤투스 ) ,  안수 
파티(FC바르셀로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등 
유명 축구스타의 치료 및 무릎수술을 집도하고 성공적 
복귀를 실현한 베르트랑 소네리 코테 박사(Dr. Bertrand 

Sonnery-Cottet)다. 코테 박사는 연간 600회 이상의 
전방십자인대(ACL) 수술 및 인대 재건술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상 치료의 글로벌 리더로 간주되고 있다. 차 원장은 
“이번 프랑스 연수를 통해 선진 스포츠의학 시스템과 치료 
및 술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의료시장에 접목시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차민석세종스포츠정형외과원장
프랑스리옹생티정형외과센터연수
2022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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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홍 기자

한국리틀야구연맹
부상 방지 및 재활 클리닉
선수및학부모에큰호응
2022 10 13

2022 10 25

2022 한국리틀야구연맹 의무위원회 부상 방지 
및 재활 클리닉이 지난 11일 제주도 서귀포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에서 열렸다. 2022 MLB 
컵 U10 및 U12 대회 참가 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리틀야구연맹 의무위원인 금정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과 LG 트윈스 김용일 
수석 트레이너가 강의에 나섰다. 리틀야구연맹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 방법과 
부상 방지 노하우를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 리틀 야구 선수들이 

올바른 훈련 방법으로 건강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서귀포 강창학야구장에서 열린 대전 중구-
홍성군 경기를 앞두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시구에 나섰다.

손찬익 기자

SK 국가대표
주치의출신
김진수원장
팀닥터위촉

SK가 새로운 팀 닥터로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인 김진수 박사를 위촉했다. 김진수 원장은 
前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 주치의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농구 협회 의무위원회 
위원장과 아시아농구연맹 의무위원을 맡고 
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인증한 스포츠전문의로 족부, 
족관절, 발목관절, 근육, 인대, 연골 손상 등 
스포츠선수들의 부상 부위 재활과 치료에 있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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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주치의차민석원장 즐라탄치료한
리옹생티정형외과센터 연수

박찬준 기자

K리그2 김포FC 팀주치의인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이 프랑스 리옹의 
스포츠의학 전문병원 생티 정형외과 센터로 
연수를 떠난다.

생티 정형외과는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국제축구연맹(FIFA) 스포츠 의료위원회 
(FMCE FIFA Medical Centre of Excllence) 
의 기준을 통과한 우수 의료기관으로 프랑스를 
포함, 유럽 유수의 프로 및 엘리트 운동선수를 
많이 치료해 왔다. 차 원장의 연수를 담당하는 
의사는 베르트랑 소네리 코테 박사다. 코테 
박사는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밀란), 폴 
포그바(유벤투스), 안수 파티(FC바르셀로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등의 무릎 수술을 
집도하고 치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코테 박사는 연간 600회 이상의 ACL 및 인대 
재건술을 수행하는, 무릎 부상 치료의 글로벌 
리더다.

차 원장은 "이번 프랑스 연수를 통해 선진 
스포츠의학 시스템과 치료 및 술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의료시장에 접목시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포FC 임직원 및 
선수단 역시 "프랑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차 
원장이 김포FC를 포함해서 국내 스포츠의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 10 25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 뉴스

196 PART 07             MEDIA ARTICLE

현역선수 코치 트레이너들의이야기
2022 우리야구컨벤션 12월 9~10일개최

선수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코치, 트레이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사  ' 우리야구  컨벤션 ' 이  3 회째를 
맞이했다. 2022년 우리야구 컨벤션이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변화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음 달 9일과 
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가 후원사로 참여하고 
야구코칭 콘텐츠 전문 업체 코치라운드가 
주최하는  이번  컨벤션에는  윤희상 , 
임창민, 진종길, 조성현, 윤요섭 등 프로와 
아마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치와 선수, 
트레이너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메카닉스와 
트레이닝, 영양, 멘탈 등 다채로운 주제로 
강연이 제공된다. 번외 세션에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코치 두 명이 한국을 방문해 클리닉을 
진행한다. 

2019년 메이저리그 올해의 코치로 선정된 
신시내티 레즈의 데릭 존슨 피칭디렉터와 
미국의 각 연령대 국가대표팀 감독과 코치를 
지낸 피터 칼린도 코치가 내한해 한국의 
코치들과 야구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외세션은 다음 달 
15~17일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다.  

파키스탄 국가대표팀 코치도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 야구의 선수 육성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고 야구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지난 두 차례 행사와 달리 올해 우리야구 
컨벤션은 온라인 송출 없이 현장에서만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일권 3만 3000원(학생 
1만 1000원), 2일권 5만 5000원(학생 
1만  5 0 0 0원 )이며 ,  포털사이트에서 
'우리야구컨벤션'을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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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의사 트레이너수준은세계적
프랑스연수후귀국한스포츠의사차민석원장

“한국 스포츠 의사와 트레이너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신뢰해도 
된다고 자부한다.” 무릎 수술 전문의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 차민석 
원장이 최근 프랑스로 8주 연수를 다녀온 뒤 밝힌 소감이다.

차 원장은 프랑스 리옹 ‘산티 정형외과 센터’에서 8주간 진료 및 수술 
연수를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차 원장은 지난주 병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무릎 수술 세계적인 대가인 소너리 꼬테 박사 곁에서 수술과 
진료를 함께 했다”며 “한국 스포츠 의학과 트레이닝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꼬테 박사는 10여년 동안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9000회 이상 집도했다. 전방십자인대와 전외측인대를 동시에 
재건해 십자인대 수술 성공률을 현저하게 높여 온 선구자다. 차 원장은 
“나도 지난 3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왔다”며 “많은 걸 배우고 
확인한 연수였다”고 말했다. 차 원장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밀란), 
모로코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아민 하릿(마르세유), 프랑스 럭비 국가대표 
킬리안 제라시(리옹) 수술도 지켜봤다. 

차 원장은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종목 선수, 트레이너를 접했다. 차 
원장은 “애초부터 판단이 잘못된 진단도 예상보다 많았고 의학적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트레이너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차 원장은 “한국 
의사들은 그동안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외국 의사들에 비해 진단이 
정확하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각 팀 주치의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국내 
선수트레이너(AT) 수준도 높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내 스포츠 스타들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 외국으로 갔다. 이동국이 2006년 무릎을 다친 뒤 
독일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로는 류현진 등 투수들이 미국에서 
수술받는 것 정도가 전부다. 

차 원장은 “미국은 야구 역사가 워낙 오래돼 어깨, 팔꿈치 수술 경험이 잘 
축적돼 있다”며 “야구 등 일부를 제외한 다른 종목에서는 국내 선수들은 
물론 해외에 뛰는 선수들조차 한국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다. 차 
원장은 “꼬테 박사가 연골을 봉합하는 방법을 한국 의사로부터 배웠다고 
외국 의사들에 말했을 때 한국 스포츠 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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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야구잘하는방법은
김용일 LG코치의특별한재능기부

김용일 LG 트레이닝 코치가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제주도를 
찾았다. 김 코치는 15일 제주 서귀포시 월드컵 리조트에서 
금정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과  의기투합해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 곳에 전지훈련을 온 
리틀야구 4개팀(수원영통구리틀 부산강서구리틀 부산남구 
영도리틀부산동래구리틀) 60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훈련 방법과 부상 방지를 위한 노하우를 강의하고 실습을 진행했다. 어린 
선수들이 올바른 운동법을 통해 건강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김 코치는 비시즌이면 저변이 취약한 프로ㆍ아마추어 선수를 돕기 위해 
음지를 찾아다니면서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이 곳에서 프로야구선수협회와 공동으로 KBO리그 
저연차ㆍ저연봉 선수들의 동계 트레이닝 캠프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소년 캠프에서의 재능기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트레이닝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 코치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스포츠의학 전문가인 금정섭 원장은 어깨와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끼는 선수들에게 세심한 진료와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했다. 
금 원장은 LG 필드닥터로 자문 활동을 하면서 김 코치와 인연을 맺었다. 
김 코치는 "리틀야구팀들의 요청으로 찾게 됐는데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를 돕는 일이니 어느 때보다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23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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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섭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원장 KBO넥스트 레벨
트레이닝캠프참가

차민석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원장 리옹생티정형외과
센터연수마쳐

금정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은 지난 18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리는 ‘2023 KBO 넥스트-레벨 트레이닝 캠프’에서 부상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한 넥스트-레벨 트레이닝 캠프는 향후 
KBO 리그 주역이 될 우수 유망주의 육성과 기량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을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서 고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우수 선수 30명이 참가했다. 프로 출신 지도자들은 유망주들을 위해 
야구 기술 향상과 기본기를 높이기 위해 선수들을 지도하였으며, 지난 
18일에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 원장이 트레이닝 캠프에서 부상 
방지 교육을 시행했다. 금 원장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어린 나이에 
부상으로 인해 야구의 꿈을 접거나 낙담하는 유소년 선수들을 보며 항상 
마음이 아팠다”라면서 “한국 야구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유소년 선수들이 
부상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앞으로도 야구선수로서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이 약 2달간 프랑스 리옹의 생티 
정형외과 센터(Centre Orthop dique Santy)에서 연수를 마치고 
최근 한국으로 귀국했다.  생티 정형외과는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FMCE(FIFA Medical Centre of Excllence) 국제축구연맹(FIFA) 
스포츠 의료위원회의 기준을 통과하여 인증 받은 우수 의료기관이다. 
프랑스를 포함한 다양한 유럽국가의 프로 및 엘리트 운동선수를 많이 
치료해 왔다. 또한 프랑스 럭비연맹(FFR), 페더레이션 스키클럽, LOU 
Rugby 리옹 럭비구단,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올림피크 리옹 
축구팀 등이 협력구단으로 등록돼있다. 

차 원장의 연수를 담당하는 의사는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밀란), 
폴 포그바(유벤투스), 안수 파티(FC바르셀로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등 유명 축구스타의 치료 및 무릎수술을 집도하고 성공적 
복귀를 실현한 베르트랑 소네리 코테 박사(Dr. Bertrand Sonnery-
Cottet)다. 코테 박사는 연간 600회 이상의 전방십자인대(ACL) 수술 및 
인대 재건술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상 치료의 글로벌 리더로 간주되고 
있다. ISAKOS, ESSKA 및 ACL Study Group과 같은 수많은 국내 및 
국제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정형외과 의사들의 교육 및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차 원장은 “무릎 수술을 약 9000례를 넘긴 소네리 코테 박사의 술기와 
환자에게 의학적 접근을 하는 방식을 직접 접하고 배워 의학적 선지식에 
결합한 좀 더 높은 기준을 담아 오기위함이 연수의 목적이었다” 또한 
“유럽의 발전된 스포츠 문화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스포츠의학의 
선진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리옹의 생티 정형외과 센터 연수 중 이브라히모비치 수술에도 
참여하는 등 이번 연수를 통해 국내 스포츠의학 의료진의 수술능력과 
의학적 지식은 결코 뒤쳐지지 않았고 그들의 어깨와 나란히하고 있음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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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정형외과 다음달 10일
Annual Athletic 컨퍼런스개최

세종스포츠정형외과와 대한스포츠의학회가 함께 
스포츠의학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Annual 
Athletic Conference 2022’가 다음달 10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된다. 3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빠른 복귀를 위하여’라는 테마로 진행되며 ‘오래 걸리는 
재활’ ‘하지 근육손상 후 복귀 과정’ ‘질환별 추가치료 
방침’ ‘십자인대 재건 수술 시 이식건의 선택’ ‘비수술과 
수술의 비교’ 총 5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션의 
좌장으로는 건국대학교병원 스포츠의학센터장이자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인 정홍근 교수, 최초의 발 전문의 
이경태 교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임상연구센터장 양윤준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하철원 교수, 전 여자축구대표팀 
팀닥터를 지낸 한양대학교병원 김미정 교수등이 참여한다. 

현재 프랑스 리옹 생티 정형외과 센터에서 연수 중인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은 다음달 5일 한국으로 

귀국해 ‘ACL+ALL 동시에 수술하면 빨리 복귀할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이번 컨퍼런스에 나선다. 차 원장은 
유럽 스포츠의학을 직접 경험하고 연구을 통해 얻은 다양한 
케이스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금정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원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매년 
의료서비스 종사자(선수트레이너, 의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스포츠의학적 지식을 나누기 위해 진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컨퍼런스를 통해 스포츠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nnual Athletic 
Conference 2022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오프라인에 한해서 선착순 
8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 마감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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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학생선수위해스포츠의료진 전문트레이너가뭉쳤다
훈훈한서귀포훈련지원단재능기부

부상 후 올바른 치료와 재활법을 잘 모르는 학생 선수들을 위해 
스포츠전문 의료진과 국내 최정상급 트레이너들이 한데 뭉쳤다. 이들은 
설 연휴를 포함해 4주 동안 제주 서귀포에서 전지훈련 중인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전문의들과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KATA) 트레이너들은 이달 초부터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서귀포 동계전지훈련 지원단’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서귀포로 전지훈련을 온 학생 선수, 실업 선수들을 
대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한 뒤 올바른 훈련법, 재활법을 설명하고 적절한 
치료도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 동계전지훈련 지원단이 활동한 지 18년째다. 이정필 KATA 
사무총장은 “하루 행사로 시작한 게 한 달 행사로 커졌다”며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다친 어린 선수들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돌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전문의사의 진단과 치료, 
전문 트레이너의 재활훈련 등을 한곳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꿈나무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기회다. 

KATA 소속 김상훈 오산대 교수는 “현재 서귀포에 머무는 팀은 
200개, 선수 4000명 정도”라며 “축구, 배드민턴, 육상, 농구, 야구 등 
2000여 명이 한 달 동안 지원단으로 찾아오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이외 4곳에도 야구 등 종목별 캠프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스포츠전문의는 모두 16명이다. 이들은 조를 짜서 주말에 
서귀포로 와 하루, 이틀 무료로 진료한다. 의학회와 KATA가 공수한 
충격파, 초음파, 전기치료, 고주파 등 전문 기기를 이용한 치료도 
이뤄진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금정섭 차민석 원장, 달려라병원 이성우 
원장은 지난주 발목, 무릎, 허리 등 전공 분야로 나뉘어 진료했다. 김진수 
원장은 “우리나라 학생 선수들은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골절이 
많다”며 “훈련량이 많은 현 시기라 부상 예방 및 정확한 치료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민석 원장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과거에 비해 
스스로 부상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 다행”이라며 
“지도자가 부상과 재활에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우 원장은 “적잖은 선수와 지도자들은 허리 통증을 근육 
부상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골격계 문제로만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육 부상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KATA 트레이너들은 의료진 진료 결과에 따라 마사지, 얼음찜질을 
진행하고 테이핑, 재활 훈련법 등도 알린다. KATA 회원은 거의 모두 
전현직 프로구단,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들이다. 김용일 협회장(프로야구 
LG 수석 트레이닝 코치)은 “학생 선수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왔다가 
웃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지도자가 함께 온다면 
부상 예방 및 관리, 재활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단 활동은 서귀포시가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전지훈련차 
서귀포를 방문하는 학생 선수, 직업선수들에게 단순하게 훈련 인프라만 
제공하는 걸 넘어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함이다. 서귀포시는 인조 잔디, 트랙 등 훈련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선진적인 경기력 측정 시스템이 완비된 전문 훈련장도 
구축할 방침이다.

2023 01 16

김세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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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후원
병원에감사패전달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은 재단 기부에 동참한 바른세상병원과 
서울선정형외과, 그리고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른세상병원과 서울선정형외과,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재단의 사랑나눔FC를 통해 기부에 동참했다.

사랑나눔FC는 1986년 멕시코월드컵부터 1998년 프랑스월드컵까지 
월드컵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모인 재능기부 
축구팀으로 작년에 창단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랑나눔FC는 축구를 하며 재단의 기부금을 모으고 기부금이 
잘 쓰일 수 있는 어렵고 필요한 곳에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전달한다. 
초대 대표이사 겸 단장은 아시아의 삼손, 야생마라 불렸던 김주성 전 
축구국가대표 선수다.

세 병원은 재단의 사랑나눔FC에 기부금은 물론, 치료가 절실하지만 의료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구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예정이다.

조병득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 서울선정형외과 박광선 원장과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축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지원이다. 선수시절 부상과 재활이 반복되고 은퇴 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병원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랑나눔FC의 선수들은 국민의 사랑과 응원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다. 그 분들이 이제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응원을 줄 수 있도록 재단이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은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모아 
축구발전에 이바지하고, 축구로 얻어진 수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 03 27

우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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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FC 2023시즌주치의로세종스포츠정형외과위촉

김포 FC가 지난 11일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차민석, 한우솔 원장과 
2023시즌 김포 FC 주치의 위촉식을 열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차민석 ,  한우솔  원장  등  각  분야  대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축구협회, 서울 이랜드 
FC 등과 협약을 통해 프로선수와 엘리트 선수의 부상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차민석 원장은 지난해 유럽의 프로 및 엘리트 운동 선수 치료로 유명한 
프랑스 리옹의 생티 정형외과에서 센터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김포FC 외에도 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팀과 국기원 시범단 주치의 
경험이 있는 스포츠 의학 전문가이다. 한우솔 원장 역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필드 닥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 의학 분과 전문의로서 
현장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갖췄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차민석, 한우솔 원장은 2023시즌 김포의 
주치의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의학적 노하우를 투입해 보다 건강한 
선수단 운영을 위해 구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2023 04 11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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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투어] 예선탈락했지만
의사들의유쾌했던도전

비록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의사들의 도전은 그 자체로 유쾌했다.KBA 3x3 
KOREA TOUR 2023 1차 서울대회가 1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 첫날은 우천 관계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됐고, 결선은 오는 16일 
서울신문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자오픈부, 여자오픈부에 출전한 선수들의 직업군은 다양하다. 회사원, 
사업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선수 출신도 있다. 단연 눈길을 끄는 팀은 전원 
정형외과 의사로 구성된 TEAM MD였다. MD는 메디컬(MEDICAL)의 약자다. 
TEAM MD는 지난해 열린 인제대회 역시 주치의가 아닌 선수로 참가했지만,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기응변을 발휘하기도 했다.

TEAM MD 소속으로 코리아투어에 출전한 김상범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 최근 농구 인기가 높아져서 우리도 동호회 농구 붐을 
일으켜보자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다”라고 말했다. TEAM MD가 속한 A조 
최강은 마스터욱이다. 조 2위까지 8강에 진출하는 만큼, TEAM MD로선 예선 
1차전에서 맞붙은 우아한 스포츠 b를 꺾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었다. 사실상 
A조 2위 결정전이었지만, TEAM MD는 추격전 끝에 11-18로 패했다.

김상범은 “한체대 소속 선수들로 알고 있는데 안 봐주더라(웃음). 슛 찬스를 
만드는 게 어려웠다. 동료들 덕분에 선전했지만 아쉽다. 이기고 싶은 
경기였다”라고 말했다. 동료들 역시 “그래도 분전했다. 잘 버텼다”라고 
돌아봤다. TEAM MD는 이어 열린 마스터욱과의 예선 2차전에서 전력 차를 
실감, 완패하며 A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농구는 몸싸움, 점프가 많은 스포츠다. 상대와의 충돌 등 예기치 않은 부상은 
어쩔 수 없지만, 몸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선 부상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선수 김상범’이 아닌 ‘의사 김상범’의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김상범은 “유소년,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면 경기 전 준비운동에 소홀히 할 때가 있다. 어린 
선수들일수록 준비운동, 테이핑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된 
책자도 만들었다.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 04 15

 잠실학생/최창환 기자
사진_한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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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근은 자기가 습득한 재활 노하우를 활용해 따로 시간 내서 저를 
봐준다. 트레이너처럼 잡아줘서 정말 고맙다.”

임준수는 지난 시즌 중 발목 부상을 당했다. 정규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출전한 건 지난해 11월 17일 고양 오리온과 맞대결이다. D리그에서는 
11월 19일 SK와 경기에서 40분을 모두 뛰었다.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던 
휴식기 때 발목을 다친 뒤 재활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7일과 18일 
D리그 두 경기(vs. 현대모비스, vs. 상무)에서 40분 이상 코트를 누볐다.

정규리그에서도 곧 복귀할 것으로 여겨졌던 임준수는 코트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부상 직후 처음 진단이 잘못 되었던 것이다. 통증이 계속 
남아 다시 검사를 받았다. 수술이 필요한 부상이었다. 플레이오프 진출 
기로에서 승부를 펼치던 팀 사정을 고려해 수술을 시즌 종료 이후로 
미뤘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새로 바뀐 팀 분위기에서 2022~2023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임준수는 뒤늦은 8월 말 대구로 내려왔다. 아직까지는 
코트 훈련을 하지 못한다. 대구체육관 클럽하우스에서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

임준수는 부상 이후 수술하기까지의 과정부터 들려줬다. “시즌 초반 
11월인가 12월에 다쳤다. 그 때 일반인에게는 무거운, 농구선수에게는 
무겁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 복귀 기간을 잡고 재활을 했다. 그 과정이 
힘들었다. 회복도 늦고, 러닝을 할 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일반적인 부상이 아닌 거 같았다. 트레이너 선생님과 상의해서 발목을 
제일 잘 보시는 분(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박사)께 검사를 받았다. 
생각보다 부상이 컸다. 복귀하고 D리그를 뛴 상태였다. 이건 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인대가 끊어지고 연골도 손상되었다.

그 때 바로 수술을 했으면 했지만, 팀이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였다. 제가 있는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뒤에서 분위기를 잡아주고 싶어서 시즌이 끝나고 
수술을 하려고 수술 날짜를 늦췄다.”

최근에는 이대헌과 함께 클럽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임준수는 
“아직은 복귀할 상황이 아니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주신 프로그램대로 막바지 재활을 하고 있다”며 “계속 
훈련하고 상태를 보면서 최대한 빨리 복귀하려고 하는데 늦어지면 10월 
중에 복귀할 수 있을 듯 하다”고 예상 복귀 시점을 전했다. 임준수가 
수술하고 재활을 하는 동안 가스공사는 다양한 선수들을 영입해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임준수는 “팀은 평소처럼 수월하게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며 “흘려 
보낸 시간이 아깝고, 아쉽다. 다친 것부터 속상하지만, 진단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땠을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다. 아직도 많이 
아쉽다”고 했다. 부상에서 복귀하더라도 출전선수 명단인 12명 안에 들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임준수는 “지금은 (출전선수 명단에 포함되는 
걸) 넘볼 수 없다. 좋은 선수들이 많다”며 “저 나름대로, 야구로 따지면 
감독님의 호출이 언제 올지 몰라 항상 몸을 풀고 있어야 하는 불펜 
투수처럼 준비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구에서 시즌을 맞이한다. 임준수는 
“처음 내려왔을 때보다 익숙한 곳이다. 낯선 느낌은 없다. 선수들은 또 
저보다 일찍 내려왔었다. 선수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며 “정효근 
같은 경우 부상으로 고생한 날이 많다. 자기가 습득한 재활 노하우를 
활용해 따로 시간 내서 저를 봐준다. 트레이너처럼 잡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시즌 개막도 한 달 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가스공사는 
추석을 보낸 뒤 경상남도 통영으로 떠나 전력을 다질 예정이다.

임준수는 “팀 전력이 많이 올라와 있다. KBL 컵대회부터 첫 출발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제 위치에서 형들을 도와가며 팀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준비해서 모두의 목표인 우승을 향해,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우승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옆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발 벗고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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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합류도가능
KIA장현식 팔꿈치수술후
재활에매진한다

이제마스크맨
손흥민이라불러주세요

2021년 KBO리그 홀드왕 장현식(27 KIA 타이거즈)이 겨우내 팔꿈치 
재활에 매진한다. KIA는 "이날 장현식이 서울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오른쪽 팔꿈치 뼛조각 제거술 및 골극 정리술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수술 부위에 대한 정밀한 관찰을 위해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다. 이후 3~4개월 동안 재활치료 및 보강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식은 지난해 69경기 1승 5패 34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9, 
76⅔이닝 80탈삼진으로 타이거즈 최초 홀드왕에 올랐다. 2020년 
NC에서 트레이드로 이적해온 뒤 최고의 성과였다.

올해는 54경기 2승 3패 19세이브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9, 52이닝 
40탈삼진으로 주춤했다. 7월 말 처음으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1군에서 
말소됐고 9월에 복귀해 승리 없이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0.71로 
호투했다. 하지만 계속 돌아다니는 뼛조각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결국 수술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하기로 했다. KIA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은 길면 4개월이라 시즌 끝나고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활 경과에 따라 봐야겠지만,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스프링캠프 시작 전이나 도중에도 합류가 가능하다"고 이후 
계획을 전했다.

‘마스크맨’  손흥민이 등장했다.  지난 2일 마르세유와의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안와골절을 당하고 수술 한 손흥민이 드디어 마스크를 쓰고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16일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도하 공항에 도착한 손흥민은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진행된 
대표팀의 첫 훈련에 검정 마스크를 쓰고 나섰다. 손흥민은 이날 새벽 
입국한 지 약 10시간만에 연습장에 나설 정도로 카타르월드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손흥민이 착용할 마스크 정체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손흥민이 이날 착용한 마스크는 토트넘 구단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검은색에 그의 배번 ‘7′이 흰색으로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손흥민의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눈을 제외한 코와 귀로 연결되는 
전 부분을 가릴 정도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은 “전체적으로 안와골절 환자를 
위한 것보다 더 신경 쓴 흔적이 엿보인다”며 “손흥민이 훈련이나 실제 
경기에서 착용해도 경기력에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2022 10 25

2022 11 16

김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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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가들뜬다
오키나와찾는귀한손님
3년 160G
불펜마당쇠의귀환

“2월 26일에 오키나와로 온다.” KIA는 24일(이하 한국시각)까지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한 뒤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으로 이동, 26일 짐을 
푼다. 27일부터 훈련에 들어가며, 한화(28일-내달 7일), 삼성(내달 
1일-5일), 롯데(내달 3일)와 연습경기를 갖는다. 26일에 반가운 손님이 
KIA에 찾아온다. 주인공은 우완투수 장현식이다. 장현식은 작년 10월 
25일 서울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오른쪽 팔꿈치 뼛조각 제거술 
및 골극 정리술을 받았다. 쉽게 말해 팔꿈치를 청소했다고 보면 된다.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합류는 불발됐다. 대신 함평 2군 스프링캠프에서 
착실히 재활하고 있다. 팔꿈치 뼛조각 제거수술은 토미 존 수술과 달리 
재활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김종국 감독은 최근 애리조나 캠프에서 “현식이는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에는 복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장현식의 오키나와 
합류가 복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재활의 과정이다. 김 
감독은 “오키나와에 오기 전에 이미 불펜 피칭도 하고 온다. 따뜻한 
곳에서 ITP 과정과 기간을 밟자는 뜻에서 부르기로 했다. 전체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따뜻한 곳에서 던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틀 
연속으로 던질 수도 있어야 하고. 몸을 잘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장현식은 최근 몇 년간 KIA 불펜에서 가장 많은 공을 던진 투수다. 
2022시즌 54경기서 2승3패19홀드1세이브 평균자책점 3.12로 
맹활약했다. 메인 셋업맨이었으나 팀이 호출하면 언제든 마운드에 
올라 투구했다. 52이닝 동안 909개의 공을 던졌다. KIA 유니폼을 입은 
2020년부터 3년간 160경기, 169.2이닝을 소화했다. 2021년에는 
69경기서 34홀드를 쌓으며 76⅔이닝을 투구했다. 당시 전임 감독의 
‘3일 4연투’ 주인공이기도 했다. 많이 던졌던 만큼, 부상자명단에 
올라 잠시 쉬었다가 복귀하는 패턴이 반복된 것도 사실이다. 작년에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차례씩 쉬었다. 장기적으로 KIA는 장현식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울 시즌 KIA 불펜은 기대해볼 만하다. 양이 풍족해질 
조짐이다. 5선발 경쟁 중인 신인 윤영철과 좌완 김기훈, 사이드암 
임기영 중 탈락하는 1~2명이 필승계투조에 가세할 수 있다. 좌완 
이준영을 돕는 왼손 사이드암 김대유도 합류했다. 다만, 예년과 달리 
오히려 좌완이 우완보다 풍족해질 조짐이라서, 오히려 오른손 불펜이 
귀할 조짐이다. 전상현과 정해영이라는 트리플J 일원들이 존재하지만, 
부상 이력도 있었고 최근 몇 년간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새롭게 가세할 
불펜 투수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래저래 
KIA로선 장현식의 건강한 복귀가 중요하다. 4월을 잘 버텨야 한다. 
KIA는 오키나와를 찾는 귀한 손님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3 02 22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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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날벼락 김도영복귀까지최대 16주걸린다
재검진결과도 발등골절
2023 04 03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19)이 최대 16주 
동안 이탈한다. KIA는 김도영이 3일 서울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재검진결과 왼쪽 
중족골골절(5번째 발가락)로 전날 검진과 
동일한 소견을 받았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어 
이날 입원해 3일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핀 
고정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고, 수술후 경기 
출전까지는 약 12~16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김도영은 2일 SSG 랜더스와의 인천 개막시리즈 
2차전에서 4회초 2루주자로 3루를 돌다 
왼발목을 삐긋거렸고 그대로 득점을 위해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곧바로 인천 길병원으로 이동해 검진을 받아 
골절상 진단이 나왔다. 이로인해 김도영은 
빠르면 6월말, 늦으면 후반기에나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은 스프링캠프에서 알찬 훈련과 
준비를 거쳐 올해 대활약을 예고했다. 작년 
시즌 초반과는 다른 타격폼으로 한결 나아진 
적응력을 보여준 바 있다. 개막 1차전에서 
김광현을 상대로 첫 타석 안타와 도루를 
성공시켰다. 2차전에서는 3안타를 터트리며 
9-5승리를 이끌었다. 예기치 않는 부상과 
장기이탈로 공수주에 걸쳐 커다란 시름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가세가 늦어지는 가운데 김도영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력은 더욱 헐거워졌다. 김도영 
대신 류지혁이 3루수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1루수 변우혁이 3루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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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범 결국복귀무산··· 종아리근육손상 복귀까지 8주
2023 04 05

KIA 중심타자 나성범(34)의 4월 내 복귀가 결국 무산됐다. 나성범은 5일 
서울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왼쪽 종아리 근막이 
손상됐다고 진단받았다. 4주 정도 휴식을 취하되 2주 뒤 재검진을 받기로 
했다. KIA는 복귀하기까지는 8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나성범은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서 팀으로 복귀한 뒤 
왼쪽 종아리에 경미한 통증이 생겨 검진을 받았다.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성범은 시범경기에서 제외돼 회복에 집중했다. 
당초 시범경기 후반 즈음에는 복귀할 계획으로 개막 엔트리 합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후 거듭 복귀가 미뤄졌다. 나성범은 
최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그러나 지난 2일 통증이 
재발했다. 광주의 구단 지정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근육 손상 
소견이 나왔다. 이에 5일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은 결과 역시 
근육이 미세 손상됐다.

나성범은 지난 시즌 KIA에 합류해 타율 0.320 21홈런 97타점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소크라테스 브리토, 최형우, 황대인과 함께 중심타선을 

이루는 핵심 타자다. 그러나 최소 5월초까지는 뛸 수 없게 됐다.

KIA는 소크라테스를 고정하고 최형우, 황대인, 변우혁 등으로 중심타선을 
꾸려 시즌을 시작했다. 외야도 중견수 소크라테스, 우익수 나성범을 
고정하고 좌익수 한 자리를 놓고 캠프 내내 경쟁했으나 나성범이 
이탈하면서 김호령이 선발 출전하고 있다.

KIA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팔꿈치 수술을 받은 필승계투조의 장현식이 
아직 복귀 준비 중인 채로 시즌 개막을 준비했다. 개막 2경기 만에 주전 
3루수이자 2번 타자인 김도영이 발가락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아 최대 
16주 진단을 받은 데 이어 나성범마저 두 달 간 뛸 수 없게 됐다. 중심타자 
나성범과 2번 타자 김도영은 KIA의 올시즌 전력 구상의 핵심 중 핵심 
타자다. 제대로 시즌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둘을 잃었다. 힘겨운 봄을 
견뎌야 하게 됐다.

김은진 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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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날벼락 도루하다다친이명기
발목수술로재활만 4~5개월
2023 04 08

 조은혜 기자
사진=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 이명기가 발목 골절로 결국 수술을 받았다. 최소 4개월 
전열에서 이탈한다.

이명기는 지난 7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으나 
도루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러 교체, 우측 비골 말단부 골절 소견을 받은 
뒤 8일 바로 수술을 받았다.

8일 경기를 앞두고 만난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오늘 수술을 잘 
마쳤다. 재활에는 4~5개월이 예상된다"면서 "쉬운 상황은 아니다. 시즌 
극 초반 주축 선수의 이탈은 겪어보지 않은 일은 아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7일 경기에서 이명기는 팀이 0-1로 뒤져있던 5회말 1사 상황, 
좌전안타를 치고 출루, 박상언 타석에서 도루에 성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린 뒤 교체되어 병원으로 이동했다. 충남대병원에서 진행된 
X-Ray 검사에서 이명기는 우측 비골 말단부 골절 소견을 받았고, 
8일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추가 정밀 검사를 받고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다.

한편 이명기가 빠진 자리에 장운호가 콜업됐고, 투수 주현상이 
내려가면서 좌완 김기중도 함께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수베로 
감독은 "주현상은 제구 보완의 과제를 가지고 서산으로 내려갔다. 
김기중은 팀에 많지 않은 좌완 불펜이고,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장운호는 좌투수 상대, 수비 능력 등을 보고 콜업했다"고 설명했다.

213뉴스

부상도유행인가 농구계에퍼지는발날골절
2023 04 19

재골절 위험성이 높은 부상이라 재활과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지난 1월 원주 DB 신인 박인웅은 발날 골절 부상을 입어 
수술대에 올랐다. 3월 연세대 이주영도 이어 이채형까지 발날 
골절로 자리를 비웠다. 과거 ‘발날 골절’이라는 부상이 흔하지 
않았지만, 요즘 선수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부상은 무엇일까.

수술 후 재활에 전념 중인 박인웅에게 발날골절에 대해 물었다. 
박인웅은 부상 과정에 대해 “원래 안 아팠는데 삼성(1월 
21일)이랑 경기하다 발목이 조금 돌아갔다. 평소와는 다른 
통증이 느껴져서 교체를 요청했다. 검사를 받아보니 발날이 
부러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인웅은 수술 후 처음 바닥에 발이 닿는 것조차 무서웠다. 수술 
4주 후부터 재활을 시작했으며 4월 말이면 정상적으로 농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재골절 위험도가 높아 추후 
관리에 신경 쓸 예정이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이자 본지 자문위원인 김진수 박사는 
“발날 골절은 다섯 번째 중족골에 골절이 생기는 것이다. 
운동량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피로골절과 일반적인 골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진수 
박사는 “일반 골절은 유리처럼 순간에 깨지지만, 피로골절은 
플라스틱 빨대가 끊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를 처음 꺾으면 바로 부러지지 않지만, 결국 끊어진다. 
점점 피로도가 쌓이다가 부러질 정도의 힘이 아닌데도 부러져 
통증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발날 골절은 축구나 농구 선수와 같이 달리기, 점프, 멈춤 
동작을 하는 선수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엘리트 선수라면 
발날 골절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 김진수 박사는 “일반인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재발 위험이 커 운동선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금속 등을 뼛속에 
박아 강도를 높이는 수술이다. 수술의 목적이 뼈를 붙이는 
것도 있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이야기했다.

최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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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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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주민센터 
건강강좌

대외활동

기부&
봉사활동

군자동 2023 이웃돕기 성금모금

사랑의열매 수상 & 유튜브 수익금 기부

군자동 2022 주민센터 축제

1

2

3

3

2

1

2022 10 20

무릎이 아픈데 
걷지도 말고 수술 하래요

2022 08 09차민석 병원장 강의, 
SPC 박지환 팀장 시범

발목 삐끗?!
병원 가야하나요?

2022 09 15
김진수 병원장 강의, MPC 이동욱 팀장 시범

SPC 정수용 트레이너 시범

허리가 아플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11 23김상범 원장 강의
MPC 이지현 물리치료사 시범

지긋지긋한 어깨통증으로 
잠못드는 오십견

2022 10 20
금정섭 병원장 강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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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3 baske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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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계전지훈련     
지원단 캠프

235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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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US x KLPGA

I")&?%?>9&;$"%@$Fxy>

대외활동



I")&?%?>9&;$"%@$z{|}$*~�$u$��~�$��

238 PART 07             MEDIA ARTICLE 239대외활동





#구독 #알람설정 #질환영상 #운동영상
Youtube Channel :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유튜브 채널 수익은 전액 기부됩니다.

#팔로우 #인친 #병원일상 #병원이미지
Instagram ID : sejong_sports_hospital

#이웃추가 #좋아요 #질환정보 #치료정보
Naver Blog ID : jinni33b

#병원일상 #병원이미지
facebook page : 세종스포츠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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